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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 남북한 통얼추진 

방안 연구 
- 통일시기와 통합방법 모색 -

문 ，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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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남륙톨함외 전확과 방법 

v. 곁 톨 

【활고톰힘】 

1 . 서 를 

n. 톨서혹 톨월과정과 를할일태 

DI. 남북환 톰밑뭘근천확 : 

를밑의 시기 

1 . 서 론 

독일의 홍일， 소련과 동구권의 룡괴， 한·소， 한·중 수교 풍 한반도 

톨 둘러 싼 주변정세는 우리 민혹의 홈얼사예 새로훈 국면올 조성하 

고 있다. 

이와 더블어 남확고뀌굽희답의 진천에 따라 기붙합외셔가 본척척인 

• ..훌-政훌훌 5뼈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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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한편으로， 북한의 변화 및 돌발사태 가농 

성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내외의 관심과 인식율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이천까지의 관념과 소방의 차원에서 현 

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실천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갈이 우열관계에 있는 분단국의 통일은 

우월한 체제로의 통일이 혹진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민 

족성원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통일문제 해 

결은 남한이 주도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추진 방법과 통일의 의미에 대한 새 

로운 관점올 제공해 주면서 통일후의 후유증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 

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롤 유발시키고 었다. 

통일비용에 춧점이 맞휘지고 있는 남북한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관 

한 논의들은 통일이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올 반중해 주는 한 

편， 과거 기농주의적인 이론이나 통일방안 차원에 머물러 었던 통일 

문제 접근의 폭올 넓히고 보다 구체화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들 가운데는 통독과정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와 

남북한 현황 둥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조기통일론과 점진통일론 둥 

두 부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나아가 통일시기상조론이나 롱일부 

정론까지 대두되면서 우리의 홍일추진과정에 바랍직스럽지 못한 영향 

올 미훨 소지가 있다. 

문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우리앞에 롱일의 

날이 옳 수 있다는 점과， 통일의 시기와 통합방법에 따라 통일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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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룡일된 사회의 발천가능생이 철쟁된다논 샤실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민촉륭일이 우리 모두가 회구하는 민축사객 대 

경사임에 톨립이 없으나 그 과정이 찰롯 관리되면 자켓 륭일의 기회 

률 상실할 수 있으며， 정치척 통일에도 활구하고 또 다른 분열과 민 

족경제의 발전율 지체시킬 우려가 있옴율 보여주고 었다. 

따라서 이제 통일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는 가능한한 남북한 룡일 

추진방안에 관한 논의들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국민객 합의톨 이루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홍일준비작업에 착수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생 

각된다. 

이툴 위해서는 남북한의 통일시기와 통합의 방법에 관한 보다 심충 

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관련 홍일논의를 유발시 

킨 동인이자 남북한 통일의 귀중한 모멜이 되고 있는 독일의 홈일경 

험올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제 2 장에서 남북한 통일시기와 통합방법율 모색하기 위해 독 

일롱일의 과정과 통합실태툴 집중 분석， 그 의미와 시사챔율 도흩하고 

이훌 바탕으로 제 3 장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남북통일의 시기에 관한 논의， 즉 조기룡일론과 캠진룡일폰율 

검토하여 주로 현실척인 측면에서 조기룡일론의 타당생율 다각객으로 

겸중하며 

제 4 장에서는 조기홈일론에 입각한 정치척 룡일융 실현한 후， 남북 

통합의 한 방법으로 남북예땐 홍일의 경우와 갈이 룡일의 과도체제를 

형생， 그 기간동안 북한지역의 신속한 체제재혁(천환)율 톰빼 남훌훌륭 

합의 여건율 조성한 다옴， 실질척인 민촉룡합융 추진하는 방안을 제 

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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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1. 구서독의 r독월정책」 

전후 4대 열강에 의한 동·서독의 분단은 국제정치적으로 동·서 양 

진영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유럽의 명화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전체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서독은 통일올 원하지 않는 주변국가와 4대 전승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r통일」보다는 r상호접근」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양독간의 평화로운 공존관계 유지틀 「독일문제 Jl) 해결의 핵심으로 

삼았다. 

서독정부의 r독일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초기 아데나워 수상에 의해 추진된 대동독 고 

립정책(할슈타인원칙) 및 「힘의 우위정책」과 그후 빌리 브란트의 주 

도하에 추진된 r동방정책」이 그것이다. 

아데나워 정부는 「독일의 재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불가눔하다」는 

현실 인식하에 우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체제 

의 정치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시장경체정책으로 지속척 경제 

성장과 모범적 복지국가툴 실현하는데 2) 주력하는 한편， NATO와 

주1) 여기서 「독일문제』는 독일의 영토척·민족적 분단극복올 의피하며 분단을 

극복하는 일은 독일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럽의 문제라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독대사관 r독일통일 소사전.87 1992, 105-112 참조 

2) 당시 사민당(SPD) 당수였던 쿠르트 슈마허 (Kurt Schumacher)는 앞으로의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동독올 압도하 

면 자연히 끌려 률어온다는 r자석이론」을 펴 주목을 끌었는데， 독일의 홉 

수통일은 그의 자석이론이 척중한 셈이다. 이영기， “독일통일의 결산과 그 

전망" 독일통일 2주년 기념세미나 주제발표 논문， 독일문제연구소， 1992. 
10. 3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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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U(서구연합) 둥올 흥해 서방국가둘과의 긴밀한 협조체째톨 구축 

하였다. 

그러나 서독의 체제역량 강화와 대서방 결속쟁왜온 현실격으로 독 

일문제 해결에 천혀 도용율 주지 못댔다는 명가와 함께 추변갱세외 

변화에 따라 새로 출범한 브란트 갱부는 체제우위톨 바땅으로 한 r동 

방정책」율 추진하게 되었다. 

브란트는 r현상융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현상율 인정」해야 하고 r싹 

용율 훤하지 않거든 타협하라」는 명제하에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률과 

의 명화공폰과 관계개선 동 동유럽 유화정책율 추진화는 한편， 내척 

으로는 r첩혹·화혜·승인」율 통한 대통독 교류톨 객극 시도， 분단으로 

인한 민혹의 고통율 혜소하기 위한 노력옵 경주하였다. 

브란트의 동방청책은 공산주의 체제의 현실융 직시하면서 풍독의 

내척 안청과 붙가분의 관계에 있는 외척인 안정율 보장해 줌으로써 

동독에 찰고 있는 주민률옳 돕고자 한 「안갱화를 륭한 변화i) 

(Wandel durch Stabilisierung)유도 청 팩 이 었다. 

r접혹올 통한 변화」‘)， 「작은 걸용갱책J5)으로 불리워진 이러한 서독 

3) 통일훤 r독일통일 실태자료집-비경체분야- J , 1992, p. 286 
4) 사민당의 에곤 바(Egon 8ahr)는 1963. 7 루칭 (Tutzing)에셔 뺑한 연껄에셔 

“만일 장벽이 공포와 자기 보폰의 본능때분에 구축된 것이라면 정권의 그와 

갈은 공포톨 첨차적으로 제거하여 국경이 완화휠 수 있도혹 합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톨 제기， 이것이 바로 「접촉율 흉한 변화 (Wandel druch An
naeherung) J라는 공식으로 함촉할 수 있는 쟁책이다. 

5) 전독수상실 장관이었던 H. 때너 (Herbert Wehner)는 “멸차외 발착시간표가 

변경되어 륭일호 열차는 오지 않습니다. 셀령 온다해도 두 깨 갱 거장만 가변 
산로가 를져 있어 더 못갑나다. 그러나 통일호의 종착역에 가시고 싶은 분돌 

은 한 가지 방법이 었습니다. 그것은 고되고 힘든 방법이긴 하지만 나와 함 

께 걸어가변 우리률온 톨림없이 용일호외 총학역에 다다톨니다"라고 함으로 

써 1969년 이후의 대동독 접근갱책이 천천히 걸어가는 방법입율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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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부의 독일갱책은 객대관계에 있었먼 양독간에 r기본조약」의 체결율 

가져왔고， 이롤 바탕으로 지속된 다방면척인 교류와 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고통율 점차 완화 r분단은 었으나 고롱은 없는 상태」가 되도룩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독은 동독의 r반통일 차단분리쟁책」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r2민촉 2국가론」에 맞서 동독이라는 국가는 인정하나 이는 

서로 외국이 아닌 r민혹내부의 륙수관계」라는 r1민족 2국가론」에 입 

각， 서독기본법 제 116조에 따른 동일국적원칙올6) 끝까지 고수하였다. 

또한 서독정부는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의 테두리내에서 헬싱키 

선언 퉁 체반규정올 척철히 원용 r상호협력은 체제의 자유화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동서독간의 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동독주민 

의 자유와 인권보장올 요구하였다. 

서독은 동독주민 60셰이상 연금수혜자의 서독 이주뿐만 아니라 공 

산독재체제에 항거하다 체포된 동독인들의 인권과 자유로운 삶올 위 

해 몸값올 지불하였고， 통독에 대한 마르크 차관조차도7) 통독인들의 

인권과 자유향상올 위해 연계시킨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일관성있는 통일접근은8) 결국 직·간접적으로 동독 

주민들의 민주화와 개 방화 욕구를 자극하였고 서 독의 자유와 풍요에 

대한 동경심옵 유발시켰올 뿔만 아니라， 통독의 지도부(SED와 Stasi) 

6) 서독기본법 제 116조는 모든 독일인은 동독에 거주하든 서독에 거주하든 하 

나의 국적율 가진다”고 규정， 통독주민들은 독일인이며 그들이 기본법의 효 

력범위내에 들어오면 아무런 절차없이 기본법에 의한 독일인의 제권리톨 행 

사하도록 되어 있다. 

7) 서독은 1960년 베톨린협정 체결이후 동독에 우리 돈으로 약 50조원에 해당 

하는 경제척 지원을 하였다. 

8) 독일에서는 여·야당간에 정권교체가 있었옴에도 통일노선에는 아무런 변화 

가 없었다. 이를 “통일정책의 불변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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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서독에 대한 의구심올 혜소함으로써 서톱으로외 륭얼시에도 

자신롤의 생촌가농생에 대한 희망율 기대함 수 있게 혜 주었다는 검 

에서 명화혁명율 룡한 톡일룡일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톰잃과정과 방식 

독일통일은 동독국민들의 서독체제에 대한 동경， 측 자유와 민주와 

풍요에 대한 갈중과 동서독 국민둘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서독 국민 

들의 의지가 창출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르만민족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통일의 길율 얼 수 있었던 것 

은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r통일의 기회는 항상오는 것이 아 

니다」라는 독일지도층의 통찰력과 조성된 통일여건융 최대한 이용한 

서독청부의 과감한 결단에 의해 가능하였다. 

사실， ’89년 동독의 시민혁명 이천까지만 해도 분단구조에 익숙해 

있었던 독일인들은 막연히 먼 장래의 일로만 생각되먼 뽕일이 9)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율 때， 이예 어떻게 대쳐해야 할지 당황했었 

고， 철호의 기회롤 어떻게 통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 부심하는 

가운데 동서독내에서는 통일의 시기와 통합방법에 관한 논의가 활벌 

하게 전개되었다. 

가. 동독내에서의 톨월논의 

1989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독일룡일은 동·서독 어느편에서도 체계 

9) 룡일천 (1987) 독일인률외 97% 가 룡얼실현 가눔성에 대한 부정책인 견빼톨 

나타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독대샤판 r독일톰일 소사천 J. 1992. pp. 177-

191. 주독대샤판 r숫자로 본 독얼홈얼J. ) 992. pp. 143 - 147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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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목표가 아니었다. 서독의 기본법 서문은 민족자 

결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독의 어느 지도자나 기관도 이 

를 상기시켜 통일을 심각하게 내세운 척이 없었고， 동독 또한 r2민 

족， 2국가론』에 입각， 분리정책올 추진하면서 채통일을 훤칙적으로 

포기하였다 10) 

1987년 9월 서독을 방문한 호네커는 한 연설에서 양국관계가 제계 

의 현실에 특정지워져 있옴을 강조하면서 「동·서독은 마치 불과 물처 

럼 통일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동독국민들 또한 불 

가능한 것으로 인식된 통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독과의 관계가 개선 

되어 여행조건이 완화되고 경제 및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되기를 선호 

하는 태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동구의 개방·개혁의 물결과 함께 1989년 9월 초순 

동독의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탈출한 사건은 통일의 물꼬를 트는 계기 

가 되었다. 

당시 동독국민들은 개선될 가농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동독을 둥지 

고 서독으로 이주하는 방법이 미래의 생활향상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에 남아 있는 국민들은 체제개혁 

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 나라 안팎으로 사태가 급 

변하게 되었다. 

동독국민들의 봉기에 가까운 움직임은 1989년 11월 9일 동서독간 

의 국경선(베를린장벽)을 개방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지 

만， 국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50만명이 참가한 「인간사슬」시위 

10) 1971. 6 제 8 차 당대회 이래 SED는 서독의 부르조아 민족과 동독의 사회 
주의 민족이 폰재한다는 당론올 견지하였고 1974년 동독 인민의회는 헌법 
개정올 통해 동독측의 통일에 대한 헌법상의 의무툴 삭제하였다. 김재경，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후 경제사회문제" r한독사회과학회보J， 1991 ,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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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벌여 11) 공산청권율 물러나게 하고 r초기의 민주인사」들로 구생된 

개혁주도 세력이 갱권올 장악하게 만돌었다. 

그 당시만해도 반체제운동의 선두에 나셨먼 r초기의 민주인사」률온 

기폰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가눔생에 일발의 희망율 가지고 동독외 사 

회주의체제를 개혁하고 경제를 발천시킴으로써 동독을 살기좋온 나라 

로 만들 계획옳 가지고 있었다. 그률은 자본주의체쩨와 사회주외체재 

의 장캠이 수렴된 형태의 r쩨 3 의 길」을 모잭하였댄 것이다 11) 

그러나 수많은 보통사람들은 동독경제의 장래에 대하여 회의객인 

생각율 가지고 당장 서독과 룡일융 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력율 가하 

였고， 동독정부 역시 동독의 경제복구는 서독과의 협력율 륭혜셔만 

가눔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주민률의 홈일요구를 받아물이지 않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 모드로브정권은 그동안 고수해 오던 분단고학화 쟁 

책에서 탈피， 통일올 공식갱책으로 채핵하였다. 

모드로브는 천면척인 국경개방 조치와 함께 획기객인 개혁추진융 

약속하면서 1990년 2월 1일에는 중립화와 임시연방제에 의한 조약 

공동쩨톨 내용으로 하는 r4단계 통일방안」율 제시하였다. 당시만해도 

동독청권은 캠진척인 통일율 추구한 것이다. 

11) 1989. 11. 20 라이프치히 시위에서 쳐용 홈일구호가 둥장， 동서독내에서 륭 

일논의가 본격객으로 대두되었다. 

12)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가 상호 수렴되는 재 3 의 길온 동독의 R.하베 
만 둥이 주창했던 r인간의 얼굴융 지닌 사회주의」톨 말하며， 이는 체재천환 
이나 통합의 한 방법으로 논의필 수 있으나， 이는 역사상 션례가 없었기 빼 

문에 체제자체외 기능여부 및 째 3 외 제재모씩을 륭한 셰찌깐 갈륭해소 여 
부가 문쩨된다. 이에 관한 논의는 우생대， “남북한 륭합모댐에 관한 연구
수렴른척 시각율 중심으로 tt r확한·톰얼연구논푼집( 1 ) J , 륭일원， 1991 , 

pp. 1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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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동독인들은 부유하게 살아보려는 꿈에 부풀어 r서독혹 

에서 마르크화롤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념아가겠다」고 외치 

면서 시위률 천개， 동서독 양 청부률 위협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독의 갱치인들은 이제 「조기통일」이냐， 아니면 「완 

만한 통일이냐」를 션팩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 

서 1990년 3월 18일 실시된 동독의 자유총선거는 조기통일의 천기롤 

마련하였다. 

41년만에 처옴 실시된 임시의회 구성올 위한 자유총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은 r캠진척 통일」올 솔로건으로 내세운 사민당(SPD) ， 민사당 

(PDS) , 노이에스 포롬(Neues Forum)동을 제쳐 놓고 r조기통독」올 

주장한 기민당(CDU)중심의 우파 「독일연합.J(AFD) 에 예상밖의 높은 

지지율(48.15%)를 던져， 드메지에르 총리아래 기민당 주도 연립정부 

롤 탄생시켰다 13) 

독일연합이 예상을 뒤엎고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것은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른 신속한 롱일올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었 

다. 동독국민들은 신속한 통일올 희망하고 체제경쟁변에서 우수한 것 

으로 인청받은 서독에 병합되는 서독기본법 23조 방식의 통일염훤올 

분명히 한 것이다. 

총선후에 수립된 드떼지에르 정부와 서독정부가 통합협상올 빠른속 

도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도 통일방식과 시기에 관한 화우 정치세력 

간의 논쟁은 계속되었다. 

서독정부와 동독의 새정부는 조기통합율 추진하는데 반해 동독공산 

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을 비롯한 좌파 야당세력들올 서독기본 

13) 룡일웬 r독일룡일 실태자료집-비경제분야- J , 1992, pp. 360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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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3조에 따른 홉수·합병방식의 조기륭합이 대세가 된 상황에셔도 

「연방제 청확 .. , r사회구조 갱비」 동에 시간이 필요함율 률어 r12월 

합동 총선거， 즉각 륭합」방식에 반대한 것이다. 

이률은 우익집권세력이 동독의 판천한 r자본주의화」를 위해 륭일얘 

필요한 척용조치률 일부러 외면하면서 동독체제외 와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1') 

이 때문에 그률은 r차라리 즉각객으로 룡일온 단행하고 일갱기간외 

조정기톨 둔돼 합동총션율 실시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흥일율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의 체제를 

어떻게든 연명하고 통·서독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룡일절차률 저지하 

려는 목척에서 나온 것으로， 구체제를 거부하며 신속한 통일옳 열망 

해 온 동독주민의 반대와 외면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5월 18일에 r룡화·경제·사회동맹의 창셜에 관한 국 

가조약」이 조인되었고， 8월 23일 동독인민회의는 서독기본법 제23조 

에 의거， 동독의 5개주가 10월 3일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것율 결 

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15) 

나. 서독내에서의 룡밑논의 

서독정부는 위와 갈은 풍독사태의 급변에 따라 통일푼쩨률 시굽한 

현안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r롤」수상온 1989년 11 월 28일 국가연합 

형태의 r3단계 10개항 륭일방안」과 구체척인 대동독 지원쩍율 밭표 

14) 1989. 12, PDS 당수인 Gregor Gysi는 톰일의 속도와 관련하여 생굽한 륭일 

이 이루어철 경우 동독은 서독의 극빈자 수용소가 휠 젓이라고 껑고하였다. 

DerSp빼el 22/1991(27. Mai 1991), p. 56 
15) 톰독과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독대사관 r독일분단으로부터 톰일까지의 

약사J， 1992. 5 참조 

” “ 



-
하였다 16) 

이툴 계기로 통일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서 

독내에서는 기본법 23조 방식에 의해 조기에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 

면 146조 방식에 의해 점진적으로 완만한 통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세력들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당시 분단국의 통일접근에 대해서는 이론척으로 정형화된 모텔이나 

역사적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내에서 통일논의가 시작된 초기에 

는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연방은행과 각종 경체연구단체에서도 통 

일후의 심각한 부작용올 염려하면서 양독이 캠진척으로 통일올 이루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독정부는 동독의 급변사태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빨라야 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초기에는 점진적인 통일올 추구하려는 

생각이었고 바이체커 대통령 또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후 동독 상황의 급속한 변화， 통일에 대한 독일인들의 점 

층되는 기대감， 소련 개혁정책의 발전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동올 감 

안한 서독정부는 점진적인 통일정책올 조기통일정책으로 수정하였다. 

서독정부의 조기통일정책은 집권여당의 통일방안인 기본법 제 23조 

에 따라 동독올 서독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이 통일방안은 통일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장챔올 지니고 

있었으나， 통일후 동독에서는 기업 도산， 실업자 중가， 인플레이션， 서 

독에서의 세금부담 증대， 주돼난 동을 야기시키고 이에 대한 후속조 

치를 강구하는데 시간적 제약올 받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16) 3단계 통일방안의 내용은 첫째， 조약공동체단계， 률째 국가연합단계， 셋째 
단일국가연합(연방)단계로 되어 었으며， 이는 조약공동체와 국가연합척 우 
회로률 통한 홈일의 달성옵 그 내용율 하고 있다. 주독대사관 r독일통일 
소사전J， 1992,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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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 당시 갱부의 갱왜과 대립하였댄 사민당외 륭얼방안온 셔독 

기본법 제 146조에 의거， 동서독간의 합의에 의빼 째로운 륭얼헌법융 

체정하여 챔진척으로 톰옐옳 이록는 것이었다. 

사민당율 비릇한 화파 야당세력률은 23;f:방식에 의한 굽속한 체째 

통합으로 야기훨 동톡경제의 충격융 고려하여 좀더 시깐객 여유톨 갖 

고 신중하게 통일율 추진혜 나가자고 주장하였다.l7) 

이톨태면 사민당외 라풍태느는 롤정부가 동서독융 조기에 톰합한다 

면 결국 동독지역에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서혹외 

주민생활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브란트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신중한 통일추진율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점진통일론의 논리는 재혁보다 조갱융 중시한 것으로셔 

이 방안에 의할 경우 통독경제는 단계객으로 시장경재체제에 격용해 

나가면서 급진척인 체제천환시 발생함 수 있는 실업자 수외 중대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룰 최소화하고 물가 급등율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1989년 11월 동서독간 국경션이 붕괴된 이후 서독체제톨 

동경한 동독주민의 집단척 서톡이추가 중가되었으며， 이에 따론 경제 

객 위기와 사회척 긴장이 고조된 상황하에서 서묵갱부는 륭화륭합 우 

선 실현 풍 동독지역에 동독주민들율 잔류시키기 위하여 톰일파쟁율 

신속혀 진행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18) 

따라서 동서독간 협상율 룡한 홈일과정 및 룡일후 체재에 대한 철 

17) 당시 자민당(FDP) ， 사민당(SPD) ， 기민당(CDU) ， 기샤당(CUS) 륭 각 갱당 

의 홈일쟁책예 대한 자세한 내용온 주톡대사관 r륭얼륙벌 소사션J， 1992. 

5, pp. 57-67, 96-104, 297-312, 455-464, 국토톰일원 r독얼륭일의 천 

개 과쟁 J , 1990, pp. 5 -13, pp. 29 -33 참초 
18) 민혹홈일연구웬 r독일홈일의 톰야별 실태연구J， 1992, p.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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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이나 기본법 제 146조에 따른애) 검진척 통일방안은 현실척으로도 실 

현될 수 없었다. 

서독정부의 조기룡일론에 입각한 급진척이고 충격요법척인 룡일방 

식은 마챔 동독에서 실시된 3.18 자유총선에서 조기통일율 공약한 

「독일연합」이 승리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독정부와 각 정당들은 동독정부에 대한 개혁촉구 및 

개혁세력과 제휴정당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율 하는 한편， 동 

독총선올 서독의 지방선거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여 국내에서는 통일 

이 이루어진 것 같은 분위기톨 조성하고 대외척으로는 독일통일올 기 

정사실화 하였다. 

동·서독간의 통일이 구체화된 것은 1990년 7월 1일 경제·통화 및 

사회룡합율 위한 1차 국가조약이 발효되면서 비릇되었는데， 이톨 풍 

하여 독일통일은 되톨렬 수 없는 사실로 되었다. 

서독쟁부가 이와 갈은 조기통일방식율 채택한 배경은 동독지역에 

점진척으로 시장경제질서툴 도입할 경우， 급격한 경제악화는 없을 지 

몰라도 상이한 경제체제 요소가 상당기간 서로 병존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폐해， 즉 통일과정의 장기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 풍으로 

경제는 더욱 불안갱해지고 체제천환에 따른 경쩨척 효과의 극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즉， 체제전환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상이한 체체가 병폰하거나 혼 

합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경제률 불안갱하게 만률고 그 기놓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의 천 

환은 즉시 천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성공척얼 수 있으며， 이 경우 

19) 이 방법은 제헌의회 구생→동서독 총선→룡일헌법 제청→양독정부 해체→ 
륭일청부 구생율 흉한 룡일완생율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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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천환함에 있어셔 방생할 수 있 

는 모든 분제가 한 순간에 발생하여 쟁치， 경채， 사회객으로 커다란 

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순간만 극복한다면 지 I록하고 소모척인 

시행확오의 과청율 거쳐야 하는 점진척 체제천환보다 성공척인 방법 

이 될 수 있다20)는 것이다. 

게다가 이 방안은 동구국가의 체체천환 경험에서 불 수 있돗이 체 

제전환의 가장 큰 장얘요인인 구체쩨 기득권 세력의 쩨거를 용이하계 

혜 줄 수 있는 장챔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현실척인 변에서 보다 근본객인 조기룡일론의 논거논 륭일의 

천략적 의미롤 중요시하고 민촉객 혹면옳 강조한 것이었다. 

콜총리는 당시 세계역사상 유혜가 없는 유럽의 명화혁명 상황율 캘 

호의 통일기회로 파악， 천독의회 구성옳 위한 r조기흉일」율 강력히 

추진하였다. 

당시 동독인들 또한 무조건객인 룡일열땅에 따라 동독사회의 급친 

척 민주화나 혁신된 동독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톨 부여하지 않 

았고21) 민권운동단체와 사회주의 개혁세력에도 반대， 그들이 훤하는 

것은 r새로운 동독이 아니라 서독과의 조속한 흉일」뿔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서독의 통일방식은 서독이 룡독율 홉수룡합한 

것이 아니라，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해 동독이 서독으로 가입 또는 

편입되기를 자훤하고 나섰다는 특정을 지년다. 측 공산독재체제 속에 

묶여 탄압과 빈곤속에 허댁이먼 동독주민들이 개방물결을 타고 자유 

와 번영이 념쳐흐르는 서독으로의 편입융 자청한 것이다. 

20) 민족룡일연구핀， 앞의 팩， p.363 
21) 당시 동독인툴온 쟁치쩍 측면보다 그률의 악화된 경찌상태에셔 톰앨외 외 

미와 현실옳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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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와 싫망과 희망 

가. 톰밑에의 기대 

통일과정에서 독일인들은 통일이후 구동독지역에 r라인강의 기척」 

에 필적한 r옐베강의 기척」을 이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콜총 

리 또한 “94년까지는 동독지역도 서독지역 봇지않게 번영올 누리게 

될 것이요， 통합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은 없올 것”이라고 통일에 대 

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통일 당시만 해도 서독인들은 스스로의 역량으로 민족분단올 극복 

해 냈다는 자부심과 통일독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차 있었 

다. 동독인들은 그동안 TV롤 통해서나 보았던 물질적 풍요와 자유롤 

자신들도 곧 누릴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이와 같은 기대감은 통일전 동독이 동유럽에서 누렸던 경제적 위치 

와 기술발천 정도에 기인하였으며， 통일후 새로이 얻게될 자유와 경 

쟁적 경제체제가 근로의욕을 크게 상송시켜 급격한 생산성 중가롤 가 

져율 것이라는 믿옴에 연유한 것이었다 22) 

이와 함께 통독의 체제천환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서독의 발전된 정치， 경제， 사회체제가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올 것으 

로 보았다. 

나. 실 망 

〈홍일 후유충〉 

그러나 독일통일은 서독이 지난 40년이상 견지해 온 동독의 실상 

22) Peter Nunnenkamp, “동독 경제천환에서의 경쩨쟁쩍객 과째”， r독일륭합과 
체째 전환J， 흥일훤， 1992, pp. 193 - 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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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제대로 파악하지 봇한 상태에셔， 또한 사회주외 계획경재외 시장 

경제체제로의 천환과갱에서 파생되는 문쩨캠률에 대한 대비핵을 걷혀 

마련하지 붓한채 이후어쳤기 때훈에 실지로 홈일후 각 분야에셔 나타 

난 난관의 정도는 예상옳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실업분제， 사유재산권문제， 슈타지 (Stasi) 과거 청산물제， 홈얼비용， 

심리척 장벽룬제 둥 랩게 해결하기 어려운 불째률은 통독 2주년 기 

념사에서 콜수상이 고백한 바와 같이 예상을 훨씬 넘는 시간과 비용 

율 필요로 하고 있다.깅) 

이에 따라 독일국민들의 기대와 행북감은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 

움으로 바해었고， 본격척인 통합과쟁에서 여러가지 룡일 후유중과 함 

께 엄청난 통일비용은 r피와 땀과 눈물」의 천 국민객 희생융 요구하 

고 었다. 

서독정부는 룡일천 동독에 대한 세심한 조사연구에도 불구하고 @ 

통일이 그렇게 빨리 율 줄 몰랐고，@ 동독의 실상이 그렇게까지 황 

폐확되었다는 사실을 천혀 파악하지 옷했으며， 앓 룡일후 사회심리척 

인 갈등의 심각성율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사실 룡일이 되고 난후 동독 공산정권(SED) 이 남긴 유산은 완천히 

기력율 상실한 경제와 가공할 환경오염， 그리고 톱재체쩨하에서 길들 

여진 무기력한 주민률뿔 어느것 하나 쏠모있는 것이라곤 횟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일이 되자마자 경쟁력융 상실한 동독경제는 급 

속히 붕괴되었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동 정치， 경째， 사회척으로 

심각한 푼제를 야기시켰다. 

23) 륭일원 r륭독 2주년 보고셔 J， 1992. 10, pp. 97 - 98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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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치척」으로는 동독주민의 다휠객인 민주객 법질서 경험이 천무한 

상황에서 국가조직 각 부분에 공산주의 세력의 잔재에 따른 문제와 

함께 최근 통일후 고양된 민족주의 물결과 소련 및 동구 등으로부터 

이주자가 크게 늘면서 네오파시즘이 득제해 극우세력의 외국인 테러 

가 급중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통일의 진통」으로서 겪는 경제난올 

나날이 중가하는 역내 외국난민들 탓으로 툴리고 었다. 

또한 서독주민에 비혜 상대척 열퉁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동독 

인들은 그들의 권익용호롤 목척으로 구청치세력을 중심으로한 정당단 

체(정의구현위원회 퉁)퉁올 결성함으로써 서독주민들의 통일비용 가 

중과 함께 양 주민들간의 분열상을 심화2'>시키고 있다. 

「경체척인 면」에서는 독일은 지난 90년 통합후 구동독지역의 경제 

를 5년내로 부흥시키겠다는 꿈이 무너지고 있으며 높은 조세부담률· 

고임금·경기침체·고금리·마르크화 강세 퉁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구동독 국영기업이 크게 의폰하고 었던 동구 및 구소련의 경체 

혼란으로 교역이 격감하고 구동독지역에서 높은 임금상승올 기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지역의 경제객 격차는 국민학생과 대학생의 그것에 비견될 

쟁도인데 1992년 현재 동독지역의 인구는 전체의 20%지만 GNP는 7 

%에 불과하다. 지난혜에 동독인들은 연간 1천 9백 30억마르크툴 생 

산한 반면， 소비액은 3천 6백 10억마르크에 달한다. 

특히 문체가 되는 것은 통독지역의 노후화된 산업시껄이 잇따라 폐 

쇄되고 서독의 거대자본률이 통독의 공장들을 대거 매입， 합리화하는 

24) 통독의 실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독대사관 r숫자로 본 독일통일J， 

1992, pp. 159 - 265, 통일핀 r독일통일 실태자료집 -경제 ·비경제분야- J ,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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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셔 발생되는 엄챙난 실업푼쩨이다. 

동독지역외 실업율은 1991년 28%였고 금년훨에는 33%예 육박할 

것으로 혜상되는데 일자리를 잃온 풍톡인롤온 이체 r맛난 융식 한번 

맛보려고 랍숨가락 내춘 생」이라고 톰탄하는 실쟁이다. 

이와 함께 룡일비용 조달문재는 륭일독일의 경채를 챔제시키는 요 

인으로 착용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에서의 륭일째원 조달온 이자융율 

상승시키고 이것은 민간투자률 저혜하여 갱채성장율융 저하시키는 한 

편， 조세인상과 임금인상은 톨가상숭율 야기시켜 경제톨안갱을 초래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갱부는 성공척 홈일율 위해 2000년까지 매년 1천억마르크 이 

상의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추쟁하고 있는데 천체척 륭일비용온 격첩 

경비가 약 3천 8백억마르크， 동독재건 및 격차혜소 6천 5빽억마르크， 

구동독 생산생 향상율 위한 루차 1조마르크 풍 총 2조마르크에 랄하 

는 것으로 추산되고 었다. 

이에 따라 독일갱부의 쩨청척자는 지난혜 1천 1빽억마르크에서 융 

해는 1천 2빽억 -1천 3백억마르크로 확대훨 것으로 견망되며 앞으로 

추가척 조세수입이 없는 한 몇년간 재청객자논 계혹훨 것으로 예상되 

고 었다. 

이률 해소하기 위한 연방청부의 룡화긴축과 고금리갱쩍온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투자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주변국롤파의 륭화분 

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r사회 싱리척인 면」에서 동독인률은 실업에 대한 공포， 시장경재체 

제에의 부객용 풍으로 격심한 심리객 갈풍융 경험하면셔 삽업으로 인 

한 물질척인 생활기반과 자아쌀현외 토대 상실로 인한 무기력과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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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위기에 처해있다 25) 

동독인에게 있어서 통일은 모든 분야에서의 붕괴와 변화와 개조롤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과 기업의 홈괴와 실업의 급중으로 불안에 빠지 

고 이에 따라 구체제롤 회고하는 사람도 척지 않다 26) 

또한 통일후 기폰 가치관의 천면적인 해체와 함께 경제척，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진 구동독에 대한 제반지원이 시혜적인 것 

으로 받아들여져 구동독인 스스로가 비탄과 자괴심을 느끼고 있다. 

동독국민들은 서독국민들의 「정복자 행세」때문에 f2동 시민의식」에 

시달린다고 불평하는 반면， 서독국민들은 동독국민들이 T도무지 스스 

로 하려는 의지와 창의력과 책임감이 없다」고 공박하는 동 분단의 장 

벽이 사라진 후 새로운 사회·심리객 장벽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난한 통독은 서쪽에서의 연대와 원조가 너무 척다는 불만이고 서 

쪽의 풍족한 독일인에게는 동쪽에 대한 원조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서 동독인의 요구가 너무 과대하다는 불만올 품고 있다. 

이렇듯 베롤린장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정치척으로 통일됐으나 양독 

주민들 마옴에는 새롭게 r빈부의 벽」과 「불평동의 벽」이 쌓이면서 통 

일된 국가에서 아직도 2개의 서로 다른 사회가 존재하고 었다 27) 

〈문제의 훨인〉 

통일된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이 러한 문제들은 통일전에도 조금은 

예견된 일이기는 하였지만 예상외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 

25) 윤여덕， “통일이후 독일사회의 변화.， r한독사회과학원 회보.It 1991, pp. 67 
-72 창조 

26) 통일원 r해외 시 사자료집 ’92J , 1992, p. 149 
27) 이에 따라 바이체커 대통령은 동독 2주년 기염연껄에서 상호 내객접근울 

통한 r화합」율， 롤수상은 공동체의식과 연대툴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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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된 핸인은 다융과 같다. 

첫째는， 40년간 이 철화되고 파산상태에 직면한 구동독체째를 완션 

히 서톡체쩨로 대체하는데 여러가지 분째가 방생훨 수 밖에 없으며 

서로 상이한 체제와 생활방식에서 오는 차이가 그렇게 옐게 극복훨 

수 없다는 것이다. 

톡히， 오랜 천풍과 역사속에서 뿌리톨 내려온 동묵외 경쩨쩨쩨톨 본 

질척으로 개조하는 일이 하루 이톨에 완성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학 

업은 그 션혜가 없는 r역사척 대실험」이라는데 더 큰 어려융이 있다. 

독일에서의 체제전환 실험은 소련 및 동구의 여러나라둘의 계빽경 

제률 바탕으로 시장경제톨 접목시키는 방식과는 달리 구동독 경제계 

체가 하후아첨에 와혜된 상태에서 서톡식 시장경제체제로 대체전환시 

키는 전혀 새로운 실험인 것이다. 

둘째는， 베률련장벽이 무너진 당시만해도 독일홈일온 최소한 2-3 

년은 걸렬것으로 생각했으나 예상외로 톨리 1년만에 홈일이 되면서 

서독의 통합에 대비한 세심한 준비가 부혹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 

제척인 면에서 포팔척인 홈일능력율 갖추고 있었으나 세부척인 면예 

서의 통일에 대비환 계획이 천무한 상태여셔 많온 갱핵객 시행파오를 

겪율 수 밖에 없었다.28) 

제째는， 통일이후 륙히 구동톡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분쩨는 

새로운 체제의 도입에 따라 나타나는 푼제가 아니고 오히려 과거의 

공산체제가 남겨놓은 심각한 혼란이 주범이다. 

28) 톰합정책온 확고한 개념이나 명확한 우션순위에 업각하기 보다 단기주외잭 
관캠에서 셔독외 갱책과 각 당의 논리애 따라 걸갱되었다 Werner 

Kamppeter, “경제톰합이후 톰륙경제외 륭피" r톰옐륙업외 사회갱제척 변 

화J， 1992, pp. 4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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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천분가들은 동독경제가 연간 3-4%수준으로 성장한 것으 

로 조금은· 믿었으나 통일후 그것은 천혀 사실이 아니었으며， 여러가 

지 변에서 축객된 난맥상에 놀라지 않옳 수 없었고 따라서 아무런 처 

방도 내놓지 못했다.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제상태는 더욱 복잡다단했고， 환경파괴는 심 

각했으며， Stasi통치는 동독주민의 심성올 파괴해 버린 상태였다 29) 

그들은 원가계산 방법과 통계작성 방법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업척을 선전하기 위해 실정올 과장·미화하고 통계까지 멋대로 조작하 

였기 때문에 통일직후에 어떻게 난관올 극복해야 할지 당황할 수 밖 

에 없었다.뼈) 한마디로 구통독지역은 소련올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제자체의 모순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 

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구동독지역올 서독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일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통일된 이후에야 비로소 

인식한 것이다. 

네째로， 통일의 후유중은 국민들의 마옴속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 

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따른 심리척 문제툴 

해소하는 데는 시간과 인내툴 필요로 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은 생활에 타격올 입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아래서 일이 농 

률적이지 못했어도 일자리만은 었었던 옛시철이 좋았다고 느끼기 때 

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었다. 

독일의 사회보장체제는 실업수당， 극빈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 

29) 박성조， “독일통일의 모텔과 한반도 비교" 통일기금조성에 관한 학술세미 

나 발표논문， 남북협력 통일기금조생위원회， 1992. 10, p. 2, p. 38 

30) 서병 철， “독일통일의 의미" r한독사회과학 회보J， 1991 ,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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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기본생활율 하는 데는 걱쟁없도혹 해추고 있으나 톰일이 되어 재 

선된 분위기속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생활의 캘율 높이겠다고 벼르먼 

일이 여의치않기 때문에 무력감과 좌철감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동독지역에서 극우세력이 나치의 망령율 되살리는 현상온 이 

러한 심리객 갈풍과 불만융 혜소하려는 표현으로 이혜필 수 있다. 

라. 희망 : 과제와 전망 

통일된 독일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톨 해결하는 데는 동톱지 

역 쩨건을 위한 재쟁척 지원과 사회구조의 변혁뿔만 아니라 더욱 중 

요한 것은 서로 배우고 이해하는 통합과정에서 인간척인 거리감율 극 

복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찰아온 동독율 서독 

의 기폰체제로 편입사키는데 드는 소위 통일비용 조달문재와 함께 조 

세중가와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논 문제， 그리고 난 

민(망명자)문제 둥을 여하히 극확3”， 경제부흥과 휴렵홈합의 과제를 

성취해 나갈 것인지 롤정권의 위기관리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과체들율 혜결하기 위해 독일쟁부는 룡일의 1 차척 목표를 

구서독지역의 봇사는 주의 생활수준으로 동독주민의 생활수준율 제고 

시키는데 두고， 동독지역의 채건율 위한 제반 대책율 강구해 가고 있 

다.굉) 

31 ) 최근 여혼조사 결과 서독지역 주민률은 룡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재톨 

망명신청자와 약 600만명외 외국인푼제톨 룰고 있는 반면， 동혹지역 주민들 

온 실업문제를 률고 있다. 주독대사판 r숫자로 본 륙얼륭일 J， 1992, p. 281 , 

주독대사관， 톰톱2주년을 즈용한 여톰조사결과 보고셔. 1992. 11 
32) 유입수， “독·얼륭일외 경제·사회척 천망얘 판한 소고‘ r한독사회과화회보J. 

1991 , pp.91-98 서 병 철， “독일홈일의 의 미” 앞의 핵. 1991. pp. 137 - 14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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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연방정부의 대대객인 재청지원 및 민간기업의 진출로 이제 

동독경제는 일단 하강국면을 멈추고 재조정과쟁에 들어선 것으로 각 

종 연구소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였던 구동독지역의 산업생산성 

이 회복되면서 구서독으로 이주했던 구동독출신의 많은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3) 

또한 오늘날 대다수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의 사회복지 상태가 개선 

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올 제기하고 있는 사랍은 더 이상 없으며， 

갈수록 통일을 긍정척으로 평가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r기다릴 수 있 

는 과도기적 진통」폼으로 생각하고 었다. 

서독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통일비용을 단순한 비용이 아 

니라 신천지에 대한 새로운 투자로 보고 었으며， 나아가 이같은 신규 

투자를 조세수입과 직결되는 또 하나의 자본축적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인은 구동독지역의 재건을 통해 r옐떼강의 기척」올 또 다 

시 창출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현실로 나타날 천망이다. 

실제로 통일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게 되었고 여 

전히 가장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UN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되기 

를 원하고 있으며찌) 유럽통합의 과청에 있어서도 여천히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하고 었다. 

33) 박성조， 앞의 논문， pp. 24-31 
34) 지난 9. 23 UN본부에서 킨웰 외무장관은 r경제력에 걸맞는 국재사회에서의 

역할」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며， 재 3 세계국과 미국도 이톨 척극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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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 가 

룡일독일의 많은 문제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두 사회가 사상과 

체제가 서로 다른 상태에 있었음율 감안하고， 비교척 단시간에 홈얼 

올 이룬 사실옳 생각한다면 오히려 현재 독일의 경제 및 국민룡합은 

시간이 걸리꼈지만 결과는 희망척이라는 명가를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독일인 자신들도 이와 갈은 닥판객 명가톨 내리고 있다. 

독일정부는 r분배톨 흉한 분단의 극북」이란 새 쟁치용어가 정차 호소 

력올 얻자 이제 희망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구동독의 경제체제 천 

환은 점차 그 궤도률 찾아가고 있으며， 동독인들 대부붐은 홈일의 미 

래롤 낙관하고 있다 35) 

독일인들은 이와 갈은 미래의 낙관객인 천망과 함께 지나온 룡일추 

진과청에서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명가와 논쟁율 하고 있다. 

가. 동방정혜의 역활 

먼저 70년대 이후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교류·협력추진이 과연 독 

일통일에 어떠한 역할옳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다. 

우리 국내에서는 브란트의 동방청쩍이 독일룡일의 밀거톰이 되었고 

다방면척인 교류·협력은 동서독간의 상호 신뢰구축으로 독일룡일의 

견인차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척인 인식이다. 

그러나 독일내에서는 룡일은 고르바효프의 동장으로 가능해진 것이 

35) Mafred Neumann, “독일경쩨륭합의 성과와 문제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초 
청 세 미 나 벌표 논훈， 1992. 8, 회 근 I~ IFD-Allensbach. Infas, EMNID뚱 혹 

일내 유수 여론조사기판외 륭톡 2주년 즈융 여튿조사 철파톨 연방끔보쳐가 

총합한 것율 보아도 독일인들이 향후 견망을 낙관객으로 보는 경향이 높아지 
고 있다. 주톡대샤판 r숫자로 본 톡일톰일J. 1992. pp. 266 - 285 합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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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방정책은 이산가족의 고통완화와 통일이후 민족통합에 기여했올 

뿐이지 통일올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 아니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즉， 브란트의 동방갱책은 동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훌륭한 

기여롤 하였으나， 이 정책이 독일통일올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당시 소 

련 및 동구국가가 가지고 었던 서독의 구영토 주장과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유럽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지극히 분단지향적 

인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방정책 추진의 주역이었던 브란트 전수상도 r독일통일 

은 고르비의 동장으로 가눔혜진 것이지 동방정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률 시인(’91. 10) 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은 더 나아가 SPD와 SED간 정치적 결탁가농성올 엿볼 

수 있는 Stasi 관련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동방정책이 동독 공산당의 

강화와 국민탄압에 이용되기만 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즉 사민당은 동독체제의 근본척 변혁과 통일이 혁명적 변화가 아닌 

첨진척 변화를 통해 수섭년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 

었다는 것， 또 안보우선 시각으로 인해 동구권의 변화에는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동독체제의 변화가농성에 대한 기대를 

반체제 민주세력이 아닌 공산당 지도부에 천적으로 걸었다는데 비판 

의 훗점이 모아지고 있다.해) 

한편， 지난 2월 --3월 독일의 시사주간지 rDie Zeit.J는 6회에 걸쳐 

“서독정부의 동방정책이 동독체쩨의 붕괴툴 가속화시켰는가? 지연시 

켰는가”라는 문제톨 주제로 사계천문가들의 논평을 제재하였다 37) 

36) r주간한국J， 1992. 9. 13, pp. 67 -71 참조 

37)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뽕일훤 r독일홈일 실태자료집 -비경제분야- J , 
1992. 9, pp. 249 - 2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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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제의 첫번째 논명에서 Die Zeit지 r마리온 G. 핀호프」 벌뺑인 

은 서독의 동방청왜온 융바른 방법이었다고 논명하고 r셔독의 긴장판 

화 정 책과 더불어 동독국민률의 봉기가 체제용피톨 가능케 할 수 있 

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통 일자의 두번쩨 논명에서 Die Zeit의 r헬가 히어쉬」기자 

는 서독의 동방갱책은 r잘봇된 방법」이었다고 명가하면서 “위로부터 

추진되던 서독의 현실정책이 동독의 변화톨 지연시켰다”고 주장하였 

다. 즉 서독의 대동독 경제교류가 동독인의 생활에 직접객인 도용율 

주기보다는 현상고확 시도와 갱략객 거래로 변질돼 동독의 갱권앨리 

트의 사리와 공산정권 유지에 더욱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찬·반논쟁은 사민당 국회의원이자 당 기본쟁강정책 위원장 

인 r에어하르트 에플러」의 지지논명(그는 “독재체제와의 대화가 비로 

소 동독의 변화를 가능케 했다”고 서독정부의 정책율 용호)과 동독의 

민권운동가인 「불프강 댐폴린」의 반대논쟁(그는 “위로부터 추진되댄 

서독의 현실쟁책이 구동독 반체제인사들을 경시했으며， 이로 인해 오 

늘날 내부객 통합까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달리 중립척인 명가도 있었는데 Die Zeit지의 r로떼어트 라이 

트」는 “동방갱책 추진은 원칙척으로 정당한 것이었지만 80년대로 접 

어 들어 상황 변화에 척철하게 대용치 못해 운용상의 실때로 블났다” 

는 시각에서 똥방청헥율 명가하였으며， 폴란드 언론인인 r아담크르체 

민스키」는 “서방혹 긴장완화쟁책 추진자들은 동구권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율 가능하게 만들었융 뽕이다”라고 명가하고 있다. 

이 칼은 논쟁은 통일의 천제에 있어서 치이가 있율 수 있고， 또 톡 

일룡일 이후에 일어난 명가차원의 것이지만 아직 룡일푼제 해결융 앞 

두고 있는 우리 남북한에게 매우 충요한 푼제톨 제기해 주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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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기 홉수톰밀 문제 

두번째 논쟁은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독일통일 시기와 방법 

(신속한 조기 홉수통합)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느냐는 문제에 관한 것 

인데， 동독체제의 재건올 통한 점진척 체제수렴 또는 「저~ 3 의 길」을 

추구했던 구동독의 지식인들올 비롯한 일부 독일인들은 홉수통일방식 

이 통일후 많은 문제률 야기시켰다고 주장한다. 

동·서독간의 엄청난 경제격차를 간과한 콜총리의 조기홉수통합 방 

식이 오늘날 양 지역주민들을 r한 국민이면서 서로 걷돌고 눈훌기는 

상대」로 만드는 부작용올 낳았고， 수준차가 현저한 두 지역올 첨진척 

평준화 과정없이 한 체제속에 묶어버린 결과 양쪽 모두에서 불명이 

터져나오고 었다는 지척이다. 

그러나 서독인들과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구동독의 체제와 제도 가 

운데 통일독일이 수용하고 계승할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고， 당시의 

급변하는 주변정세하에서는 조기홉수통일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 

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콜 수상이 자신의 명예와 90년 선거를 의식해 

조기통일올 추진한 결과 통일의 후유중이 중폭되었다는 비난이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동독인들의 탈출 중가(매일 2，000여명)로 양독의 경제 

가 모두 파탄될 우려가 있었고， 고르비의 실각 및 영·불 등의 반대가 

눔성도 있어 조기통일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즉 제 146조 방식에 의한 캠진척 통일추진의 경우， 동독이 통일과정 

및 통일국가형태 풍에 대하여 서독파 협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 

일의 사회·경제척 후유중올 미연에 방지하여 이톨 최소화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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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외객 룡일환경이 굽격하게 변할 경우 동서독은 이에 신속하 

게 대용할 수 없으므로 룡일과정이 지체되거나 륭일닿생이 블가능혜 

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C얘상은 현실로 나타났으며 륭일후 소련의 보수 

파에 의한 구태타가 발쟁했율 때 대다수 독일인둘은 롤 수상의 r션견 

지명」에 아낌없는 찬사톨 보내면서 경의톨 보냈다. 다만， 률쟁부가 륭 

일후유증올 청확허 t매견하고 이톨 국민에게 사천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 되고 있다. 

다. 톰월비용 문제 

세번째 논쟁은 룡일비용에 관한 논쟁인데 롤정부는 쳐옴부터 이 푼 

체의 해결올 위한 뚜렷하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서독갱 

부는 1 ，150억DM의 풍일기금융 조생한 후 막대한 룡일비용의 조달방 

편으로 91년 7월부터 소득세， 탐때셰， 사회보장부담금융 인상， 연간 

250억DM올 확보했으나 막대한 째청척자 및 인풀례를 유발시킴으로 

써 톡히 셰금율 많이 내야하는 셔독국민률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 

다. 

1990년 12월 연방의회션거에서 콜총리는 륭일세는 없율 것이라고 

공약했으나 1991년 걸프전 비용부담과 구소련과 동유럽의 경제객 지 

원올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의 필요생율 인지하게 되었고 구통독의 경 

제발천옳 위해서도 룡일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들계 핍을 알계 되었 

다. 

연방정부는 룡일이후 동독지역 재건비용으로 91 년 8빽 20억마르크 

률 후입했고 92년 1천 1 빽억마르크， 93년 1천3백 50억마르크를 후입할 

계획이지만 80%가 생계 및 사회복지 풍 소비생 비용으로 사용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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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건에 큰 기여톨 못하고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콜갱부는 계속 중가되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 한 방편으로 내년에 또다른 세금 신껄 및 세금 인상계획율 발표함 

으로써 독일정당간에 논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비용의 규모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으나 독 

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용의 규모가 아니고 통일비용 

에 관하여 서독 정치가들이 r사실과 다른 약속」를 했다는 챔 이다. 

즉 당시 서독정치가들(특히 콜 수상)은 「통일때문에 절대로 셰금을 

올리지 않을 것」임올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셰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함으로써 특히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기민당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정율 구성하고 있는 기사당과 자민당은 연 

정 탈퇴 도 불사하겠다는 입 장이 다. 

기민당 지도부에선 94년 총선 꽤배가 눈에 보일만큼 통일이후 상 

황이 악화돼 어쩔수 없다고 젤득하고 있으나 중간간부들은 「완전한 

사기행위』라며 지도부롤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사민당은 「제 

금인상은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혐오감올 안겨주는 행위이며 콜총리 

개인에게는 정치적 파산 선고가 될 것」이라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뼈) 

독일통일과 관련한 이와 같은 논쟁은 통일을 앞둔 남북한의 통일추 

진에 소중한 교훈이 되면서 큰 영향올 미치고 있으며， 남북한 통일비 

용과 관련된 논쟁이 통일접근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활발하게 전개 

되고 었다. 

38) 외무부， 독일의 룡독경비 조달논의 동향， 1992. 10. 30, pp.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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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남북한 통일접근전략 : 통얼의 시기 

1. 독밑룡밑의 의미와 교훈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통일은 그 과쟁이 자주객이고 평확객이었다는 검 

에서 뿔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서독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예 동톱꽁 

산주의가 합병된 사례라는 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각별한 것이다. 

생각컨대 독일식 방법이라·는 것은 분단국가의 문제톨 해철하는데 

상호 인정·폰중하에 무력사용율 배제하고 상호간에 위협의 대상이 아 

니라는 신뢰구축속에서 실질척으로 교류와 협력율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서로 방문하고 경제객으로 도와주며， 필요하 

면 청상회담도 개최하고 유엔에서 옆자리에 앉아 국제문제에 의견융 

일치시키는 가운데 국경선율 깨방한 후 민혹자결에 의하여 통일에 이 

르는 합리객 방법이 독일방식인 것이다. 

물론 동·서독과 남·북한간에는 역사척 배경이냐 현실상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대문에 서독의 조기 홉수룡합방식의 룡독과쟁 

을 그대로 한반도에 척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으나， 그 방법율 남북한 

상황에 알맞게 훤용한다면 우리는 독일보다 더 바람직한 륭일방법올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기되고 었논 남북한 륭일 

추진 방법에 관한 일련의 논의들은 독일통일의 전후과쟁과 그 의미톨 

왜곡하거나 확대혜석함으로써 남북한 룡일융 툴러싼 바림직하지 못한 

논의둘율 유발시키고 있다. 

그중 하나는 독얼룡일이 비룩 동폭주민의 명확며명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사자률의 합외에 외빼서 그률의 헌법철차에 따라 룡일된 것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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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대국이 약소국올 식민주의식으로 홉수통합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독일통일이 어디까지나 강체척 홉수통일이 아니고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연방으로의 편입 또는 가입에 의한 통일 

이었다는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동독주민들은 서독체제를 선호 

하여 서독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그러한 희망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달성된 것이다 39) 

또 다른 문제는 장기척으로 균형된 시각에서 독일통일과정을 이해 

하기 보다는 물질척 관점에서 특히 통일비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는 것이다. 

독일통일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충적인 연구없이 다만 경제적 비용 

의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은 동독체제의 서독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포 

괄적인 통일과정올 단순히 물질적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는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일시기상조론이나 점진적 통일론， 나 

아가 통일무용론 둥읍 유발시켜 남북한 통일실현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수없이 많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미를 교훈삼아 남북한 상황에 맞는 합리척인 

통일추진 전략과 방법올 모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분단국의 통일은 『어떤 이론이나 방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 

의 실천과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독은 특별한 

통일정책이나 방안이 없었지만 내척 역량축적과 꾸준한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통독의 변화를 추구하였고， 이툴 바탕으로 조성된 기회 

를 통일로 연결시켜 댄 것이다. 

39) 동독인이 보는 서독은 『정치객 자유가 있는 곳， 물질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압축되었다. 박생조， 앞의 논문，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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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r시간은 통일율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톱청부는 

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톨 마시없옳 홈일의 기회로 포착 r륭일의 기 

회는 항상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하에 과감한 룡일추진을 흉하여 

r20제기 최대의 정치척 사건」이라는 민혹홍일의 파업융 생휘해 냈다. 

생각컨대， 만약 호네커정권과 크랜츠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동독의 

초기 민주인사률이 의도했던 것쳐렴 제 3 의 길， 측 체제깨혁과 경제 

발전율 흉한 더 좋은 사회주의 건셜의 길을 동독주민물이 션빽했다 

면， 또는 서독청부의 3단계 10개항 흉일방안과 갈은 캠진척 룡합방식 

과 야당의 신중론이 수용된 룡얼올 추진했다면 독일통일은 그렇게 쉽 

게 이루어지지는 봇했올 것이 볼명하다. 

셋째， 통일은 일방의 의지와 농력과는 별개로 주어질 r상황의 산 

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어느쪽도 룡일율 쟁 

치척 목표로 추구하지 않았지만 상황의 굽변에 따라 룡일율 추진하게 

되었고 또 이률 완생해낸 것이다. 독일인률의 대부분은 자신둘의 룡 

일올 r하눌이 내려준 션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한은 붐단후 

통일율 지상목표로 추구해 왔지만 아직 초보척인 화해 협력조차 실현 

하지 봇하고 있다. 

넷째， 체제의 우열관계가 흉일율 내척으로 혹진시키는 한편， 륭얼사 

회의 기본구조와 형태률 규갱한다는 것이다. 측 분단된 양체제깐외 

정치·경제·사회척 우열청도가 크면 룰수록 얼위체제하의 주민은 우위 

체제 지향객으로 되어 통일이 촉진되고， 이 경우 체제홈합온 우월한 

체제로 수렴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다젓째， 많은 경우 륭일 후유풍의 근원은 경제문제이며 경제문제는 

「노동시장」을 어떻게 판리하느냐는 것이다. 서독갱부의 1 : 1 화혜륭 

합은 동독주민의 서독이주로 인한 경제객·사회객 혼란을 빼방하논 것 

-~ -‘했-



이 주목적이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우리의 경우 통일 과도 

기롤 셀정， 경계선의 제한율 통해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이주 또는 통 

행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r지피지기면 백천백송」이라는 말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청 

확한 청보는 통합추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서독의 경우 다 

년간의 교류와 함께 많은 관련기관·연구소에서 동독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있었지만 통일후 나타난 동독의 실상은 전혀 다른 세계로 나 

타나 통합청책 추진에 막대한 지장올 초래하였다. 

서독은 체제비교론객인 입장에서 통일은 쉽고 완만하게 진행될 것 

이라는 낙관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였고， 현실정치의 상황논리와 쉽 

게 타협하였으며， 기존 관행에 의혜 정확한 연구를 의도적으로 회피 

함으로써 동독의 현실사회주의톨 무시하였다.빼) 

일곱째， 정치적 통일은 새로운 민족통합올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통일된 독일의 경 

우 아직도 서로 다른 2개의 사회가 엄폰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개 

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통일의 준비와 함께 통일후 

의 예상되는 실상에 대한 대국민 사전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 

서독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통일의 대가는 크며， 통일에 대하여 동 

독인이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되며， 서독인은 통일올 위해 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한데 있었다. 

이와 같이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은41) 그것이 시행착 

40) 통일대비특별정책연수단 r독일통합 실태연구J， 1992, p. 269 
41) 또 다른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교훈올 제시하고 었는 글은 이태영，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무엇율 교훈삼율 것인가?" 독일문제연구소 통독 2주년 학술 

세미나 발표논문， 1992, pp. 23 - 24, 조용남， “룡독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 

사챔" 뽕일원 r통일문제연구J， 제 3 권 3호， 1991 가을， pp. 323-358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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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건， 성공사례이건 우리의 홈일추진에 귀충한 교흩어 아낼 수 없 

으며 우리의 홈일추진에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유엄한 모웰로 타 

산지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 남북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룡옐추진 천략과 방법을 

선빽한다 해도 독일룡일의 경험융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설이다. 

2. 륭밀의 시기와 방법 논의 

가. 논의의 배경 

독일룡일은 동서간의 명천체제가 용괴되어 가는 과갱에셔 가장 순 

발력있게 민혹푼쩨톨 해결한 사례로써 우리 모두에게 신션한 자극이 

아날 수 없었다. 당시 우리 국민률은 갈은 분단국인 남북한의 륭일가 

능성에 대한 실감나는 기대와 희망율 가지고 독일국민이 이륙한 홈일 

율 환영하면서 그 과청율 주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상징이번 브란펜부르크 푼이 무너지댄 순간의 얼기 

와 흥분이 가신 지금， 기대했던 룡일의 단열매는 아칙 열리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갈퉁이 새로훈 현실로 다가온 룡일독일의 현실율 바라 

보면서 우리 사회의 한 모롱이에셔는 륭일에 대한 두려융과 함께 륭 

일율 늦혀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두려융은 풍일이 현실룬쩨로 대두되고 있는 국내에서 남 

북한의 룡일접근천략과 룡합의 방법에 관한 구체객인 논의톨 유벌시 

키고 있는데， 이는 독일룡일과정에 대한 명가와 북한체제외 본질 및 

변확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한의 체제역량에 대한 천혜외 차이를 반 

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훗챔온 남확한 륭일비용에 판샘이 집중되면서 남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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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일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기통일론 대 첨진통일론(일명 시기상 

조론)， 통합방법(북한체제전환)과 관련해서는 급진주의 대 점진주의 

가 논의되고 었다. 

남북한의 통일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들은 현실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의 통일문제 접근을 보다 다각적으로 넓히고 심화시켜주는 

면이 없지 않으나， 한편으로 통일에 부정척인 인식올 심어줄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독일의 Die Zeit지는 r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상하고 의기소첨한 기운이 한국에서 일고 있다. 누구도 한반도가 

조만간 통일되는 것올 바라지 않고 있으며， 누구도 서독이 동독을 인 

수했던 것 같이 경제적으로 성공올 이룩한 한국야 경제적으로 파산한 

북한올 인수하는 것올 바라고 었지 않다」고 보도(’92. 8. 14) 한 바 있 

다. 

나아가 LA 타임즈 동경지국장 생 체머슨은 최근의 한 국제학술회 

의에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이후의 전땅에 대한 연구는 너 

무 부정척인 견해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2) 

나. 조기통일롬과 점진톰일론 

현재 남북한 통일의 시기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조기통일론과 점진통일론의 인식의 출발은 @ 우리가 동서독방식의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가?라는 점과 @ 그러면 어떻게 통일올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한마디로 독일방식의 한반도 객합 

생 문제에 관한 것이다. 

42) 서울국제포럽 r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천망」 국제학술회의， 1992. 11 , 

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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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시기에 판한 이혼돌온 산밭객이고 정행화되지 않온 추장률 

로써 아직 어떤 이론척 률이나 학파가 존째하고 있는 것온 아니다. 

먼저 독일통일이후의 충격속에서 대두된 점진척 홈일론온 조기 홉 

수통일에 의한 통독과쟁이 아주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회의와 비판 

론의 입장에서， 봉일후 남한의 경제객 부담(통일비용)과 부작용율 고 

려하여 시간율 두고， 캠진척으로 통일율 추진하는&3)것이 바람직하다 

는 주장이다. 

챔진통일론의 논리는 동서독과 남북한의 사쟁이 다르기 때문에 폭 

일방식으로 남북한 풍일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된다고 믿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서독은 남북한쳐럼 천챙율 치르지 않았고， 오히려 상호 협력 

관계롤 고도로 발천시켜 왔율 뿔만 아니라， 동독의 자유화 수준은 륙 

한의 자유화 수준보다 높았고， 서독의 경제발천 수준은 남한의 경제 

발전 수준보다 높으며， 독일에서는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의 경험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천혀 없다는 것율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캠으로 들고 었다. 

또한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초생되고 있는 지금， 시간이 우리편에 

있어 서두톨 필요가 없으며， 남북한이 경쩨객으로 어렵고 격차가 큰 

현 상황에서 통일율 한다면 독일보다 더 많은 후유중과 륭일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률 감당해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점진통일론은 점차척으로 경제척 풍요톰 누리고 있는 4천 3백만 

43) 이에 관한 논의는 쟁용길， “독얼륭얼의 예로 조망혜 본 한반도 륭얼 .. 한국 

국채정치확희 r톰일과갱 시나리오 위크삽」 발표논문， 1991. 9, pp. 3 - 8, 구 

종서， “남북교휴햄혁외 천망과 과쩌 -톰멀쟁책 후잔빵향과 판련하여 •• 

민혹륭일연구원， 재 3 회 국내학슐회의 발표논문. 1992. 2. pp. 8 - 10 창조 

쟁-



인구의 한국과 가난한 2천 2백만의 북한이 너무 활리 통일이 이루 

어졌올 때， 독일이 통일이후 직면한 것보다 더 큰 문제률 안게 될지 

도") 모른다는 첨올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분에 남한의 대북 경체협력에 의해 북한의 경제수준올 일 

단 일정한 궤도에 옵려 놓은 튀 북한과의 본격적인 통합올 추진해 나 

가자는 것이다 '5) 

반면에 소수파로 명가되는 조기통일론은 독일통합과정에 문쩨가 없 

지 않지만 그러한 후유중과 통일비용은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해 불가 

피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독일통일방식은 우리에게도 적합하며 한반도 

도 독일식으로 통일될 수 있고， 독일식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실제로 

남북한 통일도 독일식 통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룩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북한체제의 변화와 경제재건 가능성에 회의객이며 독일과 

남북한의 차이를 인갱하나 그것이 통일올 지연시키는 한 요인이 될지 

언정 독일식 통일옳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아니 라는 주장이 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 상황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최근 조성되고 

있는 통일의 기회톨 놓치지 않고 잘 살려 하루빨리 통일이 이룩될 수 

었도록 하는 것이 통일비용과 후유중올 최소화하고， 통일올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44) Asia’s next powerhouse : An all-but-Unified Korea? International Business 

week, 1991. 10. 14 

45) r체제수렴론」 또는 r제 3 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한 점진적 통일론자 

들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그률은 한 지역 중심의 급진척인 풍일은 다른 지 

역의 기존 체도와 가치관，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특성들이 전면척으로 부갱 

휩으로써 역사척 단철융 초래하게 되고 지역간 분열과 갈퉁이 장기간율 두 

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한의 정차객인 체 

제수령에 의한 홍일융 주장한다. 우생대， 앞외 논문， pp.56-63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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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톰밑톨의 타당성 

남북한 룡일의 시기와 방법에 판한 캠진흥일폰과 조기홈일폰온 앞 

서 살펴본 바와 갈이 나톰대로의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 어느 주 

장이 남북한의 통일접근방법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폼명한 판단율 

내리기가 매우 어려훈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 주장의 인식의 출발에 있어서의 천혜차이와 관련된 다용 

과 같은 몇가지 기본분체들에 대한 검토톨 룡해서 우리는 어느 갱도 

두 이론과 주장의 타당성율 비교론척 시각에서 명가혜 블 수 있율 것 

이다. 

가. 독일톨월 방식톨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갈이 독일룡일은 소련·동구의 변확톨철에 따른 

동독주민의 명화혁명율 시발로 주어진 룡일의 기회를 서독정부가 순 

발력있게 통일로 연계시킨 것이며 과감하고 신속한 조기 용일쟁쩍이 

그러한 통일올 가농케 한 것이다. 

만약 동독의 지식인률이나 서독의 야당세력률이 주장했던 방식에 

의한 풍얼을 추구했다면 룡일의 실현가능생은 매우 의심스렵다. 측， 

동서독의 점진척이고 단계객인 체제룡합은 장기간의 시간융 펼요로 

하는 바， 그동안에 강대국들의 인내와 합의톨 도훌혜 낼 수 있었겠는 

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또한 풍합과정에서 당사자칸에 룡얼진행 과쟁에 대한 수많은 합의 

와 철차률 거치는 파쟁에서 의견대립과 톰쟁옳 어떻게 조갱혜 나가느 

냐는 문제도 생각혜 를 일이다. 

이 러한 캠융 생각할 때 r시간온 륭일융 기다혀주지 않고， 한번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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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놓치면 다옴 열차가 올 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통일을 서둘러 완성해낸 독일인들의 슬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동독의 서독체제로의 통일은 사회주의의 역사척 실험이 

끝난 현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것이며 통일이 민족성원 모두의 보다 

나은 자유와 행복과 번영을 목척으로 한다고 할 때 동독주민들에 게도 

서독으로의 편입은 최선의 선태이었다고 볼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통일방식은 독일방식과 똑같은 방법이 될 수는 없겠 

지만 독일식과 유사한 방법이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에서 북한주민의 자유와 물질적 풍요， 그리고 미래 

에 대한 희망올 보다 안정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남한의 자본주의， 

의회민주주의체제이기 때문에 남한의 우월성에 의해 북한이 홉수병합 

되는 독일식 통일이 현재의 북한동포롤 위해서나 미래의 민족 천체률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나. 남북한 통일 비용문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통일후 나타난 여 러 가지 후유중은 본 

질척으로 치유불가농한 것이 아니고 제 2 의 도약올 위한 과도기객 

진통이 나 준비 과정 으로 봄이 타당하다. 

지금 독일통일은 부분척인 문체가 상존해 있지만 정상·적인 툴안에 

서 진행돼 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통일비용이 막대하다고 하나 직접 

버용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또 모든 비용이 다 통일비용만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독일인들은 통일비용이라는 말융 우리와 칼은 개념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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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으며빼) 통독지역 째건예 소요되는 엄챙난 비용에 대빼 걱 

정하면서도 이톨 미래에 대한 푸자로 인식하고 미래에 대빼 비교쩍 

닥판척인 생각율 가지고 었다. 

남북한의 경우， 현채의 경제력 격차로 볼 때， 룡일이후 북한 지역의 

산업시껄과 사회간접자본， 주민생활 둥율 남한파 비슷한 수준으로 조 

정하는 데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후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의 규모는 흥일 및 룡일비용의 깨념과 룡합의 시기 

및 방법， 룡합단계에서의 남북한 경제 발천수준， 경재력의 상대척 차 

이， 목표달성 년도의 북한지역 경제성장 목표치 동에 따라 크게 달라 

지게 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룡일비용옳 정확히 추산한다는 것온 매우 어려 

운 일일 뿔만 아니라 여러가지 변수를 충폼히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 

해야 될 분쩨이다. 

독일에서 통일비용이 크게 문제가 되자 다음 표에서 보논 바와 갈 

이 KDI 퉁 국내외의 각 연구기관과 관계전문가들이 남북한 통일비용 

을 추계·발표하고 있으나‘7) 상황셜갱과 추계방법에 따라 그 규모가 

엄청난 차이($ 400억 -$1조 3，000억)를 나타내고 있어， 룡일비용의 

재념과 추산방법 뿔만 아니라 룡일비용의 의미에 대한 채검토가 있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챔진론을 주장하는 사람률은 남북한의 사정이 통·서톡과 달라 

풍일비용이 상대척으로 더 많이 소요훨 것이기 때문에 룡얼천에 북한의 

46) 박생조， “앞외 논문”， p. 23 
47) 각 기판벌 륭일벼용외 추갱방법 비교얘 대빼셔는 윤식， “톰얼비용외 7M 념" 

민주명화륭일자문펴외 샤꾸쳐 r륭일비용 째미나 주제발표논문집.1， 1992. 8. 

pp. 43-45. 매얼갱쩨신푼， 1992. 11. 14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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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확자)벌 톰일비용 추계〉 

전 망 기 관 

한국개 발연 구원 (KDI) 

안두순 교수(서울시립대) 

신창민 교수(중앙대) 

때진영 박사(KIEP) 

황의각 교수(고려대) 

이영선 교수(연세대) 

통일기금조성위원회 

미 하버드대 

인구개발연구소 

일본장기신용은행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지 

영국 이코노미 

스트구룹(EIU) 

경제통합시기 가정 

2천년 

2천년 

2천년 

2천년 

95년 

2034년 

2005년 

2천년 

2천년 

2천년 

2010년 

(출처 : 매일경제신문， ’92. 11. 14 퉁 참조) 

총롱일비용(달러) 

캠진통일 (859--971 억) 
굽진통일 

(2 ，342억 --2 ，446억 ) 

3 ，380억 

1조 3，200억 

4，480억 

7，766억 

8，418억 

3 ，500억 

2,500 억 --5,000 억 

2，000억 

400억 --3 ，000억 

1조 897억 

재건을 통해 남한의 부담올 줄이는 방안올 강구하자고 주장하고 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남북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이질감 또한 더욱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 

는데 더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북한재건올 위한 엄청난 

보조금의 소요 동 분단관리 비용 풍율 간과하고 있다. 

샤실 통독과정과 풍독이후의 동독지역 재건 등융 위한 비용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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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명목으로 조닿되고 있는 것융 를 때U)， 남복한외 경우에도 톰 

일전 남북한간 교류협력율 위해 북한에 쩨공되는 톰암여건 조성비용 

과 통일후 경제의 동질확 및 북한의 경쩨채건과 관련한 시껄 후자비 

용， 각종 사회보장성 비용， 북한의 외채와 재정척자의 인수 및 보천비 

용 둥이 통일비용으로 계상훨 것으로 판단된다.‘9) 

그러나 통일비용율 포함해 룡일에 따른 천반척인 폴째를 최소화하 

는 가능한 방법과 긍청객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그것은 다융파 갈다. 

〈풍셔독 션례의 참고〉 

우리는 동서독 선혜톨 룡해 값비싼 시행확오를 거치지 않율 수 있 

다. 6.25후 갯더미 속에서 후발 재도국으로 선진국의 발천 c빼톨 따라 

압축성장융 성공척으로 달생했듯이， 우리가 동서톱 혜를 교훈상아 남 

북한 실정에 맞는 척껄한 흉합방법율 강구해 낸다면 남북홈일을 륭한 

제 2 의 r한강의 기척」올 창훌할 수 있올 것이다. 

예컨대 동서독 롱화통합의 경우와 갈이 동독마르크화의 고명가로 

구동독기업의 경쟁력이 하루아첨에 사라진 것이나 r반환의 원혀」에 

입각한 재산권 처리 둥에 따른 푼제는 남북한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부작용율 최소화할 수 있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룡일한다고 할 때 팍 독일과 같은 부 

작용이나 큰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재고돼야 한다. 통일이후 

의 통합과정은 남북한 현실에 맞는 목표톨 셜정하여 철약형으로 짜아 

나가면 된다. 

48) 독얼외 륭일비용얘 판빼셔는 배진명， “독일외 륭일비용과 경재객 f관계 .. 륭 

일원 r독일홈합과 체제천환J， 1992, pp. 252 - 286 참초 

49) 민촉륭일연구핀 r륭일독일외 환야벌 실태연구J. 1992.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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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의한 홈얼〉 

동서독의 경우에는 통합에 따른 제반문제훌 거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 무계획적으로 처리하였으나 우리는 비록 과거와 같은 강력한 

힘이 없더라도 정부의 척극적 깨입하에 여러가지 사천계획에 따라 통 

일에 따른 제반문제롤 처리해 나갈 수 있올 것이다. 

우리는 동서독의 경우와 달리 돌발사태에 대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체제적 장점도 있어 통일의 과도기적 조치롤 통해 북한 

의 대량 실업문제롤 해결할 수 있는 척절한 방안도 모색할 수 있올 

것이다. 

〈북한주민의 최져 생활〉 

비록 상대척이기는 하나 동독과 북한의 근본객 차이는， 통독의 경 

우 많은 국민이 통일 초기 과도기에는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보다 일 

시척이나마 생활이 더 악화될 수 있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너무 생활 

이 비참하여 통일이 되는 즉시 뚜렷한 생활수준의 개선이 가농하다는 

점이다. 

검일성이 92년도 신년사에서 r고기국에 이밥을 먹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을 최대의 정책목표로 절정한 바와 같이 현재의 북한주민의 

생활과 욕구수준은 아직 물철척 욕구조차 충족되지 못한 단계에 있다 

고 판단된다. 

즉， 독일의 경우 동독인의 욕구수준은 1만달러 이상의 경제수준에 

서 서독과 같은 더 나은 자유와 행북올 요구하는 데서 여러가지 문제 

가 중폭되고 있으나， 북한주민의 경우는 상대척 박탈감이 부재한 상 

황에서 욕구수준이 의·식·주 해결이라는 지극히 소박한 일상척 경제 

생 활 향상옳 요구하는 쟁 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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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룡일이 될 경우 우리의 쳐치곤란 상태인 잉여비혹 썰만으로 

북한 천 주민율 1-2년간 먹여살릴 수 있으며， 이렇게 기아톨 변하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롱일후 북한지역의 사회안쟁에 큰 도융이 필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입 장에서는 룡일 측시 쟁활이 나아질 수 있으므로 주 

민의 남한이주롤 룡제하거나 남북 경제톨 당훈간 단철시켜 놓는 조치 

들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지 않융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객으로 갱계 

선의 통행율 제한하논 노풍시장 혼란방지 조치률도 실뺑할 수 있율 

것이 다 50) 

〈민록객 유대와 홈얼멸망〉 

독일의 경우는 룡일비용의 부담융 연방정부가 천척으로 부담함으로 

써 엄청난 재정척자에 따른 문제가 밭생하고 있으나 우리외 경우 륭 

일비용읍 청부 혼자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민간부분이 비용율 분답하도혹 협조톨 요청 

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부문도 독일의 경우에 비혜 보다 기껴이 루 

자툴 롱한 비용부담에 협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북한에는 1 ，000만 이산가혹이 있는 바， 우리사회의 천룡예 

비추어 불 때 강한 가혹척 유대는 가난한 북한 친척에계 식량지원， 

생활비 보조 동율 하게 할 것이고， 국내외의 실향민층에서는 고향인 

북한땅에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정착하거나 무자하고자 하논 사람도 

척지 않율 것이다. 

이와 갈은 특수한 요인들율 고려해 볼 때 홈일이 휠 경우 동서독에 

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경제지원과 푸자가 북한지역에서 이루어갤 수 

50) 1991 년 현재 쟁부는 1 ，600만섹의 미곡과 400만 배벌외 원유톨 비축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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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한편， 독일국민에게 있어서의 통일은 남북한 통일이 한민족에게 가 

져다 줄 감격보다 훨씬 럴한 것이었다. 

독일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객 연대의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통 

일에 이어 많은 문쩨점들이 발생하자 서구인들 특유의 째인주의와 이 

기주의가 그대로 나타나 통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의 경우 대부분의 민족성원에게는 통일이란 독일인들 

보다 더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이며， 이 같은 감정은 우리 

들로 하여금 수년간 남북통합에 따른 희생을 감내할 보다 뚜렷한 목 

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절사 r통일비용이 갑 

절이 들더라도 단 1초라도 통일에 주저하거나 늦춰서는 안된다」는 

슈미트 전 서독수상의 충고와51) 같이 통일비용보다 더 많은 통일이득 

올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 남북통밑의 이득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통일에 드는 비용(cost) 및 후유중과 함 

께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척 또는 비경제객 차원의 편익 (benefit)과 

수익을 함께 고려하면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단국의 정치척 통일은 많은 대 

가툴 지불해야 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수반되는 또 하나 

의 민족통합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51) ’92. 9. 27, 조선일보， 통독 2주년 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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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비용차원의 이변에는 또 다른 많온 편익이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룡일을 위해 온갖 노력과 함깨 고홈을 창아 

온 것이다. 

우리가 홍일로 해서 얻율 수 있는 이톡으로서 먼저 경제척인 연율 

보면， 인구와 토지면척의 중가로 자본형성이 중가하고 이에 따른 소 

득과 수요의 중가는 생산의 중가톨 유밭하여 전체척으로 규모의 경제 

가 실현된다는 점이다. 

또한 군사비의 경제천용에 따른 투자확대 및 부존자핸과 인력 동 

상호 보완적인 생산요소(남 : 자본， 기술， 북 : 관광·지하자원， 노동)의 

결합과 조정에 따른 시너지 (synergy) 효과로 인한 생산가격의 안정으 

로 통일한국은 수년내에 강력한 경제국가가 훨 수 있율 것이다 52) 

포한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수출 주도형의 

우리경제가 천략적으로 양면 션빽이 가능하게 되는 잇챔도 었다. 

중국， 러시아 동 주변국은 룡상 파트너로서 그리고 후자 및 기슐이 

전의 source로서 통일한국옳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역사패 

턴율 뒤바꾸어 놓율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과거와 칼이 이 지역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의 역할율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통일전 남한 단독으로는 샘과 다를 바 없었으나 룡일한국은 

대륙의 한 부분으로 되어 시때리아와 만주에 팡대한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올 활용， 철강， 자동차， 시땐트 및 전자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 

52) ’92. 11. 24. 북방정책보고회에서 대외경재갱핵연구원 (KIEP) 온 「북방경제협 

력의 중장기 전망」이란 보고에서 륭일한국의 경째는 I?! 당 GDP 1 깐 4 앤탑 

러로 세계 10뀌권에 진입할 것으로 천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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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제적인 변에서 통일한국은 장기적으로 볼때 보다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및 국내시장의 확대뿐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밀접한 교 

통상의 잇점 동을 통해 동북아의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정치， 외교척 측면에서는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대외협상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통일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자폰과 권위를 높혀 

셰계사의 떳떳한 일원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된다 53) 

내부객으로는 혈육간 이산의 고통 해소， 전쟁공포로부터의 해방， 북 

한동포의 삶의 질 향상， 남북대치상태로부터 오는 각종 자유의 제한 

해소 동 분단으로 인해 겪어온 유무형의 수많은 비용이 해소될 것이 

며， 이러한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 

의해야 한다. 

결론척으로 남북통합은 경제적， 정치척 의미보다 역사적 의미에서， 

통일비용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의 도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남북한 통일에 드는 비용이나 휴우중은 새로운 민족사의 창조툴 위 

해 당연히 지불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라면 이에 적극척인 

자세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며， 소극척인 태도로는 다 

른 어떤 형태의 통일도 성취해 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캠에서 볼 때 우리의 국력올 더 향상시켜 통일하기 위해， 그리 

고 북한 경제 재건을 통한 통일을 위해 시간을 더 지연시킨다면 통일 

의 기회는 지나가버릴 것이며， 껄사 먼 훗날 통일이 이루어진다해도 

53) 통일한국의 모습에 대한 내용은 재무부 r북한의 재혁전망과 풍일한국의 모 

습 - 영국 EIU 보고셔 요약-.1， 1992. 5, pp. 28 - 48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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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한 시간의 몇배만큼 민촉흉합은 멀어지고 힘률게 훨 것이다.Ml 

측， 더 많은 시간동안 황꽤화되고 이질화될 북한체채를 채건하고 

여러가지 문제톨 해결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파 노력이 든다는 것이 

다. 이런 점에서도 통일율 하루률리 서두르는 것이 바람격하며 지체 

되거나 회피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라. 복한의 변화일) 및 재건가능성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률은 사회주의로의 이행 후 일정기깐이 경 

과한 뒤 발생하기 시착한 쟁산성의 저하문제톨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조치률 취해왔다. 

예컨데 소련의 리때르만방식， 헝가리의 NEM (New Economic 

Mechanism) , 유고의 노동자 자주관리체 둥이 그것인데 그러나 그러 

한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 

가에서 체제자체가 봉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의 톨내에서 시도된 부분객이고 캠친척인 재며이 체제 

자체의 룡괴롤 초래한 것은 두가지로 혜석할 수 있논데， 하나뉴 사회 

주의체제내의 부분척인 개혁이 개혁으로서의 효과가 없었다논 캠과 

다른 하나는 재혁의 영향이 사회객·쟁치척 다원주의톨 촉진시켜 체제 

54) 룡일의 시기가 앞당겨지면 통일비용이 철약된다는 논리톨 천개하고 있는 
대표객인 학자는 신창민 교수와 배진영 박사이다. 신창민 r남북한 흉입비용 

추산과 조달방안J， 한우리연구핀， 1992, 배진영. “Spe어 and Timing 

Economic Integration-Unification Cost Appraach-'’ KIEp. Friedrich-Ehert 째 

단 공동주최 r홈독 2주년 국빼학슐희외」 벌표논분， 1992 창초 

55) 이에 대빼서는 강인벅， “북한체쩌외 변화가눔성 .. 한국자유총연맹 셰띠나 
발표논분집， 1992. pp. 27 - 36, 민혹륭얼연구훤 r북한해째외 실상파 밴화천 

망J， 1992, 이기빽， “북한의 체체와 남확협 상외 톨재 검" 1992, 최영판， “북 

한사회의 변화와 그 문제" 한국국빼갱치학회， 92년도 학슐펴외 벌표논문， 

1992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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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의 동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일찍부터 사회주의체제의 여러가지 모순을 극북하기 위 

하여 청산리방법， 독립채산제， 연합기업소， 합영법 풍의 체제내 깨혁 

조치를 취해왔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계획 자체의 위기， 

경체정책과 조직상의 위기， 기술의 위기， 무역상의 위기， 국내시장의 

부채 둥에 따라 최근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은 2단계 개방화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 

한 직교역， 중국형 경제특구·무역지대， 자유무역항 건절올 추진하는 

한편， 대미·일관계 개선올 통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추구하 

고 았으나 이러한 개방화 노력이 국제척 호용을 얻지 봇함으로써 모 

든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그들의 신격화된 정치권력의 폐쇄척 성격 

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결의， 그리고 이를 뒷받칭하고 있는 전사 

회척인 통제 매카니즘올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쳐지에서 북한 

에서 CIS,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변화의 깨념으로서 민주 

개념， 시장개념， 다원주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직 고려될 수 있는 문체 

가 될 수 없다. 

오늘날 북한이 처한 제반사청은 개방·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나 변화개방이 가져율 체제위기 가능성 때문에 적철한 대안을 션팩 

할 수 없는 심각한 딜렘마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 및 

재건가농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셀사 북한이 남북경협과 대미·일관계 개선율 통해 경제의 채 

건올 추구한다해도 북한의 열악한 경제기반과 경영농력으로 보아 상 

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렇게혜서 남북한이 경제척으로 

대퉁한 위치에 셨율 때 북한이 과연 룡일융 추진할 것인가도 생각해 

불 문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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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 타 

〈톰앨외 생척〉 

서독정부는 룡일천 44년동안 대동톱 교류·협력훌 륭혜 풍혹외 변 

화톨 통한 양 체제외 접근융 추구하였으나 동독의 공산체쩨는 륭일되 

기 직천까지 거의 변확하지 않았고， 변화는 동독주민의 명화며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독은 그동안 상호 접근융 룡한 홈일율 추구하였지만 륭일온 어느 

날 갑자기 주변쟁세 변화에 따라 빼기치않게 찾아왔댄 것이다. 족， 독 

일풍일은 「상황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캠헤서 남북한의 룡일은 상호 대화와 교휴·협력， 그리고 민 

혹성원의 룡일의지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어쩌면 이와는 상관없이 상황변화에 따라 주어철 가농생이 크다는 것 

이 일반척인 인식이다. 

실지로 국내의 룡일논의는 북한의 변화 또는 용괴에 판싱융 두고 

이에 대한 대쳐방안에 훗캠이 맞빼지고 있으며， 남확한 당국 또한 이 

러한 상황율 가정한 흉일융 혜상하고 있는 바， 북한온 95년내 톰일 

율， 남한은 향후 3-4년내 룡일의 결쟁척 천기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통일의 환정여건〉 

대부분의 사람률은 획근 우리까 맞고 있는 내외여건이 지난 시대 

그 어느때 보다도 유리한 룡일환경율 조생해 주고 있다는 명가톨 하 

고 있다. 

따라서 비혹 우리가 륭일을 완벅하게 이루어낼 능력을 구비하지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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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올지라도 현재의 여건율 통일의 천기로 삼아야 하며， 이 기회롤 놓 

칠 경우 불확실한 미래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소， 한·중 수교와 북한의 대미·일 접근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꽁존여건이 교차·심화되고 있는 주변정세하에서 향후에도 계속 우리 

의 통일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천개되고 북한이나 우리의 사정이 지 

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막연한 가정은 오판이 될 가농성도 없지 않다. 

사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서둔다고 해도 주변상황을 볼 때 조기에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며， 조기통일올 추구한다해도 

결과는 점진척인 통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 

리부터 통일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 

만약 점진적 통일론에 따른다면 지금의 통일기회툴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통일의 지연은 분단의 영구화로 이어질 가 

농성이 있고 이는 북한이 바라는 바이다. 

북한은 독일통일이후 독일식 홉수통일방식은 한반도에서 전혀 불가 

눔한 것이고， 통일은 r누가 누구롤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식 통일에 대한 경계와 

위기감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동·서독이 통일되기천 북한은 남한이 제의한 현실척인 제안이나 주 

장에 대해 많은 경우 동서독방식과 같은 2개 국가론(r2개의 조선 논 

리 J) 에 입각한 분단고학화 정책이라고 비난혜 왔다. 

그런데 소위 r분단고착화J， r2개의 조선」의 모델로 북한이 원용해 

온 통서독이 남북한보다 먼저 통일이 되고， 그것도 시민혁명에 의한 

동독정권의 붕괴에 따라 동독사회주의체제가 서독체제로 홉수되는 방 

식으로 통일이 되자 그동안 그들이 주장혜 온 논리의 근거가 상실되 

고 전도되어 .버린 것이다. 

-54-



이에 따라 북한온 내부척으로는 r우리식대로 알아가자」는 슬로건 

아래 외부의 개방·개혁·자유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사상톰쩨(사상 

교양 사업)톨 일층 강확하고 있으며， 소위 자본주의 국가들외 r명화 

이행천략」에 경각심올 가질 것율 천 주민둘에게 촉구하고 있다. 

동독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은 북한으로 하여급 기존의 빼쇄륭제체 

제톨 더욱 강화하도륙 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대남정책 추진에 있 

어서도 수세척 방어자세， 나아가 분단고확화 갱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IV. 남북통합의 전략과 방법 

1. 전체와 기본방향 

남북한의 통일은 여러가지 가능생에도 볼구하고 북한갱권의 용괴· 

폰속여부와 관계없이 남한체제로 수렴되는 방식으로 륭일과갱이 천개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혈 경우 실제로 룡일국가에 객용훨 제도의 

대부분은 남한의 그것율 그대로 연장시키거나 어느 정도 변형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진천과정의 어느 시갱예서 륭일의 기회가 도래했 

옵때 우리는 앞서 논의한 조기룡일론의 입장에서 신속한 뽕일융 추구 

하되， 남북한의 실질통합은 독일의 경혐율 바탕으로 남북한 현실상황 

에 척실한 홍일전략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먼개 독일륭일과 마찬가지로 남북륭일의 갱우에도 

중요한 문재는 이철척이고 이충척인 양 지역의 노동시장율 어떻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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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g)， 이와 관련된 통화 통합 동 

경제통합율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는 문제가 성공적인 통합의 관건 

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서독의 경우 1989년 11월 양독 정부간에 통일이 처옴 논의될 때 

는 10년 내외의 기간애 걸친 양독경제권의 점진척 통합올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국경이 개방된지 8개월만에 경제사회통 

화통맹 (GEMSU)과 같은 급진적 통합구상으로 대치되었다. 

GEMSU는 1989년 여름이후 나날히 급증하는 대규모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부터 탈출해 오는 것에 원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써， 통화의 통합과 서독식 사회보장제 도입으로 동독주민의 생 

계를 보장하고 나아가서 동독경제의 재건을 약속함으로서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동기를 약화시키자는 목척이었다. 

그러나 GEMSU가 실시된지 2년반이 지난 지금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독일의 급진척 통합은 여러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독일내에는 

통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뚜렷이 구분되는 두개의 지역사회가 또 다 

른 형태로 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통일의 충격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의 통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89년 11월 동독으로 부터 

서독에로의 인구유입에 대한 법객 장애요인이 제거되자 독일에서는 

일방적 형태의 공개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57) 

56) Michael Krakowski, “ System transform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Eastern Germany and Eastern Europe: Some Lessons", KIEp. Friedrich

Ebert 재단 공동주최 r통독 2주년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pp. 23-
25 

57) Werner Kamppeter, “경제통합이후 동독경제의 붕괴 .. r룡일독일의 사회경 

제적 변화.ø， 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1992, pp. 19 - 24. p.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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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인력이똥이 자유로위챔에 따라 고입금을 추구하는 풍톡지 

역 노동자의 서혹으로외 대규모 이동이 지속댐으로써 양 지역에 경재 

척·사회척 문제를 크게 야기시켰다. 

나아가서 뽕화의 굽진척 홍합역시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혹면 

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양톡지역간 환율변동이라는 충격홉수 장치 

톨 박탈함으로 혜서 흥일의 충격율 극대화하는 철과를 초래하였다. 

동독경제가 서독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제벌천융 

이룩하였올 때만이 가눔한 것이며， 그러기 위혜서는 상당한 시간율 

필요로하나 서독과의 경쩨룡합， 륙히 1 : 1 의 화꽤가치 교환은 모든 

부문에서 실제경제가 가졌댄 가치보다 높게 명가되는 결파톨 초래함 

으로써 동독경제가 변화된 상황에 스스로 척용하는 기회를 상실케했 

던 것이다. 

이와 갈은 독일의 경험온 남한과 북한외 인구차이와 소톡격차가 룡 

서독 풍일당시보다 훨씬 크고 북한경제가 갈수륙 어려워지고 있는 동 

통일여건이 상대척으로 률지봇한 남확한 상황예셔는 톡일보다 훨씬 

큰 충격이 불가피활 것이기 때푼에 그대로 객용훨 수 없는 조치둘일 

것이다. 

급속한 통일에 따라 남혹에 주어지는 잠재척 부담온 노동력의 유 

입， 높은 실업율， 인풀혜 압력외 가중 및 불가피한 대북 이천지출 동 

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현째와 같은 우리 경체가 감당해 내기 힘든 

실갱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우는 r쟁치객 홈일」과 r민혹톰합」g)의 재념을 

58) 이에 대한 논의는 이상우， “남륙한 쟁 ~1 륭합 : 전망과 과쩨" r남륙한 톰합 

과 21세기외 한국J， 21 세기뀌원회 채 5 차 미래정 책 공개토혼회 발표논룬. 
1992, pp. 58 - 61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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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이원척인 접근방법올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쟁각된다. 

측， 통일은 r조기통일론」에 입각， 가놓한한 통일의 시기툴 앞당기는 

방향에서 정책올 추진하되 정치척 국가통일후 실질척인 민촉통합은 

「점진척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남북한은 통일의 후유중과 비용올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사회통합율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롤 가 

농케 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시장의 통합과 통화통합을 첨진척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통합올 점진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북한인력의 

남한지역 취업을 규제하는 풍 두 지역간의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의 자유이주 또는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남북한은 예 

땐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통합과도기간을 껄정하여 남한의 척극 지원 

과 개업에 의한 북한지역의 신속한 체제전환 조치 -특히 조속한 시 

일내에 시장경제체쳐l로 천환-롤 취함으로써 본격척인 경제·사회통합 

을 위한 여건 조성에 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계선의 존재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북한주민들이 남한지역 

과의 소득 및 쟁활의 격차롤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체 퉁이 있고， 정 

치척 급변 가농성에 따라 독일식으로의 상황전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통합과도체제의 형성 

동독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갈이 북한지역의 변혁사태는 곧바로 남 

북한의 통일본위기률 고조시키면서 톰일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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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C빼상된다. 

그 경우 동서독식의 급속한 룡일이 이쭈어질 때 남북한온 기촌외 

경제척 불균형때문에 굽척한 노동인구의 대거 이동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청치·경제·사회척 혼란과 불안이 야기핍 것으로 얘상 

된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의 개방·개혁 또는 갱권 붕괴시 북한지역의 자 

유션거를 통한 민주갱부의 수립융 지원， 동 정부와 합의하에 톰일파 

도체제톨 구축함으로써 챔진척인 민혹룡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랍칙힐 

것이다. 

양 체제의 궁극객 룡합형태톨 자본주의체제로 상정하고 있는 이러 

한 점진척인 통합방안에는 북한체쩨 붕괴후 홈합방법 및 룡합형태에 

대한 남북간의 이생척 합외톨 천쩨로 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 통일의 의미는 한민혹의 후쟁복지톨 극대화하기 위하 

여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쟁치척 민주화와 함쩨 경제쩍 번영， 문화척 

성숙과 사회척 일체감율 이룬다는 것이지 59) 륭일 그 자체가 최총 목 

표가 아니다. 

이러한 의미의 풍일융 완성하는 데는 상호 이철화된 체제간의 장기 

깐에 걸친 노력과 희생이 붙가피하며 단기간에 양 지역 생활수준의 

격차해소는 현실척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바이체커 대룡령이 룡독 2주년 기념연셜에서 밝힌 바와 같 

이 동서독의 경우 서톡지역이 연 2--3% 생장한다고 할 때 동톡지역 

이 서독수준에 도달하려면 향후 10년동안 연 15% 이상의 성장율 계 

속하여야 가능하다고 밭한 바와 갇이 룡얼과쟁에서 갱치척 룡일후에 

59) 연하청， “남북한 민혹갱째공동체외 추진방안"， 1992. 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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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당한 기간동안 경제·사회적으로 불평둥한 상태의 지속이 불가피 

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우도 정치적 통일후 단기간에 남북간 동둥한 수 

준으로의 경제 ·사회 통합이 불가농한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의 개념을 

상대주의적인 『연속변량척 개념」뻐)으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접 

근을 할 필요가 었다. 어느나라 어떤지역에서도 모든 주민의 균퉁한 

생활의 질은 보장될 수 없다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과도체제 형성올 위한 방안으로는 남복예땐이 ’90. 

4. 22 r사나정상회담」에서 r예멘공화국 선포 빛 과도기 조직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통일선포후 통일준비작업을 위한 30개월간의 과도기 

를 두기로 한 것과， 서독정부가 ’89. 12. 28 제시한 국가연합형태의 

r3단계 10개항 통일방안』의 1.2단계 형태가 그 모델로 원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남북예땐은 ’90. 5. 22 통합을 선언한 후 ’92. 11. 22까지의 통일과 

도기간올 설정하고 과도기간 종료후 3개월 전까지 총선에 의한 새로 

운 통일정부 출범과61) 각 부문별 통합 추진방향 동에 합의하였다. 

서독 콜수상에 의해 제시된 r3단계 10개항 통일방안」은 먼저 1 단 

계로 통독지역의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정부를 수립시키는 것올 

통일의 선결과제로 하고， 2단계로 양 정부가 국가연합형태툴 유지하 

면서 긴밀한 교류·협력올 통해 통합여건올 성숙시킨 다음， 마지막으 

로 연방제 형태의 통일올 완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었다. 

60) 이 상우， 앞의 논문， p.60 

61) 통일훤 r예멘통일판련 자료집 1 .1, 1991 , pp. 64 - 66 창조， 기타 남북예땐 

통일과정에 대한 내용은 통일훤 r예땐통일과정과 부문별 롱합실태 J， 1991, 

양수남， “남북예맨의 통일과정과 교훈" 1991 , 통일원 r예맨룡일관련 자료 

집.1，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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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방안은 검진척인 륭합올 추구하고 있는 바， 남한온 륙한외 민주 

정권과 남북한 룡일과쟁과 방법에 판한 합의톨 륭혜 륭일의 과도체쩨 

톨 형성， 상호 국가 또는 정부형태를 유지하면서 경계션째방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경제가 효율척인 시장경재체쩨로 천환될 때까지 일갱 

기간동안 주민의 자유이동 뿔만 아니라 대외개방도 제한하는 조치톨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남북한 경제체제가 일시에 홉수룡합되는 뱅태의 경제통 

합보다는 과도기 동안 북환 경제체제가 자체척인 체제천환옳 흥해 어 

느 쟁도 경쟁력을 갖춘 후에 본격척인 경제사회객 민혹홈합율 진척시 

키는 방법올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척 룡합방안은 최소한 경계션이 재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 체제의 주권율 인갱혜야 하므로 이 방안율 한반도에 객 

용할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문제， 북한청권의 위상문재， 륙 

한의 시장경체로의 천환 및 경제재건에 요구되는 재원조달문제 동이 

실천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체제의 전환 

위와 갈은 과도체제 기간동안 원만한 남북룡합옳 위해 시굽꾀 해결 

해야 하는 문제는 북한지역의 체체전환율 흥해 남북한의 실질홈합 여 

건율 조성하는 한편， 본격척인 민촉룡일에 대비하여 남한의 경제역량 

제고 동 제반 통일준비톨 철저히 해나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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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제전환의 개념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62)이란 용어는 모든 부문에 걸친 

전면척인 체도개혁을 의미하나 일반객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절명하면서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체제전환이란 시장경제에 의한 중앙계획경제의 대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과정을 말하며63)，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성된 

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경체의 특성은 생산수단 특히 기업과 토지 동 주요 재 

산의 국가소유와 경제활동의 중앙계획에 의한 조정에 있는 바， 체체 

전환올 위해서는 재산의 천반적인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중앙 

계획경제가 가격의 자유변동올 통해 작동하는 시장기구에 의하여 대 

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용면에서 볼 때 우선 기업과 토지가 사유화되고 생산과 취업둥 

경제활동과 아울러 가격과 임금이 자유화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제도 

가 도입되고 자본시장이 조성되어야 하며 경쟁제도와 산업정책이 도 

입되고 적절한 보완척 규제체계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외환시장의 발천과 외환자유화가 추진되고 무역자유 

화와 외국인 투자자유화 등율 통한 채화와 자본시장의 적철한 대외개 

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개인들올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 

62)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훤 r독일통합과 체체 

천환J， 1992 창조 
63) M ichael Krakowski, “System Transfomation and system Intergration in East

ern Germa and Eastern Europe : Some Lessons", KIEp. Friedrich - Ebert재 단 

공동주최 r통독 2주년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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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조세 및 지훌쩨도도 채조척되어야 할 것이 

다. 이와 같은 제반 시빽과 뱅행하여 거시척 경재안쟁확톨 위한 륭화 

개혁파 예산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체제천환에 많은 어려융과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재혁은 경제구조의 조갱융 초래하고 이러한 조 

정과정에서는 생산의 재조직과 자원의 채배분이 이루어지기 빼문에 

생산감소와 실업이 발생하지 않율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의 천환에는 국민의 높은 척용능력이 요구된다 

는 것은 자명하다. 째로은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고 이러한 r재인잭 

적용과정」에는 시간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다. 

체제의 전환과정율 최객화하는데 있어서 당면하는 여러 분제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제한척인 문제혜철 놓력(제한척 합리생 : bounded 

rationality)과 관습， 정치척 과정 및 자본 스토크의 구조척 변화예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거에 시장경체톨 실현하기는 불가능하고 각기 쳐한 갱치· 

경제·사회척 환경에 따라 체재천환의 생과가 국가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 동구국가의 체제전환 사례 

분단국의 경제통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의문은 이톨 

검진척으로 추진할 것인가 혹은 급진척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논 것이 

다. 

체제전환옳 위혜셔는 사회쩨도의 천면객 개혁이 블가피하며 이러한 

제반조치률은 1-2년에 걸쳐 굽진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장기간 

에 걸쳐 캠진척으로 이후어뀔 수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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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의 경제재혁과정에서어) 급진주의의 경우와 비교하여 

점진주의의 경우에는 하강국면이 완만하다는 장점이 었으나 이와 동 

시에 조정기간이 길어져서 조청비용의 누계가 급진주의의 경우보다 

작다는 보장이 없다. 아울러 조청기간이 걸어져 개혁노력이 반천될 

우려가 었고 투자 유치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었다. 

체제의 전환이 가장 많이 진척된 국가들로 위와 같은 접근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예는 폴란드， 헝가리의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 통일과 결부된 체제전환의 사례는 동독이 었다. 

헝가리에 었어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험의 천퉁이 있었 

고 체제전환에 있어 점진주의척 방식이 채택된 반면에， 폴란드의 경 

우는 급진척인 충격요법율 도입한 것으로65) 이해된다. 

폴란드의 경 우 1989년 9월 공산당의 몰락에 따라 출범 한 새 로운 

민주정부는 IMF와의 협의아래 1990년 1월부터 체제천환을 위한 매 

우 급진척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반면， 헝가리의 경우에는 

경제계획이 소위 시장사회주의롤 이상으로 하여 1968년에 이미 시작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긴 경쩨개혁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면치 못 

하고 있으며， 그 결과 1989년말에 공산당의 몰락과 함께 동장한 민주 

정부는 시장경제로의 체쩨전환을 본격척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완급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헝가리툴 

6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덕회， “동유럽의 정치·경제 개혁-폴란드， 헝가 

리， 체코슬로바키아톨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10 창조 

65) 양수길， “남북한 경제룡합”， r남북한 홈합파 21세기외 한국J， 21 세기 위원회 

제 5 차 미래정책 공개토론회 발표논문， 1992,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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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혜 볼 때 경제외 반용상 아척갯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 

는데 양국 공혀 생산외 감소와 마이너스 경채성장외 지속으로 실업를 

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시장경째로 천환하는데 큰 어려용을 취고 있 

다. 

동유럽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푼채는 률롤 거시경채객 

안정화 문제다. 이톨 체외하고 가장 중요한 분째는 구조척 변화와 소 

유권 천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는 급진쩍인 비톱캠화(비국휴화)와 국내시장의 요 

구에 척용할 수 있는 생산과 뿌자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오랜 

시간의 복잡한 과갱율 요하는 문쩨다. 그리고 시장경째로외 천환율 

동반해야 할 국유재산의 민명화에 있어셔 벌써 심각한 어려융이 발생 

하고 었다. 

시장경제 추진은 1차척으로 각 나라외 노력에 따라 그 생때가 화 

우된다고 보아야꼈지만 오랜 공산체제하에서 피왜된 경제는 외부외 

지원없이는 체제천환이 쉽지 않는다는데 여견이 없다. 그러나 기대했 

던 서방의 지원은 말뿔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벌로 없었다. 매 

스컴에 자주 보도되는 인도척인 원조는 당장 부혹한 생필품의 부혹율 

메우는데 도융이 안되는 것온 아니었지만 거시쩍인 경재개혁의 실천 

에는 벌도융율 주지 옷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결실에 시일이 걸리는 시장경째의 실험은 당장의 고톰만 가 

져다 줄뽕 생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경제의 운명에 필요현 

시장구조의 형생이나 사회간접자본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필요한 

서구외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기 빼룬이다. 

동구에서 산업생산의 이와 같온 천반객 감소현상온 일청한 혜펀율 

보여추고 있는 바， 동톡에 있어 나타난 극단객 충격요법온 굽격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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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감소률 유발하였으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빠른 회북옵 보여주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충격요법은 벌 급격한 것이었고 생산의 감소 역 

시 완만하였으나 반면에 아직까지도 청체상태에 처혜 있다. 헝가리의 

점진척 접근은 생산의 감소가 매우 완만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감소 

현상올 보여주고 었다 66) 

다.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교훈 

위와 같은 동구의 폴란드와 헝가리， 동독의 체제천환 경험에 비추 

어 우리는 다옴과 같은 교훈올 얻을 수 있다. 

우선， 체제천환의 초기에는 통독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바 

와 같이 기폰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척 모순과 비효율성으로 쟁산과 

고용의 감소가 불가피 하다는 것 이 다. 

둘째，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챔체의 심도와 기간사이에는 장역관계 

( trade-of f )가 존채한다. 즉 헝가리와 같이 점진척 개혁올 추진하는 

경우 폴란드와 같이 급진개혁올 추진하는 경우에 비혜 쟁산과 고용의 

감소는 보다 완만하지만 그대신 감소의 지속기간이 킬다. 

셋째， 급진척 경제개혁의 경우에도 체제천환의 완료에는 상당한 기 

간이 소요된다. 체제천환을 시장기농이 비교객 원활히 작동하기 시작 

하고 생산과 고용의 수준이 개혁확수 이천의 수준올 회북하는 시캠에 

서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할 때 가장 급진적인 개혁을 가장 유리한 조 

건하에서 추진하고 었다고 볼 수 있는 구동독지역의 경우에도 체제천 

환의 완료에는 6-10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천망되고 었다. 

동독지역에 비해 개혁추진의 여건이 불리하고 그 속도가 완만한 통 

66) 양수길， 앞의 논문， pp. 17 - 19, Michael Krakowski, 앞의 논문， pp.8-2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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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국의 경우 체제천환의 완료애는 10년 혹온 그 이상외 기깐이 걸 

릴 것으로 보인다. 

넷쩨， 실물척 측면에서 볼 때 제반 경쩨깨혁의 목객온 경쟁력있는 

산업구조의 재건에 있는 것이며 이톨 위혜서는 경제재혁의 결과로 해 

외의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여야 한다. 자본껄비의 확충과 현대화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의 창출 및 고용과 쟁산의 회복 내지는 중대예 

필수객인 조건이며， 따라서 경체개혁외 생공여부는 서방션진국으로부 

터의 자본 특히 외국인 칙첩루자의 호용여부에 의하여 좌우되고 또 

명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야니다. 

따라서 서방 션진국의 자본율 유인하기 위해서는 신뢰생있는 갱체 

개혁이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혹히 객극척인 대외개방이 이후어 

져야 할 것이다. 

다젓째， 체제천환 노력의 생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논 것이 

체제천환과정이 지나치게 늘어지고 그 과청예서 경채척 어려용이 지 

속되거나 혹은 불균등하게 분담되는 경우 재혁갱쩍에 대한 지지기반 

이 붕괴되고 그 결과 갱치객 사회척 붙안이 조생 혹은 샘화되어 쟁책 

이 일관성융 상실하거나 반천될 가능생이 크다. 또 째혁시책외 집행율 

담당한 관료률 자신에 의환 깨혁예의 저항이 야기훨 가능성도 었다. 

체체천환과정이 지나치게 늄어지는 것은 재며갱쩍이 효과척으로 구 

상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여하한 이유로든 개혁청왜의 효과와 지속생 

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조성되지 못하여 재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굽진척 쩨혁보다는 점진척 재며의 경 

우에 보다 많은 뀌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블 수 있다. 

여젓째， 궁극객으로 경제재혁의 효과는 시장경빼쩨도에 대한 추민 

률의 객용놓혁에 의하여 화우흰다. 새로훈 제도를 이혜하고 자유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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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기변동 빛 이들에 따른 위험과 불균동성율 받아들이고 이에 척 

웅하는 능력의 배양이 없이는 체제천환을 성공척으로 이루어내지 봇 

할 것이다. 체제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었다. 

이상과 같이 분석되는 지금까지의 동구의 경제개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스스로 경쩨체제의 천환올 꾀하는 경우 이러한 노력에 

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툴 것임을 알 수 었다. 

적어도 수년 이상 경제의 침체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중의 하나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없었던 실업자 문 

제를 그것도 매우 심각한 규모로 겪어야 하고 생산과 소득의 굽감 및 

물가의 급둥도 불가피해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과 결부된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과 비용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라. 북한체제의 전환 방법 

남북한의 합의하에 형성된 통일과도체제는 남북한의 2개의 경제· 

사회권역이 연합 혹은 연방형태톨 유지하는 방안올 생각할 수 있올 

것이며 통일과도기 통안 북한지역은 남북통합을 전제로 통합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신속한 체체천환율 유도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여기서 체쩨천환의 방법율 어떤식으로 추구활 것인가가 문제가 되 

는데 동구나 동독의 경험과 북한의 정치척 특수성과 경제객 사회척 

조건파 요인들옵 고려할 때 급진척인 체제천환옳 시도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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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에서의 체제전환온 구체째외 찬쩌톨 완천히 청산하지 훗한 째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체로 캠진력인 방식을 추구할 절과 계반 사쟁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동독의 경우에는 서독으로의 굽속한 륭합이 

이휴어진 상태하에서 서독체제로의 대계작업 방식의 체째천환이 이루 

어지는 과쟁에서 많은 문쩨갱이 노출되고 었으나 그 천망온 희망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계상황에 쳐한 북한지역의 얼악한 갱치·경제·사회구조를 

남한으로 룡합하기 위한 준비작업인 북한의 체제천환융 갱진척인 자 

율화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구초 조쟁이 왜곡되고， 시간이 지연되며 

그 과정에서 혼란과 불안으로 본격척인 남북룡합시에는 더 많온 후유 

중과 비용의 발생가눔생이 었다 17) 

따라서 북한지역의 체반 제도의 개혁은 두째의 권역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3룡(흥행·흉상·홈신)에 의한 남한외 객극 지원과 조갱하에 

신속히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쟁치객 다원화 구조를 갱학시키고 경제 

척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 천환하는 얼이 시굽한 일이 훨 것이다. 

북한의 중앙계획 경제체제률 시장경째로 전환하여 그 기능율 발휘 

하게 하기 위혜서는 우션 최소한의 시장경쩨쩨재의 요소가 하나의 

Pakage로 족시 도입되어야 실효생이 있기 때푼에 국유자산의 사유 

화， 국명기업의 민영확， 국가톡캠외 혜계， 가격과 입금의 자유화， 후자 

·무역 및 외환의 자유확 풍이 신혹히뻐)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온 조치톨 룡혜 사회주의 경재체쩨를 시장경제체재로 천환 

67) Jin-Young 8ae, “Sp용d and Timilll of Economic Integration-L' niric8tion Cost 
Apploach - ", KIEp. Friedrich-Ebert 재 단 공 동주 최 r 륭 톡 2주 년 국 재 학 슬 

희」 발표논문， 1992. 8, p. 28 - 31 창조 
68) 민혹륭일연구원 r륭일독일의 분야볕 실태 연구J， 1992, p.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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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폰의 경제가 스스로의 자쟁력율 통한 발천율 이루어 경제의 

활성화와 질척수준의 향상올 가져오도록 한 후， 통일 과도체체톨 풀 

고 본격적인 남북 경제·사회통합올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지역에는 상당한 혼란과 불안이 야기될 가농 

성이 있는 바， 여기에 남한의 객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척이라 쟁 

각된다. 

남한은 북한의 체쩨천환올 통한 경제채건 기반조성올 위해 상당한 

비용(보조금)의 지불 및 투자와 함께 경영관리자， 천문가， 숙련 노동 

자들이 북한지역으로 옳겨 가도록 하는 노력이69) 필요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원조의 경우 이것은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보다는 투자 

보조의 형태톨 갖추도록 하여 이툴 통해 북한지역의 투자여건이 조성 

되도록 혜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북한지역의 경쩨재건과 주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과거 남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바 있는 새마올운동 

방식의 자립척 재건운동을 전개한다면 보다 빠른 기깐내에 경쩨사회 

통합의70) 여 건이 성숙될 수 있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과감한 체제전환올 통해 개혁과 남북통합에 대한 북 

한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고 확고한 미래의 천망올 제시하는 것 

은 차후 통합과정 올 효율객 으로 관리 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과도기동안의 북한지역 체제전환은 남북통합올 위한 기반 

69) 양수길， 앞위 논문， p.32 
70) 새마율운동과 남북통일문제에 관한 논의는 HANNS SEIDEL재단과 새마율 

운동 중앙협외회 중앙연수원 공동주최， 한독워크삽 결과보고서 r통일대비 

이질감 해소를 위한 국민교육J， 1992. 4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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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라는 성격이 있지만 이 과청융 거친 후 남북한간의 상호깨방과 

본격객인 제도의 륭합 록， 민촉륭합과쟁 또한 지축쩍인 북한체쩨의 

천환과정이 훨 수 밖에 없율 것이다. 

북한체체의 룡합기반 초생후에는 명실상부한 톰얼국가제체톨 행생 

하여 경제적·사회척 룡합추진과 함께 문화척·사회객 통철생융 회확· 

발전시켜 물질척 홈일 뿔만 아니라 공룡외 가치관과 쟁체생융 쌀혀내 

는 민족의 의식홈합율 위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 론 

독일식 통일접근방법은 지난 70년대 이후 남한의 륭일추진에 지대 

한 영향을 미쳐왔고 나아가 독일륭일은 우리 민혹생훤률에게 륭얼의 

기대와 희망율 심어준 것、이 샤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독일톰 

얼과청온 남한내에서의 부정척인 륭일논의의 대두와 함께 북한의 분 

단고착화 갱쩍 추진 풍 천혀 빼기치 않온 영향율 초래하고 있다. 

사실 독일통일율 살펴본 결과 분단국가의 민혹룡일은 한남 구호로 

그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톨 치를빼야 하고 모든 사회구 

성원들의 회쟁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사실율 확인하계 된다. 

그러나 반면에 구흥독지역 주민률이 자유를 향유하고 뺑복율 추구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인간척인 혹변파 분단된 민혹이 하나가 되어 륭 

일번영의 민혹국가를 건컬혜 나깐다는 역사척 혹변융 생각합 때， 륭 

일은 경제척으로 산훌훨 수 없는 엄청난 이톡이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폭일륭일과쟁예 대한 우리의 I명가가 소극쩍이라 

면 그것온 우리외 륭일역량예 대한 외룬이나 다톰없다. 우리가 굳이 

독일식 륭일율 고집혜야 할 훨요는 없지만 그것을 감당함 의지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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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없이는 다른 어떤 형태의 룡일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기 때푼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는 룡일준비과청에서 독일과 예멘의 룡일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가지 사실들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이률 남북 

한 통일추진의 지혜로 활용한다면 비록 풍일이 늦었지만 그들보다 더 

나은 통일올 성취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방법올 모색하되， 통 

일의 후유중과 비용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운에 일부러 통일의 시 

기와 속도툴 늦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통일의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핫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기회가 

40년만에 모처럼 맞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가능한한 이 기회툴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올 께올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에 드는 비용이나 후유중은 새로운 민족사의 창조률 위해 당연 

히 지불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힘 

과 지혜를 모아 남북한의 실정에 맞는 우리식의 방법올 모잭해 나가 

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은 독일의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통일과정에 

서 발생활 수 있는 혼란과 불안융 최소화하고 통일후의 후유중과 풍 

일비용올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갱치척 통일후 예땐식의 통일과 

도체제톨 컬청 하고 과도기 이후 실철객 인 민족통합을 추진하는 방법 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과제는 예땐식 방식을 통한 독일식 통일올 

추구하는 한편， 독일식 통일에 대비하여 동독인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인민들이 주저없이 남한율 션핵할 수 있도록 경체력의 비축， 자 

유의 중폭， 확지의 향상에 천념하면서 북한의 변화깨방율 위한 노력 

율 계혹해 나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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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問題의 提起

【훌훌文.1 

南北훌훌은 같은 민혹이면서 分톰으로 인해 너무 많은 홈홈와 희생율 

겪어 왔다. 南北빼은 相互뼈의 對立과 홉훌으로 빼神的， 心理的 被홈 

톨 입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철척인 tl失 역시 막대하다. 남한 

은 남한대로 南北 對時 상황속에서 긴장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북한 

은 북한대로 政治t_훌 우위의 II"J톨 해l훌하면서 함南ftll과 .~톨 

• f휴빼分析훌 5뼈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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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구사하는데 총력올 기울여 왔다. 이러한 南北훨뼈의 갈등은 건천 

한 톨톨힘j훌훌륭훌이라기 보다는 民族의 삶의 에너지를 浪톨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 데， 이는 시간이 趣過함에 따라 점차척으로 解消되기 커녕 오 

히려 더욱 심화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民族 에너지의 浪寶는 특히 經濟·社會의 構造 및 그 훌훌 

展에 否定的인 영 향올 주는 障짧要因으로 작용하여 왔다. 남북한은 

分斷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經濟社會的 챔夫을 #쫓하여 온 것이 

다. 이는 때로는 “보이는 손실"(Visible Loss) 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실"(Invisible Loss)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이는 손실”이란 예컨대 南北韓의 週多한 單事

費 支出， 民族統一協훌훌會의 活動， 相互間의 활훌훌과 중상을 텀的으로 

씌여진 A力과 經費 둥둥 明示的으로 드러나는 經濟社슐的 揚失을 말 

하는 것 여고， “보야 지 않는 손실”이 란 남북한의 分斷에 따른 精神的，

心理的 負擔， 南北間 交流·協거에 있어서의 批他性， 대내외 활동의 제 

약으로부터 야기되는 經濟社會規備에 대한 遭脫ff훌훌 둥의 암묵척인 

손실을 일걷는다. 이들 손실의 공통점은 분단국이 아니 면 발견할 수 

없다는 특정을 가지며 분단이 해소되기 까지는 존속될 수 밖에 없는 

속성올 지닌다는 점이다. 

분단이 韓團과 같은 開훌훌途上圍의 成長과 훌훌展에 莫大한 지 장올 초 

래하였옴은 明若觀火한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發展過程에 있어 

셔 投資훌境여 취 약한 가운데 분단에 따른 經濟社슐的 홈水現象올 감 

수하여야 했으며 또한 經濟團이 하나가 아닌 두개로 분리됨에 따라 

有機的인 連훌툴 맺 지 못하고 따로따로 순환되 는 相互 批他的인 分離

經빠로 대립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은 分톰에 기인한 남북한의 經뺑社톨的 햄失올 除去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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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훌훌은 두밭할 나위 없이 和톰와 빼力율 륭한 후和的 統-암 것이 

다. 구태어 民族史的안 l톨톨&에서 統-의 ... 훌性율 톨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民훌의 훨톨빠를t톨t的 .뼈j 풀?홈율 위혜서 統-온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한다. 흥일의 실현이 란 경쩨척으로는 곧 하나의 톨l位훌빠로 

형성되어진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총래의 “分톰채失”율 “統一利

益”으로 천환시키는 실리객 환경율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짧一 

은 分톰당시부터 이미 구현해야 할 民族的 規.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感홈的인 統-톨이 나 “統一iJ톨"(Unification IUusion) 으로부 

터 벗어냐 보다 구체척인 룡얼의 실천객 대안이 검토되어야 합 빼이 

다. 단순히 統一의 1릎志나 외 챔 만으로 統-율 함톰하는 時期는 지 나 

가 버린지 이미 오래이다. 

統-훌캘，의 훌훌本方I可은 分l耐를失율 흩小化하고 統-利효율 톨大化 

하는 훌本함훌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 때문에 현채의 分Ifi狀힘 

은 물론이거니와 민족의 삶의 수준과 패턴융 規定지워주는 *톨에톨흩t .. 

f를遭툴 충분히 고려하여 統-융 排훌하는 것은 바랑칙한 륭일의 구현 

옵 위해 매우 주요환 훌훌톨로 훌훌되는 것이다. 이 것은 民族의 장래톨 

위해 아무리 禮홉하여도 지냐치지 않다. 

分톨iM~횟뼈홉R와 관련하여 빈번허 지객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分

톰훌훌빼의 過多한 톨I훌톨支出 뼈톨이다. 그리고 대부훈의 훌훌롤온 륭 

일이 실현되었옳 경우 훌훌톨의 支出規樓가 감소휩으로써 륭일한국의 

經홉뚫屬에 상당히 기여합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갈온 주 

장은 너무도 막연한 것이거나와 그 구체생이 결여되어 있어 統一以後

의 政$훌빼立이나 훌思決定에 큰 도용융 주지 릇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폼쩨로 훌훌훌하는 것온 륭얼실현시 훌훌톨 호삐훌 

樓률 어느 정도 減흩홉시휠 수 있으며 이것이 룡얼한국의 훌빼풀톨， 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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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북한지역의 落後된 醒빠률 回生시키는데 얼마나 홈훌할 것인가률 

검토하고 훌훌훌 減縮울 통한 財t훌훌톨達의 범위률 포확함으로써 政鷹

的 意思決定의 기준을 모색한다는데 주요 텀的이 었다. 한마디로 훌 

훌支出 規樓의 遭正性 橋함와 함께 이 에 의 한 r統-利益」올 導出하는 

것으로 要約된다. 륙히 統-톨用올 조달하는 主要 手段으로서 기능할 

수 있올 것인지의 여부롤 명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統-톨現 이후 

의 政策立案에 도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률 위한 接近方法에 있어서는 分홉狀펌속의 過多한 훌훌흩支出이 

라는 현실척인 문제툴 통일실현이후의 척갱한 훌훌톨 減縮과 接木시 

키는 동시에 이것이 홈일한국의 經헤톨的 를利에 얼마나 영향올 줄 것 

인가톨 規풀뽑的으로 천재하여 나갈 것이다. 分析技法에 있어서는 때 

로는 比較뺨뺑的언 方法과 聊遭分析方法율， 때로는 훌t理的·計톨的 分

析技法 둥올 동훤한다. 특히 數理·計톨的 分析技法은 回톨홈分析(Re

gression) , 先없的인 模훌훌.톨*<Simulation)으로 구체화 될 것이 다. 

2. 分斷韓醒의 軍事훌훌支 tß 規模

국민의 經빠規樓와 成長能力이 크면 훌훌활負휩能力도 따라서 增大

되기 마련이다. 이 때의 훌훌흩는 他圖 또는 他民族으로부터 빔園의 

醒빠·社률의 흙F￥률 保홈하고 훌훌展시키는 圖防의 生훌율 텀的으로 支

出되는 것이다. 그러나 分톰狀빼에 놓여 있는 남북한의 훌훌톨支出은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률과는 달리 상당한 몫이 갈은 민혹율 상대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분단상황하에서의 圖

防生훌은 民族 홉뽀빠的 廳뼈에서 불 때 分톰支出의 性格이 강하게 포 

함되어 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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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周知하고 있는 바와 갈이 남북한은 어느 分Ii톨l흥보다도 강한 

對決외 분위기 속에서 서로 •• 的 훌훌爭융 지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톨民趣헤륙가 이로 말미암아 직접 또는 간접으로 至大한 영향율 

받게 됨은 말할 것도 없다. 

〈표 1)률 보면， 남북한의 훌훌톨支出이 아주 뭘뼈的임을 알 수 있 

다. 남한은 1960년 -1991년 기 간동안 명 목상의 GNP가 약 144배 중 

가한 데 비해 훌훌톨는 같은 기간에 46.9 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과는 달리， 북한의 경 우는 같은 기 간중 GNP의 증가가 15배 수훈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훌훌톨支出은 16.7배률 상회하고 있어 상대객으로 

남한보다는 훌훌흩가 惠速度로 빨大되었옴율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훌훌·經홈 뾰進政策의 일환으로 1960年代 初부터 훌훌 

部門의 훌훌張에 착수하여 GNP외 20%이상율 I톨에 充훌하여 온데 

기인한다 1) 이에 따라 북한은 住民消톨(生存톨)의 20-25% 수준을 

빼制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2) 이와 갈은 무리한 훌훌률支出은 또한 

북한경제의 低成톨이 만성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南웰도 1970年代 훗뼈이 소위 “팝 독트련"( Guam Doctrine) 

을 宣름하고 아시 아에 서 훌鷹률 철 수한 以後부터 훌現代化 計IJ에 훌 

手하면서 훌훌톨支 lfi이 급격히 t를加되고 있음옳 보여 주고 있다. 

요컨대， 南北빠이 공히 치열한 훌훌훌훌爭으로 말미암아 훌훌톨 ;호出 

이 크게 훌大되고 있다고 합 것이다 3) 

註) 1) 1980년 빼防뺨理맑死所의 分析에 까르면 ••• 톨/G~Plt훌븐 ’60~.代 以

f훌 南훌훌은 4-6%. 북한은 20-24 %로 나타나고 있다. 
훌防를理맑究所 r北빼 ••• 分析.j， 1980. p.98 합조 

2) 金훌뿔， 「北빼훌훌빠의 F톨在 기톨if究J ， 圓土Øf--院. 1984. pp.133 - 135 
3) 安훗{흩， “圖際웬力政治와 .半톰 統.. 후m 九， 꽃.f흩. Al ð톨 훌， →후*엄빼 

共훌 r分톰파 統- 그리 고 民族主훌J， 빠훗흩t， 1984. pp.81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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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南北훌훌의 GNP와 I훌톨 支벼 

(單位 : 憶蘭， 細常1를格基뿔) 

G N P 훌훌흩支出 
區 分

南 韓 北 훌훌 南 훌훌 北 韓

1960 19.5 15.2 2.26 3.07 

1965 30.1 23.4 1,10 6.07 

1970 79.9 39.8 3.24 9.88 

1975 209 93.5 9.56 20.2 

1980 605 135.0 37.0 33.9 

1985 897 151.4 43.0 35.0 

1986 1,028 173.5 48.9 39.3 

1987 1,289 193.7 59.8 42.2 

1988 1,728 206.0 75.9 44.2 

1989 2,112 210.9 91.8 44.9 

1990 2,422 231 97.3 49.6 

1991 2,808 229 105.9 51.3 

資料 : 統一院Ii'南北韓 主要 經濟指흙.h 1991 ; 統計廳 r主要 經l웹指웹.，11， 1992; 韓

國銀fi 推定資料

註 : 1990년 및 1991 년의 北韓 GNP는 新計定體系에 의한 推定{直임. 

이와 같은 軍事훌훌爭은 軍費支出의 增加를 가져오고 따라서 民族經

i齊의 발전에도 否定的인 영향올 주게 마련이다. 民族훌生部門의 생산 

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흉考로 軍事費支出의 程度가 얼마나 되는지 獨遭， 中圍 동 分斷園

과 世界의 平·均的인 軍훌흩/GNP 比率올 比較하여 보도록 한다. 

〈表 2)를 보면 1973 ,..., 1983년 기간중 훌훌흩/GNP 比짧은 世界平均

이 6% 內外롤 보이고 있는데 비해 훌훌園은 8--10% 水뿔올 유지하고 

있어 활빼全톨톨의 훌훌흩負빠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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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톨/GNP 比훌은 中톨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中톨외 

훌훌I톨的인 훌民所得水헥I과 A口， 팡활환 했土 풍율 고려하면 中톨외 

훌훌톨훌뿔은 빼톨의 그것보다는 낮은 것이다.‘) 더우기 中톨의 경우 

中共이 4大現代化의 기치를 걸고 톨멈主훌路훌훌율 採홉하면서 ••• 

/GNP 比훌이 ~~훨하고 았는 것은 分톰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훌 2) 分톰 3i흩톨의 •• 톨/GNP 比훌훌 

(.tiL : %) 

훌훌 빼 1) 째 i훌2) 中 톨뼈2) 世 ￥F 각i 均2)

盧分
南훌훌 北훌훌 훌째 西1톰 톨빼 中共 先 i훌빼 뼈 i훌톨 

1973 3.5 19.2 6.2 3.5 8.1 13.2 5.7 5.8 5.4 

1974 3.4 20.0 6.0 3.6 6.8 13.5 5.9 5.9 5.6 
1975 4.7 21.6 6.1 3.6 7.3 13.1 6.0 6.0 6.2 
1976 5.3 22.5 6.1 3.5 6.8 12.7 5.9 5.8 6.2 
1977 5.6 20.4 5.9 3.3 7.5 12.3 5.7 5.7 5.8 
1978 5.4 21.0 6.0 3.3 7.6 11.4 5.6 5.6 5.8 
1979 5.3 20.1 5.9 3.2 6.8 12.6 5.6 5.6 5.6 
1980 6.5 25 .1 5.8 3.3 6.7 10.4 5.7 5.7 5.5 
1981 6.3 23.8 5.9 3.4 6.7 9.9 5.8 5.8 5.7 

1982 5.9 23.8 6.3 3.4 7.2 9.3 6.1 6.2 5.9 
1983 5.8 23.5 6.4 3.4 7.5 8.6 6.1 6.2 5.8 

훌훌훌 : 1) 톨土統一院， r南~t. 빼力빼잊比훌J 1982, p.l 40 및 r뼈~t. 월t훔훌 

況 比ftJ 各年흩版 
2) U. S. Arms Control and Disarmamenl Agency , World \1 ilit8η’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85, pp. 47 -63 

4) U. S. Anns Conlrol and Disarmament Agency ,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Washington D. C. : ACDA Publication, p58. p69 창죠 

이 훌빠에 따르면， 1973-83年 뼈빼中 lA톨 I톨*훌배(mili벼Iγ Ex뼈녕ilure P하 

capÎta) 이 1101빼(훌1t)용 上플하고 있는데 비빼 中톨온 30-35빼얘 不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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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遭은 숲般的으로 東}률이 높은 比훌올 보여 주고는 있지만 이는 

6% 內外에 不過하며 西홈은 이 보다 훨씬 낮은 3%수준율 유지하고 

있다. 특히 빼速의 경우는 東·西꽤올 훌輪하고 모두 先進빼(Devel

opecl Country) 이라는 캠과 훌훌흩支出이 安定的이고 또한 낮은 水훨 

의 훌훌事홈/GNP比奉올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에 와서의 單훌寶/GNP比率을 비교하여 보면 훌훌團의 훌훌흩支 

出 規樓가 過多하다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비록 南훌훌地域 

의 高度成흩으로 南北韓 全l훌의 훌事홈/GNP比짧이 낮아지 고 있는 

추세률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여타 分斷빼聯團과 비교해 불 때는 여 

전히 가장 높은 單훌활률 賣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표 3) 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1989--90년 期閒中 j훌遭과 中團은 世界 껴i均의 수 

준인 4.0%內外의 수준에서 훨씬 밑롤고 있는 반면， 한국은 世界후均 

水準에서 크게 웃돌고 있어 아직까지 南北빼係의 훌張어 지속되고 

있옴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5) 

이와 갈은 한국의 과다한 훌훌흩支벼이 북한의 지나친 훌훌優先政 

策에 主훌 原因이 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結果的으로는 南北

韓 모두가 훌훌훌훌爭에 따라서 週多하게 支出되고 었다고 할 수 있으 

며， 軍훌賣 自體의 性格도 어느 分톰團보다 理念紹爭과 密接한 헬톨훌 

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훌훌톨支出은 상당한 부분이 分톰部門 

의 生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륙히 일반척 國民홈뽀빠의 메카니 

즘을 고려 한다면 한국과 같은 特採分斷狀況에서는 훌훌흩支出이 r分

斷支出」의 -部로 휩j斷하기에 充分한 것이다. 

5) IISS, fMilitary 8alance 1991--1992J자료에 의하면， ’90년 현재 世뿜 111均의 

훌훌톨/GNP比훌온 4.0%수푼율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융. 

-84-



〈훌 3) 分톰 3個l 뻐톨l的 •• ,/GNP 比.

(뻗’柳fI格훌헥.) 

훌훌 圖 1톨 i훌 中 톰삐 
區 分 톨홉位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G N P E훌훌협 2,323 2,653 11,938 15,033 5,730 5,307 

훌 훌훌 톨 6훌#훤 146.9 157.2 286.5 330.7 150.3 149.8 

훌훌훌흩/ % 6.3 5.9 2.4 2.2 2.6 2.8 G N P 
~料 : 통일원 r남북한 주요 경 제지표J. 1991 및 I1s...'i. rThe Military HallanceJ 

해당년도판을 정리·작성 

분단지역의 군사벼 지출 합셰 
註 : 총체적 군사비/GNP비옳= 

분단지역의 GNP 합계 
즉 A국이 a지역과 b지역으로 분단되었율 경우 mT톨 총체적 군사비/ 

GNP 비율이라고 합 때 
m.' Y.+mb' Yb 

mT " l " 단 Y = GNP로 깨 산 

3. 統一轉圍의 遭正軍훌훌훌훌와 筆훌훌훌* 減빼훌規#훌 f훌휩” 

가. 훌Æ.꽤I를 規樓 決定훌훌의 헤l배 

그렇다면 統-이 실현되었율 경우 과연 훌훌률의 •• 이 睡減휠 것 

인가? 밸減된다면 그 規.樓는 얼마나 훨 것인가? 이는 統一以後의 政

$흩的 1톰思決定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훌味톨 갖는다. 륙히 分톰狀況 

속의 과다한 훌훌톨支出과 판련하여 막연하나마 統一톨用의 財椰톨遺 

의 중요한 要素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신중한 빼함는 더더 

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 나 훌훌톨 *홉縮 可*힘規樓에 대 한 홈푸’없이 I【.톨의 !률홉이 統

-톨用의 財에훌홉휠톨이나 홉後된 확한지역의 뿔빠톨 ~맺·홈톰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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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막연한 접큰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은 具體的인 統一政第의 樹立이나 意思決定에 도움올 주 

지도 못한다. 

통일 실현시에도 園家安危上 團防활의 支出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 

문에 分斷狀況時의 過多支出分만올 輕滅시키게 되는 경우 그 규모는 

기대하는 것보다 작올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통일된 韓團經i홉의 

成長과 體展에 대한 기여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우선 世界各國의 軍事費支出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지출하여 

야 할 遭표軍事費 規模를 훌훌훌化하고자 한다. 

適正軍事費 規模의 評f賣에 있어서 한 圍家의 軍事費는 그 국가의 

國民所得과 A 口規模， 그리고 領土의 넓이에 강한 영향을 받아 지출 

될 것이라는 基本的인 假說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軍事費支出規模

(TME)를 被說明變數로 놓고 圍民所得(GNP) ， A 口 (POP) ， 領土面積

(TER)을 說明훌數로 하여 適표軍事費 支出의 決定§힘數를 도출하여 

보았다. 

決定휩數의 計量的 推定은 回歸分析法(Regression) 올 동훤하였는데 

이에 요구되고 있는 관련 統計資料는 全世界圍家中 總 63個圍올 樣

本으로 한 1990년 현재의 橫斷홈빠(Cross Section Data) 를 이용하였 

다 6) 全世界園家 모두들 樓本의 대상으로 절정하지 못한 이유는 關聯

훌數들에 대한 완전한 統計資料훨集의 限界에 연유한다. 그러나 며歸 

分析의 대상으로 포착된 이들 圍家들은 無作짧로 抽出된 것이나 다름 

이 없으며 이를 통해 軍事흩 支出의 規則性을 발견하는데 아무런 지 

6) 관련 統計홉빠는 부록 〈표1) 훌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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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올 주지 않융 쟁도의 大椰후이므로 計톨分析에 무리가 없다. 다만 

向後 統-흩現이라는 훌境훌化톨 의식하여 分Ifi狀m.에 있는 톨톰北빠외 

훌훌흩支出만은 표본대상에서 째외시킴으로써 풀正훌훌를 支배規뺏를 

보다 훌홉化하는데 -助하고자 하였다. 

이 에 따른 推定樓型은 다옴과 같이 옳現되 어 진 다. 

TME = A+Al"GNP+AZoPOP+Al"TER 

TME: 군사비 지 출규모， GNP: 국민총생 산， POP : 인 구， TER : 영 토 

推定作業에 있어 요구되 는 훌훌統計훌빠로는 훌훌톨 및 톰民所껴과 

A口는 英빼 IISS의 rThe Military 8alance 1991-1992 ... 에 i않홉되어 

있는 홉f料롤， 領土面積은 外훌훌都의 r世界홈톰 (f.J과 rt新 世뿜뼈 

IIIJ톨 J(敎훌社刊)의 홉料롤 총합·쟁리하여 ~Ifi.빠를 콩成하였다. 

이상의 훌*'률 가지고 遺正훌훌톨支 lfj의 決定훌훌톨 推定한 *홈훌는 

다음과 같다. 

TME= -3403.9703+0.0478.GNP-17.2896.POP+ 1.9004.TER 
(-2.234) (19.340) (-2.019) (4.174) 

R2 =0.9001 , F=177.2103, D-W=2.0717 ( )=t값 

위의 推定方程式의 빼定훌훌果는 결갱계수인 RZ가 0.9001 로서 만혹할 

만하며， 본 모멜의 숲톨톨的인 홈P1I의 fξ度라고 톨 수 있는 F-統計를 

역시 1%의 有意水훨에서 統홈f的인 有意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반척인 推定方程式 II *，、는 統計的으로 探홈이 가눔하 

며 이는 위의 {톰훌훌이 현실객으로 생립됨을 반영한다고 톨 수 있다. 

또한 껄쟁된 각 짧明훌훌둠에 대한 추정계수의 의미와 有1를性융 삶 

펴보면， 혹히 注텀되는 것으로 훌훌톨支出과 톨民所뿔이 相互 r正」의 

톨톨系에 있다는 캠이며 훌훌톨支出에 대한 밟定룰It의 영향력외 휩l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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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헥!이 되는 렐性備인 a값에 있어서는 圖民所得이 0.8707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不훌이라면 한 園家

의 경제력이 중대되는 경우 이에 對應하여 園家安保률 위한 훌훌톨支 

出 規模 역시 확대되고 있는 規則性올 강하게 보여주고 있옴올 의미 

한다. 

반면에 軍훌費支出과 A口規模와의 빼係에 있어서는 圍民所得과는 

달리 r否」의 빼係툴 나타내고 있으며 有意水準 역시 5%내에서 有意

性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A口規模가 큰 국가일수록 훌事흩 

支出의 負擔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한 團家 領土의 面柳에 있어서는 넓올수록 軍事費支出 負擔이 커지고 

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同 짧明훌數에 대한 有훌水準 역시 1%내에서 

有意性올 갖고는 었으나 훌훌흩에 대한 랩性{直인 R값이 0.2069로 나 

타나 圍民所得보다는 영향력이 작은 일종의 固定뿔數임이 발견되었 

다. 또한 채택한 各 說明훌數들에 대한 결정계수(t값)도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有意性올 보여 주고 었다. 

참고로 非線型 훌數로 反復·推定하였으나 그 結果는 개선되지 못하 

였으며 오히려 설명력이 크게 꿇化됨으로써 이는 棄꽤되었다. 각 圍

家들이 실제로 支出한 훌훌흩와 非線型 훌훌t의 推定i훌훌흩률 도표로 

나타내면 〈그렴 1-1) 및 〈그림 1-2)와 같다. 

이상과 같이 導出된 世界各園의 훌훌흩支出 決定훌數률 이제부터는 

韓團(南北韓 全끓)이 지출하여야 할 遭1E훌훌흩로 樞念化하기로 한 

다. 이는 위의 훌훌흩支出 決定훌數가 世界各園의 政治·廳빠的 狀R‘

에 의해 軍훌훌가 지출되고 었다는 의미톨 함축하고 었다. 이 함수에 

한국의 1990년 현채 빼民所得.Å口規模 및 領土 동 짧明훌훌톨 代入

하여 遭iE훌훌흩의 支出規.樓률 산출한 다옴， 기 간중 支出된 分톰훌훌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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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世류 홈톨別 톨톰.훌톨와 환定 ••• 의 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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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世휴 홉톨別 톨훌 •• 톨와 推定•• 톨의 比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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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훌훌흩支出과 비교해 보았다. 1990년 현재 훌훌훌 훌出에 요구되 

는 統計는 〈표 4)과 갈으며 遺표훌훌흩톨 륨f測·比較한 結果는 〈표 

5)과 같다. 

〈표 4) 分톰韓빼의 遺正•• 톨 훌버 빼聊 統計

(1990년 현재， ’85년 不훌{톨格基準) 

區 分 單 f立 南韓地城 北韓地域 南北韓全體

G N P 百萬薦 150,118 20,920 171 ,038 

1 A 當 GNP 향협 3,502 978 2,662 

A 口 百萬名 42.87 21.38 64.25 

資料 : 統計廳11'"主훨經i힘指樓J， 1992, p.11 ; r海外經폐指標J， 1992, p.266에서 

훌훌理·作成 

註 : 북한의 GNP는 1990년 훨E常 1톨格의 GNP를 年平均 換1톨指함 1.02률 적 

용하여 1985년 不훌f톨格으로 換算

〈표 5) ’90년 현재 分홉韓홉의 遭正 및 를際 •• 톨 支出規樓 比활 

(’85년 不뿔價格基準) 

南韓地城 北韓地城 南北韓 全톨훌 
톨훌 分 單 f立

遭 正 實 際 遭 표 實 際 遭 正 實 際

톨틈 事 費 4훌량월 33.2 61.6 1.2 45.0 43.0 106.5 

lA當 륙훌훌훌훌 빼 77 144 6 210 67 166 

軍事費/GNP % 2.2 4.0 0.6 21.5 2.5 6.2 

註 : 實際훌事훌 支 tfi은 ’85년 不뿔1톨格의 해 당년도 GNP에 單事흩/GNP 比率

을 秉하여 산출하였옴. 

〈표 5)툴 살며 보면， 南훌훌地城의 훌훌훌흩支出 規樓가 遭iE 水훨보다 

約 28.4憶薦올 과다하게 支出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1990 

년 현재 저수준의 經흙力으로 인해 훌훌톨률 자체로 충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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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約 45흩뼈의 I괴I톨톨 지훌함으로써 척갱수훈얘 비혜 

43.8않뼈의 .훌톨톨 훌훌홉支出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북올 끓고 

있다. 

그러나 南北빠 숲밀로 보면 約 63.5흩흙이 훌훌톨로 홈흥 호出되고 

있음율 보여주고 있다. 南北빼 全11 훌훌톨의 과다지훌규모가 남확한 

지역의 홈多支出分의 산술 합계 72.2훌흙 수준보다 下빼하고 있논 것 

은 껄명변수로 셜청한 南北. 全.의 톨民所짜파 A口規홈에 강한 명 

향올 받옴으로써 척정수준의 훌훌톨支出 규모가 뱀大되었기 빼문이 

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불 때 한 국가의 훌훌톨支出온 톨民所쩌水훨 

과 A口規樓의 변화에 따라서 그 支出規樓와 돼턴이 달라철 것이라논 

추론이 가능하다. 변수로 컬정되었먼 영토는 해당 국가의 입장으로 

불 때는 固定훌훌t이기 때분에 •• 톨支出에 큰 명향융 주지 않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統-以樓의 遺正.톨톨 支出規흙톨 I명가하는데 창 

고하기 위해 지금까지 표본으로 활용한 63개국중 1인당 국민소득이 

1985년 ~뿔1톨格으로 2，700-10，000톨인 동시에 A口홈흩가 290명 

이상인 국가들만의 표본으로 션벌하여 1인당 군사비를 상펴보았다. 1 

A홈 톨民所뿜이 2，700-10，000-톨인 국가둠로 표본융 설정한 훌률뉴 

1990년 현재 南北빼 全톨톨의 1A훌 GNP가 1985년 不훌11~홈 훌훌으로 

2，662붙이고 흉일실현시에는 척어도 훌빠的로 홈f훌된 확헨지역의 뼈 

를흩로 統-.뼈의 훨~~톨끼k~빼이 분단시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현설척 기 

대에 입각한 것이다. 뿔만 아니라 1990년 현재 남북한 全.의 A 口홈 

度는 291 명에 달하고 었으므로 륭일시에논 톨률이 없논 한 이보다 

높아철 것이라는데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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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올 만족하는 圍家들은 繼 5個園으로 〈표 6)과 같다. 

〈표 6) 빼聊 5個톰의 I훌톨支出 現況

區 分 單 事 훌훌 1A當(薦軍훌)흩 
(憶薦

벨 기 에 15.58 158 

네멀란드 41.34 280 

바레인 1.01 206 

싱가폴 13.13 486 

대 만 53.04 255 

펴。 균 24.82 256 

資料 : 부록의 〈표 1)에서 抽出·훌훌理 

註 : 平均{直는 加重平均f直

훌훌홈자NP 1A(當蘭G)NP
(%) 

1.6 9,876 

3.1 9,035 

5.1 4,041 

5 .1 9,535 

5.4 4,740 

3.5 7,350 

A 口密度
(名/뼈) 

318 

360 

817 

4,500 

475 

44강 

〈표 6)올 보면， 南北韓이 통일이 실현될 경우 이들 관련국가들의 

평균적인 軍事費/GNP比率인 3.5% 以內에서 單훌훌훌훌가 支出되어야 한 

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나. 룰훌훌 減縮規模의 홉뿌{홉 

統一實現의 時期가 가까와지고 있옴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시기가 

어느때인지 정확하게 첨친다는 것은 불가농하다. 그러나 南北韓 全빠 

의 經i齊는 統-이 실현될 때까지 南北地城이 慢性的인 經濟沈썩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南韓地城 經濟의 高度成長 效果로 지속 

객인 成f훌勢를 나타낼 것이 다. 뿐만 아니 라 인구 역시 범然t를加빼勢‘ 

롤 계속 유지하면서 A口密度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러 

나 통일한국의 領土面種은 거의 변화하지 않올 것이므로 固定훌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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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게 된다. 

이와 갈은 룡일실현시까지 거의 확실시되는 狀R애 기초하여 이미 

앞에서 回활分析에 의해 추정한 바 있는 훌훌흩支出 決定굶It톨 룡해 

所得水뿔別로 支出되어야 할 遭正훌훌흩 規樓톨 살펴보고자 한다. 

훌훌톨 산출에 필요한 소득수준(GNP 규모)은 1975--90년 기 깐중 

GNP 時系 ;IJ 훌料를 가지고 뼈向線옵 해Jlfj 한 다음， 이에 의해 1991 

-2000년 기간중의 GNP톨 밝測하여 활용하였다. 기깐중 GNP경향션 

의 회귀추청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ln(HNI) = -1.780+ 0.076 x ln(YEA) 

R2 = 0.98, S.E = 0.051 

HNI: 분단한국의 GNP, YEA: 해당년도 

기간중 인구통계에 있어서는 홈일원 및 룡계청의 장래 인구 推計{훌 

툴 활용하였다. 그러나 柳톰훌料예서 툴툴數로 셜쟁되었던 영토의 변-객 

은 한 국가에서 있어서는 거의 불변이므로 時系흉’1.빠예 의한 회구! 

분석에서는 셀명변수로부터 제외시켰다. 

그리고 이 推定結果에 따라 分톰빼圖의 GNP와 그 뼈向線올 살펴 

보면 〈그렴 2)와 같으며 7) 1991--2000년 기간중의 GNP 셰측결과와 

인구규모의 변화추이는 〈표 7)과 같다. 

7) 여 기 서 말하는 分톰'*맴외 GNP란 分톰狀 m.속의 뼈~t"J힌i빠 /~n91 G\P합 

의미함. 

빼聊훌훌計는 부록 (표 2) 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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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分.，톨톰의 GNP와 그 聊向훌 

180 
170 
160 
150 

G 140 
130 

N 120 
110 
l Ø8 

P 90 
80 
70 
60 
50 

75 76 

(單位: 1嘴훌훌)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연도 

口 실제 GNP + GNP 경향선 

〈표 7) 分홉훌훌톨의 .훌톨호버 휩j톰관련 統를f指흩 

(1985년 不훌톰格基뿔) 

年 度 G N P(憶 뼈) 1A 當 GNP(뼈) A 口 (百 홉 名)

1991 1,770.20 2,711 65.30 
1992 1,910.82 2,895 66.00 
1993 2,062.61 3,092 66.70 
1994 2,226.46 3,303 67.41 
1995 2,403.33 3,529 68 .. 11 

1996 2,594.24 3,770 68.81 
1997 2,800.32 4,029 69.50 
1998 3,022.77 4,307 70.19 
1999 3,262.90 4,604 70.87 
2000 3,522.10 4,924 71.54 

훌料 : 統-院 r南北. 主훌趣에륙指홈.1， 1991 ; 

統計훌 r主흩훌뽀빠휩훔J 1992에셔 緣음훌理·톨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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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룩 〈표 2)외 1975-90'켠 기간풍 빼系"J 훌빠톨 가져고 텀빼ilia 

인 分톰빼톨의 를I훌톨支出 훌훌톨 *훌훌한 철과는 다융파 감이 나타뭘다. 

HME = -10.3421 +0.0182 x HNI +0.003 x HOP 

RZ = 0.97, F = 187.27, S.E = 0.36 

HME: 훌훌흩支出 規홉 HNI: 톰民훌生훌， HPO:A口規훌 

이미 前節에서 推定한 바 있는 펠正훌훌톨支버 훌훌와 뷔의 分톰 • 

• 흩I톨支lfj 훌훌t톨 이용함으로써 分톰에 기인한 •• 톨외 홈훌 톰의 

支出分의 .出이 가능하여 졌다. 

Ib훌톨的 훌化와 그 훌훌톨 比뤘·把 

握하기 위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렴 3)과 갈다. 

이상과 칼은 .훌톨支出 規홈외 

장래 홉톨의 훌正 및 ••••• 좋出 톨·빼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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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遭iE훌훌흩 規樓톨 보면 1991년 현재 43.5{훌뼈에서 

1995년에는 73.3憶했로， 그리고 2000년에 가서는 126.2않뼈로 확대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遭iE훌훌흩가 갈은 기간중 年平均

12.5%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생이 된다. 반면에 分斷狀況속에서 

지출되어지는 軍事흩톨 規模는 1991년의 109憶蘭에서 1995년에는 128. 

3憶薦， 그리고 2000년에 가서는 158.1憶蘭로 그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總對規模面에서는 여천히 遭正훌훌費툴 초과하여 었으나 量훌賣 增力n

率面에서는 年平均 4.2%의 군사비 增加推移롤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樣相올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분단상황속의 單事훌훌支出 t륨加速度가 遺표單事흩의 그것 

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兩極 冷戰빠制의 沒格으로 

園際情勢의 화해무드가 조성된데 영향을 받아 남북한의 單훌훌훌支出 

增加率이 漸進的으로 減少훌훌勢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적갱군사비는 

南韓地域의 高度成長으로 南北韓 全톨훌의 適.lE 軍훌흩/GNP 比奉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에 따라 향후 分斷韓圍의 單훌費/GNP 比짧은 南北훌훌 빼係의 進

展과 나아가 통일의 실현여하에 따라 觸線形으로 수렴하여 나갈 것이 

며 適正 軍事費/GNP 比筆은 이와는 반대로 *뀔헤혹力의 向上과 더불어 

확산되는 樓相을 보일 것이 다. 

이 와 같은 장래 의 遭표 및 實際훌훌事흩 比奉올 도표로 나타내 면 〈그 

림 4)과 같다. 

따라서 分斷에 기언한 훌훌홈 週多 支l:fj規樓는 1991년 현재 65.5憶

蘭의 수준에서 1995년에는 55憶薦 수준으로 감소되며 2000년에 가서 

는 32憶빼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1995년에 통일 

이 실현되었을 경우 해당년도의 I훌事톨 減縮可能 規‘樓인 55廣蘭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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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장래 分•• 톨의 훌正 및 톨톰.훌톨/GNP 比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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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年度別 훌훌톨/GNP 훌빼톰는 부륙의 〈표 3) 훌뼈 

民族의 大和음을 위한 이른바 「統-톨用」의 財홈으로 활용합 수 있다 

는 것율 의미하며， 2000년에 룡일이 이루어졌융 경우에는 훌훌.iI훨*홈 

을 통한 「統-흩用」 훌훌훌훌規.樓가 32억불 수준으로 減少한다논 것융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통일의 시기가 늦어철수혹 훌훌톨 훨縮융 통한 統-‘톰用외 밝 

源홉액達效果는 캠차 減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훌훌톨 減縮可純 規柳 측 rrt一톨用」 톰遺規.樓외 률少推 

移톨 도표로 나타내면 〈그렴 5) 와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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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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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군사비 과다지출규모 

4. 靜合評價 : 軍事費 ‘滅縮의 期待效果 分析

가. 統-흩用의 財源調達 했果 

統-費用이란 統一이 실현되었을 경우 그동안의 分斷狀況이 야기시킨 

이질척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過鏡期的 또는 훌擔的으로 발생 

하거나 요구되는 일체의 社會輕센혹的 期待흩用으로 정의할 수 있다 8) 

分斷韓園의 統一費用의 규모는 算出機빼이나 학자에 따라서 큰 진 

폭을 보이고는 있으나 대체로 北훌훌地域의 保훌期間을 10년으로 가정 

하였을 경우 2000-3000憶뼈로 추정되고 었다 9) 

8) 洪性圖， “統一톨用에 대한 序짧" r北훌훌J 1990. 12월호(北聊맑究所) 

9) KDI는 300-2，500훌뼈， 이상만 敎授( 中央大)는 2，000훌뼈， 日 本 長期f름用銀 

行은 1 ，800-2，000훌뼈， rTIME，J옳는 3 ，000흩빼 퉁으로 推定하고 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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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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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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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用의 훌톨 톨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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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 시간 

륭얼이후의 초기 

〈그렴 5)에서 口t1t2ab는 統-以後 初期에 소요되는 統一톨用의 규모 

를 말한다. 이 규모에 대한 具밀的인 훌훌톨 제시합 수는 없으나 직 

판척으로 불 때 빼統-톨用의 30-50%가 統一以後 初뼈에 요구휠 

것으로 휩j斷된다. 이는 혐對規樓面에서 훌/J 、 600않빼에서 톨大 1,500 

憶뼈의 財源이 필요하다는 것율 딸혜주는 것이다. 

따라서 1995년에 통일이 실현되는 경우 요구되는 룡일비용중 3.7--

9.2% 만이 훌훌톨의 縮小로 조달할 수 있율 뿔이며 2000년예 륭일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룡얼비용의 2.1-5.3% 만율 조달합 수 있어 •• 

톨 減縮에 따른 統-톨用財훌훌톰遺 했果는 더육 훌훌小하게 된다. 

요컨대 막대한 統-톨用의 톨tt훌톰홉 at암은 政뻐的 •• 이외에논 

를賣的으로는 했果面에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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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훌톨 홉縮이 훌훌·짜톨훌훌에 미치는 훌훌 

分斷훌훌圍의 經濟는 直接·間接의 過多한 軍事톨 支出이 지속되는 가 

운데 성장하여 왔기때문에 經빠成長을 위한 經협的 負擔이 매우 컸다 

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軍事흩의 過多支出이 

그동안 웹濟成長에 否定的 要因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 볼 필 

요가 었다. 이롤 講議의 展開를 위해 간단한 빼짧的 需要·供給曲線을 

가지고 比較靜願的으로 接近하여 보기로 한다. 

〈그림 7) 過多한 훌훌.支벼로 인한 細홉的 빼失 

P DI 

81 

Dl 

0 X 
X。 X2 X 1 

〈그렴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단상향에서의 생산물은 P.의 가격 

에서 Xo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자. 이 때 훌事흩의 週多支出 ()l 폰채 

하지 아니하는 統一輕濟에 있어 안정된 성장올 추구한다고 생각하여 

보자. 이 경제는 곧 생산력이 중대되고 이에 따라 파생척인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물가수준은 불변하는 가운데 X1으로 생산물이 확대될 
것이다. 동시에 공급과 수요의 톰格렐거度는 보다 풍요로와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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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합 수 있다. 

그러나 分톰聊톨은 훌훌톨가 홉JE水훨율 넘어 과다하게 지훌되고 

있옴올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다. 따라서 비교시캠에서외 를흩와 

#t;給은 그 11格휩거度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설제객인 E톨生뼈門의 

生훌物은 Xz에 멈추게 되고 ~格 또한 Pz로 p.의 용Jf홉fW格보다 더 

上昇하게 된다. 이 뻐格의 上昇이 지속척으로 진행된다면， 이논 과다 

한 훌훌훌支出에 의한 인폴레라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흙흩曲빼은 

과다한 훌훌훌支出이 여 천히 수요률 창출하므로 DIDI 의 콕 선홉 그대 

로 유지 하지 만 供給曲線은 ~Sz로 移行됨 으로써 높은 매뺨과 낮은 生

훌物이 R톨生部門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매) 이 때예 .톨톨의 

趣i륙的 負휩， 즉 앓빠的 해失은 口abX1Xz의 면척이 된다. 이와 같은 

훌훌흩의 經협的 챔失을 다시 훌뽀빠成홉의 剛面에서 推톰하여 보도혹 

한다. 

한나라의 經i톡成훌율 다음과 갈이 나타낸다. 

G - Yl-Yt-l - 용
Yt 

Yt- I Yt- I 

그리고 Y = C+I로 單빼化하면 .훌률支出 狀況下의 i합률와 投~

는 다용과 갈이 쟁의된다. 

Ct 를 C~+ C믿 

It 를 I~ + I~ 

C?: 톰生뼈門 消톨 

C? : 훌훌都門 i뺨톨 

I~ · n톨生뼈門 i뼈톨 

I~ . 훌훌部門 i뺨. 

) 0) 훌훌톰 뺑용支出 狀況下의 룹훌깎뺑가 二l렇지 않븐 싱째 9' _- L 섯 i’} 끼브사 

동일하다는 의띠는 아니며 탄지 훌톨률支tH 3ß r，이 7! 션한 홉흩빼빼 P-jE

반영 되었올 경우툴 천제로 한 것이다. 힘훌行뺀한 '/1' 톨ij ~~ i~ --~~ 91 "*~‘J ’￡ 

定度에 영향율 많이 받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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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와 후자가 중대되었다면 

ðCt 를 ~C~+ ðC믿 

ðlt 를 ~I~ + ðI~ 

따라서 ð.Y = ðCt+~It가 된다. 

L브_Y_t _ -.;:~~Ct;，...+--=~;;.;;.:It 。그러므로 G ~ .1 t L..l~ 1 L..l.lt 01 고 純庫生部門의 成홉率 g 는 
Yt - 1 - Y t - 1 

g = 」응XL - AC맘+ðI~ _ ~ = G-g m이다. 
Yt-l Yt-I S 

이것은 과다한 單事홉支出 狀況下에서는 짧濟成훌이 대단히 높다고 

하더라도 군사비로 소모되는 體빠的 負擔이 매우 크다면 실철적인 庫

生部門의 생장은 상대척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반면에 통일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훌훌흩의 過多支出로 인한 庫生

部門투자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生훌括動이 보다 호전됨으로써 直接

·間接으로 經i齊發展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옴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뽑슴 結論

이상과 같은 分析結果에 따라 다옴과 같은 結輪을 얻어낼 수 있다. 

첫째， 分斷狀況에서 南北韓 全體의 軍事費 週용支出 規.模는 예상되 

는 實際 軍事費의 t홉加速度 보다 遭1E 軍事費의 增加速度가 

빨라짐으로써 정차적으로 減少하논 빼勢툴 보일 것이다. 

둘째， 統一費用 財源으로서의 비중에 있어서는 훌훌費의 輕減으로 

總 費用의 10%미만에서 홉뭘達이 可能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중은 더욱 下落하게 될 것이다. 

세째， 經i齊成훌의 效果面에서는 훌훌톨의 過 多支出에 기 인한 인플 

레 현상이 제거되고 훌훌部門의 一홉IS A力이 훌業部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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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됩으로써 붐단이 초래하였먼 훌뻐成톨의 재약으로부터 

벗어나 륭일시에는 보다 安定的인 훌톨훌훌을 쩌고시키계 훨 

것이다. 

요컨대， 통일이 실현되는 시기가 늦어철수록 南빠뼈域의 훌뻐成톨 

과 더불어 훌훌톨외 減縮規.樓는 減少하는 경향율 보일 것이나， 반면 

에 統-흩用은 뼈北빼뻐의 훨훌에톨力 R톨훌외 훌ft:로 인해 챔차 그 규모 

가 펠大될 것이므로 훌훌톨 *훌훌홉이 統-톨用율 조달하는 主흩 ar훌으 

로 될 수 없는 것으로 評께!된다. 다만 I훌톨 $훌*홉이 홉~~륙빠 i톨의 뻐 

接的이고 肯定的인 훌化톨 홉훌훌시킴으로써 分톰時 보다는 훗定的언 

民族經협의 없f훌훌훌훌훌을 마련하는데 다소나마 홉톨합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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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부 

〈표 1) 

코드 
번호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를l 
~ 

1990년 現在 世휴홈빼의 I괴I톨 관련 훌훌훌統홈+ 

(1985년 不뿔홈格基뿔) 

園 名 軍事薦費) 圍民所得 A 口 領(千m 3土)(百萬 (百萬薦) (百萬名)

까‘ 위 까、 2,047 133,722 6.50 41 
미 국 249,149 4,449,089 248.90 9,363 
카 나 다 7,064 415,529 26.66 9,976 
까、 훼 덴 2,916 116,640 8.33 450 
노 E 쩨이 1,880 56,970 4.29 324 

핀 란 드 938 67,000 5.02 337 
일 본 16,311 1,631,100 123.57 378 
덴 마 크 1,253 62,650 5.09 43 
E-1i 일 19,940 705,833 60.28 357 
효 랑 /L 18,113 646,893 56.43 547 -
쿠훼이 E 11,848 22,919 2.04 18 
오^E 랄리 4,306 187,217 16.75 7,687 
룩챔부 E크 52 4,000 0.37 3 
오^E 리아 752 75,200 7.52 84 
벨 기 에 1,558 97,375 9.86 31 

싱 가 폴 1,313 25,745 2.70 1 
여。 국 19,574 529,027 56.57 244 
이탈리아 9,320 517,778 57.18 301 
네렐란드 4,134 133,355 14.76 41 
뉴질랜드 450 23,684 3.36 269 

이 A 라옐 3,623 27,869 4.58 21 
불가리아 1,793 51,229 9.06 111 
A 페 인 3,742 207,889 39.81 505 
대 만 5,304 98,222 20.72 36 
바 레 인 101 1,980 0.49 1 

그리이 A 2,209 31,557 10.13 132 
~ 련 91,631 825,505 288.15 22,402 
이 란 3,810 146,538 52.19 1,648 
포근루갈 753 28,962 10.46 92 
말레이지아 1,567 41 ,237 17.4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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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톰g 名 • 훌뼈 률) 톨民所4훌 A 口 i흩 土
번호 (百홈 (百홈뼈) (百를名) (千m 1) 

30 빽 시 코 528 176,000 88.00 1,973 
31 시 리 아 2,271 24,419 12.41 185 
32 알제리아 988 49,400 25.33 2,382 
33 에쿠아도 E 422 18,348 10.82 284 
34 철 레 423 21 ,150 12.82 757 

35 코A타리차 52 4,727 2.89 51 
36 남아효리카 2,309 59,205 36.65 1.221 
37 보 i 와나 79 1,881 1.25 600 
38 아E헨티나 582 48,500 32.33 2,767 
39 님 라 질 505 252,500 168.33 8,511 

40 콜롬비아 1,046 45,478 30.76 1,139 
41 자마이카 23 2,875 2.10 11 
42 튜니지아 305 9,531 8.03 164 
43 터 어 키 1,600 61 ,538 55.17 781 
44 앨살바도 E 160 5,714 5.33 21 

45 요 E 단 619 4,240 4.13 98 
46 이 집 E 2,547 45,482 51.19 1,001 -
47 알바니아 114 2,714 3.26 29 
48 필 리 핀 903 43 ,000 60.20 300 I 

49 모 로 도포 868 16,377 24.80 47 

50 가 나 69 8,625 13.80 236 
51 태 국 882 33,923 55.13 514 
52 인 니 1,646 109,733 182.89 1,904 : 
53 A 리랑카 361 6,119 17.19 66 ! 
54 파키스탄 2,803 38,931 112.12 804 ' 

55 인 도 8,506 265,813 859.60 3,288 I 
56 1 끼 단 235 8,103 26.11 2,506 I 

57 중 국 5,693 334,882 1,138.60 9 597 | 
58 페 -톨「걷 160 4,324 20.00 1,285 
59 T O- 간 다 71 3,550 17.75 236 i 

60 너1 팔 36 2.769 18.00 141 
61 방글라데시 251 16,733 144 
62 모잠비크 161 12,606 16.10 

자료 : I1SS, rMilitary Ballancc 1991-1992 ,: : 외 부 벤 • r tH:" ð-빼 f를 ’f~. 1 ~9:? : 
교학사， r.를新 t말 .J뱉뻐 l톨 J.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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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分l톰훌훌톰의 GNP 

(單뾰 : 憶뼈， ’85년 不훌.格基헥~) 

南 北 훌훌 全 톨훌 GNP 
年度 推 定 GNP 

南 훌훌 北 韓

1975 506.3 426.7 79.6 421.6 

1976 574.9 482.5 92.4 496.8 

1977 631.1 530.0 101.1 571.9 

1978 702.8 581.8 121.0 647.1 

1979 763.6 623.6 140.0 722.2 

1980 749.6 600.3 149.3 797.4 

1981 782.9 635.9 147.0 872.5 

1982 825.9 681.4 144.5 947.7 

1983 917.9 767.4 150.5 1,022.9 

1984 988.8 838.6 150.2 1,098.0 

1985 1,048.4 897.0 151 .4 1,173.2 

1986 1,182.9 1,012.8 170.1 1,248.3 

1987 1.330.4 1,144.2 186.2 1,323.5 

1988 1.480.4 1,286.3 194.1 1,398.7 

1989 1.568.4 1,373.6 194.8 1,473.8 

1990 1,710.4 1,501.2 209.2 1,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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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빼훌 훌正 및 *톨 I훌톨/~p 톨빼 

(.位 : %) 

l 年 度 i흩포 .톨I톨/GNP ." •• 톨/GNP 

1991 2.5 6.2 

1992 2.6 5.9 

1993 2.8 5.7 

1994 2.9 5.5 

1995 3.0 5.3 

1996 3.2 5.2 

1997 3.3 5.0 

1998 3.4 4.8 

1999 3.5 4.6 

2000 3.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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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의 i去思、親、 權觀‘과 統i훌훌團의 

i去思、想、 f횟첼쫓 

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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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 2. 南北빼의 法뭘헨 톨톰 
훌 3 훌 統-.톨의 法톨행 훌훌 

第 1 章 !훈 훌훌 

次

l톰 4 훌 훨 톨 

【훌훌文lt 】 

韓 톰훌 俊·

」

南北훌훌은 1992년도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2. 19)와 이에 대한 이행과 준수룰 위 한 r부속합의 서」 

(9. 17)들읍 훌훌效시켰다. 

또한 南과 北은 高位級율腦 分科훌 .. 톨(2. 19)와 때롱제 풍동위펀회 

(3. 19)풍 4개의 共同훌A홉의 밝成·풀훌훌에 관한 合意흩 둥옳 채태하 

였고， 「南北훌本음意톨」의 실천과 준수톱 위한 구체적 대책음 협의 

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현행 南北빼의 활뼈 對훌이 휠 j!令과 

* 企I1J管理몇 法務빼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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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統-法에 관한 관심이 중대하게 되었다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r南北基本合意훌」의 法的 性格과 抱束力에 대하 

여는 많은 異見어 露물되고 있으며， r南北基本合意훌」는 團際法에 따 

른 國家閒의 條約이라기 보다는 南北 閒의 통일올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特珠빼係속에서 뿔方閒 合意된， 圍際法上의 用

語를 빌린 다면 暫定協定(Modus Vivendi)과 輔士協定(Gentlemen’s

Agreement) 의 性格을 진하게 풍기고 있는 行政 當局間의 特別 約定

으로 보는 것이 더 隱當할 것이다 2) 

註 1) 북측이 남측에 교환을 요구할 법령목록은 헌법， 국가안전기획부법， 형법， 

월남귀순용샤특별보상법둥 약31 건이며， 남측이 북측에 요구할 법령목록은 

헌법， 형법， 민법둥 약67건으로 파악된다. 

빼聯 學術 및 함輪슐는 韓國公法學會 主f뿜 “南北韓 UN加入과 韓半島

統一問훌훌에 관한 公法的 對應"(’9 1. 11. 1-11. 2) , 民主自由薰 政覆委員

會 主f밟 統一部門 政接 홉f훌움會(’92. 1. 28) , 民族統一맑究院 主嗤 “南北和

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樓와 課題"(’92. 2. 27) , ‘亞細亞·太平洋 公法學會

主{崔 “南北韓 公法의 現뻐.과 展望"(’92. 3. 20) , 通信開發맑究院 主 f崔 “南

北韓 遭信， 放送， 郵便 交流f足進에 관한 學術大홈"(’92. 5. 8) , 서원大 社

홈科學톨뮤究所 主1뿔 “南北훌훌 法的 統一의 課題와 方案”에 대 한 學術세 미 

나(’92. 5. 15) , 서울大 法學핍究所 主f뿔 “南北交流協力빼聯法·制度發展세 

미 나"(’92. 9. 25)퉁이 었다. 

2) 統-院 r南北基本合意홉 解짧J ， 1992. pp. 22 - 28 
暫定協定이란 敵對的 빼係에 있는 짱방이 過橋的으로 相互 協力뼈f훈:툴 

맺는 約東으로 圍際法상 紹爭解決을 위하여 當훌者間에 便宜的으로 總結

하는 暫定的 協定이다. 이것은 추후 永훌的이고 상세한 協定으로 대체되 

는 것이 通fJlJ 이다. 神士協定이란 -般的으로 宣룸 내지 文홉交換의 形式

올 취하며， 協定 멈톨훌는 團隔法 主l훌間에 法的 빼速거을 갖지 않으나 상 

대방의 信義에 基빠흩하여 약속한 政覆邊行상의 言約으로서 당사자 간에 

政治的·遭훌的으로 뺨‘뻐l的 했力을 갖는다.(f政治뿔大解典J ， 1尊英社， 1990, 

p. 933.)1한民族共同빠 統一올 堅持하는 入場에서 붙때 r南北基本合意톨」 

는 南北聯음이 制度化되기 以前 段階인 和解·協力 단계에서 南北빼係툴 

規律하는 限時的 훌本規算이라고 할 수 있다. (홈料 :~東獅， “南北高뾰 

級읍랬의 展開 過程.. 姜英!lJt훌士 古빼紀念꿇文集刊行쫓員율빼 r民族統 

一의 길J( 서울 : 法文社， 1992, p.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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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륙히 r南北훌후읍意훌」의 홉的 빼東기외 때l톨는 本 음훌톰톨 死文

化 시키느냐 마느냐를 판가톰합 수 있는 충요한 훌훌로서 만약， 빼北 

빼 當局의 어느 〔方이 후 음훌톨톨 뭘훌훌시커혀고 어느 -빼條훌융 

故意的으로 빼行하지 않는다면， 本 음意톨는 담l1J的으로 홈훌훨 수 

밖에 없옳 것이다. 

法的인 1훌味에서 南北統-이란 南~t.이 하나의 홉a~(:수.톨)와 그 

法緣序률 휩，行하는 하나의 政府下에 들어가는 것융 意味한다. 아직까 

지 南北훨 빼係률 法的으로 規律하는 짧定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러한 意味에서 우리 大빠團民은 法的으로 불안갱한 .半島의 이원객 

현상위 에 살고 있다. 따라서 현상을 뿔톨하는 南北統-은 立홉行훌이 

고 統一은 새로운 法폴序의 形成임이 톨렴없융 것이다 1) 

그러나 間題는 r南北훌후合意톨」상에 “相對方의 .빼tj톨 맴定하고 

尊톨한다"(第 1 險)는 명시규청은 있으나， 상대방외 뿜、챙間빼애 대해 

서는 천혀 릅及이 없기 때문에 우션 法R낀~元에서 南北훌끽i合意톨의 

立法行뭘 이전에 南北웰의 法思챙융 먼저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思행이란 文化와 直接的인 훌훌의 빼係룰 이후면서 哲톨보다도 더 

활기차게 文化활展의 동인으로 作用하는 A뻐 지성의 사유눔력의 소 

산인 것이다. 

本 홈톰文의 맑究 텀的은 北훌훌法율 .. 團法의 일부로써 前提하고 빼빼 

의 法思챔(Korean Legal Thought) 이 歷史的으로 어떻재 農빼 되면서 

현행 南北훌훌의 法뼈j度와 法훌훌에 Jj톨율 미쳤논가톨 때l홈하깨 훌·約· 

훌훌理 및 比뤘하여 본다옴 向後 統-빼빼의 法恩천읍 理홈웅的·思센‘的 

{빼l面에서 제시 하려는데 있다. 

3) 뿔大홈， “통일논의의 법척분석 •• 륭일왼 r한민!흑꿈품제 빼-方"91 .n과 

뻐l度 ft 핍￥JtJ. 1990, pp. 119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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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論文의 鼎究方法은 통상 支配的 樞검:(IDEAS)의 歷史的 推移·

變容과 相互聯빼性 및 톨Z훌동을 맑究對훌으로 하는 思想史學的') 次

元에서 時代別로 南北의 代表的 法思想올 選別的·닫視的으로 연구하 

는 것이다. 

第 2 章 南北훌훌의 法思想、 機觀‘

法이 란 共同生活을 하는 사회의 각 구성원의 社會的 行짧툴 規律

하는 規찮이며 한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생활원리로서 한 社會의 配

分關係툴 표현하는 規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思想이란 그 定義가 

多樣하나 中圍의 胡遺(1891-1962)은 思想을 r見地·識力·理想.1 3者

의 總稱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때 法思想이란 法의 形成·進化·消滅

에 影훌올 미치논 思想으로서 한 社會의 勢거化된 支配的훌훌念 形뼈의 

總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法思想은 法과 홈빼合하며 法올 지 지 하고 法에 가치 롤 부여 하 

면서 스스로 法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法올 批휩l하고 法과 對立하 

며 法올 變化시키고 法올 破훌하기도 한다 5) 그럼 훌훌園의 正統的 法

思想에서 볼때 異質化된 北韓法의 思想、올 먼저 紹介하여 보겠다. 

第 1 節 北韓의 法思핸 

우선 北韓의 法制를 빠括하여 본후 北韓의 法思想、올 考察하여 보겠 

다. 北韓의 法은 中圍 및 베트남과 함쩨 아시아 社會主義 法系에 속 

하며， 政樞樹立 初創期에는 소련과 중국의 法體系의 영향올 많이 받 

4) 뿔禮庫 r훌훌園法思뺀、史 (서율 : 서울大學校出版部， 1989) , p. 10. 
5) 崔種!훌 r法思想史J (서울 : 빠英社， 1992) ,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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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다. 측 北聊은 빼度의 形成빼期(1945-1948) 에 8. 15빠放과 더블어 

北훌훌에 進훌훌한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소련의 ït*主훌 훌11￥、톨 받아 

들였다가 스딸린 死後 소련 法삐l의 엄由化 경향율 거부한 중국의 法

톨훌系톨 選好(1958-1960) 하게 되 었다 6) 

年代別로 北빼에서의 法聊l에 대한 햄훌훌옳 켈톨約하여 보면， 1948년 

政樓創建 時期까지는 法은 階級뻐爭파 톨l家뺨理의 武훌훌며， 훌옮의 빠 

取物을 守홈하고 새社홉의 건셜올 위한 무기로서 所빼 홉이 A民大*

(노동자， 농민)의 意思와 利益을 반영한 것이라논 思젠이 지배객이었 

다. 이는 금번 신헌법 쩨18조에서 재확인 된다. 

1960年代(인민 민주주의 시기)까지는 帝團-촌훌 植民地 *1t治릅 t컨 

어나기 위해 法에서 帝園主義 賣훈의 排消훌훌톨율 요청하면서 ~t"it 

法뼈l롤 훌手(1960년)하였다. 

1970年代 以後부터는 社훌主훌 鼎利률 위한 法훌뼈 時期로서 온itt 

會롤 主톨훌思想、의 요구에 맞게 改遭하기 위 하여 본격 척 으로- ~틀法 &ïf 

을 扁始하여 主톨훌的 單fi 法規.톨 多ft 뼈l定하였 다 7) 

따라서 北훌훌法의 制定原則은 톨의 唯一思센 H쭈、빠훌과 4:: 11홉 본 

튼히 세우고 階級路線과 群顆路線융 관철하뉴데 있으며， ~t월에셔이 

法은 階級的 원수들의 反抗옵 뿔壓하고 社율t훌훌 團家톰 뿔理. 1폴활하 

6) 姜求률 r北훌훌法의 iff깡l:..I(서율 : 빠훗社， 1975) , pp. 9-59 훌!'ø. 했뼈뺨. “이 l 

園法律의 빼造的 特t훌， “ r亞·太 公法맑究J( 셰 l 집). 199 1. pp. ï - 16 활떼 ? 
哲洙， “北훌훌 훌法과 共훌諸뼈의 1를i!파의 ft同에 판한 홉!갖 핸 ·따. 19;8 

pp. 1-112 훌 뼈~ • 
中圖은 1970년대 완전한 숲11主훌的 뼈f톨톨I룹훌i!옳 빼 t하였」l. rII 이 빼’홍 

에 톨先」한다는 것율 훌法에 반영하였다. 이는 1992년 北빠의 新1톨 i1 껴~ 1 1 峰

와 一致한다. 

7) 北빼온 JffJ法(’74. 12. 19) , 음풀法('84. 9. 8) , 民it('9 1. 4. 12). 샤빼 /、깐 liil‘ 

·음作法·外뼈A企業法(’92. 10. 5) 등 約 21 件의 훌JT~ 에f 융 끊f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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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 한 統뼈l機能， 그리 고 社슐主훌훌 뺀빠建짧 f足進과 勞톨b者들의 思

챔、意職올 開發하고 새로운 社홉主훌훌 生活樓式을 확립하는 것올 그 짧 

홈u로 하고 었 다 8) 

그러나 北韓法의 立法形式은 매우 빼l홈·輝협하고 그 표현이 조잡하 

다고 느껴질 정도로 主體化되어 었다. 北훨에서는 金日成 敎示나 勞

動黨 政覆이 法보다 더 중요하고 세부척인 彼홈u올 하며， 핸t슐主훌훌 法

務生活 鐘化나 草옮的 違法 薦，風運動들은 法을 위 해 서 라기 보다는 首

領과 薰올 위한 政治運動으로 展開된다. 法社슐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法(Living la w )은 金日成 敎示와 勞動黨政策이고 法條文은 

장식물과 같은 죽은法(Dead Law) 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法學과 法理蘭의 훌훌‘한에서 보면， 北韓法은 當篇的 規‘範

(Norm)과 因果빼係的 專實(Faktum) 이 구별되지 않아 퇴보와 변질올 

가져왔고 世界의 法理輪과 技術에서 後退되어 있다. 따라서 北韓의 

立法 機能은 『事後問훌훌解決式」 보다는 r事前問題 據防式」 方向으로 

運營(機密性， 훌活性)되고 있어 이러한 法構造와 社會 륭圍薰. 下에서 

北韓住民의 法生活은 점 첨 靜훌훌化 되 고 法훌훌達은 沈험홈1~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9) 

다옴은 北韓의 法思想、올 輪究하여 보도록 하겠다. 金 日 成은 “우리 

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올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국가의 정책은 우리당의 정책입니다 "10) 라는 政治흩位的 薰政驚

8) 崔松和， “北韓의 法힘j 總說”， 法制盧 r北훌훌法制빠要，.ß， 1991 , pp. 1-8/政治
(政훌)優位의 法훌훌과 法機能은， 심형일u"주체의 법리론 ... (평양 : 사회과학 출 

판샤， 1987) , pp. 212-221 , 256-277 賣빠훌照. 
9) 崔웰훌， “北훌훌의 立法tb向과 法生括”， r北聊맑究 ... (1992년 봅호)， pp. 31-

32./崔達坤， “北韓法에 과한 빠짧的 맑究， “統-院. 1978, p. 17. 
10) 김영철 r위대한 수령 김일성 통지게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법무 생활에 관 

한 리론J(명양 :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0)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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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規훌化외 手맑으로서외 홉.율 그외 敬示에서 를}1하였다. 

金jE日도 北빼 훌홉빼 10률에 즈융(’82. 12. 15)한 “사핵주외 법무 

쟁활율 강확할데 대하여”라는 그외 톨함예셔 It:슬主훌 훌a( 기늄)훌 

훌뼈과 훌밟의 手段과 武훌훌로서 被흩하였는데 그 내 용의 률릅는 다융 

과 갈다 11) 측，(D 사회주의 법은 국가 사회재도를 혼혼혀 지키고 공 

고 발천시키는 위력한 수단이다.@ 사회주의 법은 계급루쟁·프로해 

타리아 독재의 무기이다.@ 사회주의 법은 온社슬의 혁명화·노풍계 

굽화률 혹진하고 사회주의 건썰율 추통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 

회주의 법은 정치·경제·문확 생활에서 지켜야할 규범과 준칙률율 규 

정하고 있어 집단주의 청신함양과 공산주의척 풍모를 철 지니게 한 

다.@ 사회주의 법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밝온 사상잔채톨 

게거하는 작용옳 한다.@ 사회주의 법은 경제 문화 건셀에서 조직동 

원척 작용흡 한다. 

上홈E 金日成·金正日 父子의 法훌율 흉하여 블때， 北.에서논 法의 

普훌性과 1I 1i훌性올 否定하고 法의 r政治的 手段性」 및 r主.的 *훌훌 

性」파 規뼈j的·統뻐j的·뿔톨的 r禮뻐j 性.J. 그리고 r했훌性」과 r組홉IbJl 

性」동 “法的安定性"(홉폴序)외 f월홈께융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特홉이다 12) 

일반객으로 사회주의 톨家에서의 立法외 훌本思행온 맑스·앵첼스에 

의해서 발천된 唯빼史.에 훌훌하고 있고， 北빼도 맑스·레년주의의 

-般原理톨 自뼈의 훌.的·톨톨史的 條件과 이른바 民族的 혐性예 맞게 

빼色하면서 法理홈음에 主.思청과 훌빼的 法~"와 It"的 生홈을 反

11) 統-院 r金正 日 名훌외 l흩文 .1톨l톰J. 1987. pp. 168-170. 
12) 뿔훌흩外 r北빠외 法과 홉훌빼J (서율 : 갱 남대학교 훌환부. 1988). pp. 2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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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하고 있다 13) 

한편 北훌훌法은 不文法源(톨쩔法， 뼈~ 1JIJ法， 條理)올 否꿇하는 둥 빠 

統에 대하여 否定的 立場올 취하고 있으나 中圍 f홈敎思뺑의 冠婚喪

察와 忠孝思想， 그리고 權力의 世훌톨에 대해서는 傳統的 要素툴 남기 

도 있다. 

따라서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둥에 반영되고 있는 北韓法思챔은 

@ 權力의 集中原則，@ 生훌手段의 私的所有 廢止，@ 主體思想 동올 

그 原理로 하면서 憲法에서 志、向하는 社會主義的 『文化圍家 思想、」과 

主體思想、의 法的 表現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福社社會思想J， 이것들 

을 實體하기 위한 「社會主義 法務生活 理홉움』둥이 北韓式으로 변질된 

法思想의 骨格이 라고 볼 수 있 다 a) 

13) 맑스·앵겔스는 法은 사회의 上部構造롤 形成하는 한 要素로서 독자적으로 

存在하지 않고 經椰빼係의 한 附隨 현상에 不過하며， 共훌主義 理想‘社홉가 

도래하면 부르주아樞利(法)와 함께 消滅할 것이라는 法抽死說(園家消械論)

을 主張하였다. 레 닌은 그의 훌훌 「圍家와 훌命」에 서 社會主義 過禮期 H훈期 

에 法存:æ의 必、然性을 밝혔다. 

金표日은 “사회주의 법은 사회적 여론이나 관습에 의하여 준수되는 도덕 

규범과는 달리 노동계급올 비롯한 근로인민 대중의 의사를 법화하여 사회 

의 모든 성웬들이 지키도록하는 공동규범이다"라고 定義하면서 從來의 團

家(法) 消滅說 대신에 “훌命的 法몫F협훨化" 法規.制 對象으로 社율빼빼{系의 

物質的 諸f훌 f牛 대신에 “動勞A民 大顆의 社율的 生活과 活動”을 中心으로 

한 法規制률 彈調하였다. (資料 : 최홍락，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법리론올 전일척으로 체계효}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Ii사회 

과학 ... 0985년 제 1 호)， pp. 48-54.) 

14) 뿔種庫， “北韓法의 *홉造와 思想" r北훌훌맑究.1(1 990년 겨율호)， pp. 28 - 54. 

*훌거의 集中原 QIJ (5燦)， 生훌手段의 훨‘的所有鷹止 (20， 21 , 22條) , 主體思想

(1 3條)， 文化園家맨、想(4 1， 52條) , 福m社율思想 (25 ， 26 , 64條)， 社슐主훌法務 

生活理論(18， 81條)둥에 관한 法思뺑‘은 팔호 속의 北聊의 ’92新훌法條項동 

에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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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훌ft .톨의 法8웹 

이 部門에서는 時代別로 빼빼의 法思힘이 너무 빼훌하기 때훈예 먼 

저 수용가능한 훌훌빼의 法思젠의 椰流인 古代 훌톨神꿇의 法思챙에서 

부터 朝蘇朝와 開化期의 法思想까지 톨 흩先 훌f훌的으로 빠 .. 하여 본 

후， 近代 西洋法 思想을 풀容한 聊放後 .. 톨뼈의 民-È主훌的 法思~、예 

국한하여 이률 考豪하고자 한다. 

〈古代의 法，뭘헨〉 

建圍神話의 法思뺀、인 善利惡빼(홈훌훌n利훌훌이요 홈훌 lfl 룰빼홈) t 弘효A뻐 

(私的利효 보다 全빠利효 흩先)， 在世理化(세상옳 i훌理로서 fift) ，밴‘ 

뺑、 둥은 훌훌圖法思想의 *훌流라고 불 수 었다 15) 

한편， 삼국시대의 法훌교육율 살펴보면， 고구려논 소수렴왕 3년 (373 

년) 律令율 공포하고 유학율 롱한‘ 법학교육이 잠재척으로 심시 되었 

고， 신라는 법흥왕 7년 (520년) f훌令읍 공포하고 관료조직옳 청례하였 

으나 백제는 당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는 혼척은 있으나 法훌빼育여1 

관해서는 구체객으로 알 수 없는 것으로 천해진다. 룡일신라시대에논 

圍훌의 기술과에서 「庫훌」올 가르쳤고 景홉훈때에 「律令빠 fr 」톱 T듀고 

중앙집권척 정치체제와 王遭政治률 구축하였다. 

< •• 톨時代의 :去思g)

高톨I r高 l톨史」의 rlflJ法훈」에 의하면， 高훌논 홈律옳 {힘효으로 하 

여 時宜에 따라 훌햄하여 빼훌한 71個條의 JftJ法이 있었다고한다. (홈 

律은 502個傑) 률은 홈律과 비슷하나 대체로 高톨偉은 퓨IJ톨이 다소 

웰誠된 備向이 있었다. 그 理由는 高톨의 홉政훌들이 홈빼빼神에 따 

15) 崔훌훌 r빠뭘法思헨‘史J (서울 : 서율大훌빼 出~뼈， 198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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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德治主義(寬퓨fj主義)에 微盧했기 때문이었다， 高톨IA들은 法을 페 

보다는 훌防的이고 原初的인 것으로 생각하고 法治主義롤 實現하려고 

했으나， 法을 훨，行하는 짧政者들의 法思考의 未熟， 찢판과 몽고족의 

慢入둥으로 法治가 발전되지 못하고 法의 安定性이 破훌되었다 16) 

〈朝樞 前期의 法思뺑〉 

朝解朝의 傳統的 法觀念은 社會全體的 規‘範文化의 一部로서 新f需學

(N eo-Conf ucianism) 인 性理學에 의하여 彩色되었다. 性理學(朱子學)

은 中國의 宋代以來 形成된 중세적 哲學體系(世界觀)이었다. 性理學

의 理論은 宇富의 森羅萬象이 모두 形而上의 『理』와 形而下의 『氣4로 

結合되어 『理』는 物性을 決定하고 「氣.J는 物形을 決定한다f'理』는 

超越性과 內在性의 兩面을 가지며 萬物은 『理」를 根源으로 한다는 意

味에서 平等하지만 『氣』의 結合이나 作用여하에 따라 差別相을 이룬 

다. 性理學의 特徵中 하나는 「理』안에서 說明하는 名分輪으로서 統一

的 A生觀과 世界觀을 構成하는데 있다. 

性理學은 朝蘇社會의 支配層의 精神構造로 퍼領하였지만 法으로서 

의 觀念은 l훌範한 宇富論的 哲學體系(思想體系)의 一部로서 朝蘇後期

에 가면 朱子學은 法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 代替物로 禮툴 링옳調하 

게 되 었다 17) 

〈朝解 後期의 法思뺀〉 

짧P約속에 나타난 法思想의 특징을 要約하여 보면， 첫째로 尙州 南

16) lbid., pp. 62-65./械治主義로서의 法lJl은 田JIl.傳 r韓圍 近代法思뺀‘史꾀(서울 

: 博英社， 1984) , pp. 50-53 資料훌照. 
17) 崔훨!훌 ， lbid, pp. 82 - 86./性理學은 禮學의 待女로서 f立階폼~下의 不平等의 

個톨훌웹理思뺑‘이며 1톰훌의 뿔問抱椰中 修己와 正빼에 톰I훌한다. (톰웰빼뼈領 : 

格物， 致知， 誠意， 표心， 修身， ￥훌家， 治圍， 平天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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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 柳約의 경우 中톨의 朱子빨흙呂~쩨톨約율 包括하고 있지만， 혹자생 

이 강한 담 治法規였다. 물혜로 週홈가 흙約의 4大 빼룰(홉훌相Ib. i톰 

失相規， 를톨格相交， 惠를훌相톨)충 훌失相規외 빼~.을 웰.한 때부터 聊

約의 를施는 상당히 法律化의 性格율 띠었다. 셋째로 톰約홉文의 카 

태고리화 내지 정형화로 法(外面性， 形式化)과 폐I홉(內面性， .1톨化) 

의 中뼈規.算인 ri톨」로 활바꿈하여 톨行되었다. 넷쩨로 쩨$約온 民훈‘. 

民f름에 바탕을 둔 古來의 빠統法이 良法훗훌훌라는 것융 .뭘하뉴 젓으 

로서 自律性과 主tI的 담혐意발에 훌훌하였다.내) 

다옴은 名分보다 를質율 抽빼하는 를훌思샘에 대하여 살펴 보꼈다. 

實훌의 用톰홈는 홈代以後 r修己治AJ으로서 g홈1릎的으로논 .톨I求톨 .• 

用·現를性·實훌훌 둥으로 朝활後期의 신 톨間의 뼈向융 휩椰하는 時代

性율 띤 歷史的 用語로 呼稱되었다.(性理톨홈둘은 性理톨율 가리키뉴 

用語로 使用) 실학사상은 朝활홉代의 정쩍예 일부 반영되면서 싸회법 

천의 원동력이 되었고， 후대에는 초기 재확사상에 연철되면서 •• 求

훌를 주장한 開化自抽置의 성향에도 영향율 주었다. 그러나 .톨의 

法思챙에 대한 맑究는 아직 부족하여 利用LJ生(廳世致用)홉과 I끼힘:j .1-: 

훌훌的 法思뺀의 比軟와 Jt"改훌흙과 民族 및 톨家思젠、의 혹면 예 셔 맑 

究·分析퉁이 이루어져야 겠다 19) 

〈빼化期의 法思헨〉 

開flj期에 西洋法思뺑의 웰團的 受容의 륙정을 要約하여 보겠다. 

開化期는 法뻐l度的·法思챙的으로 종래의 中빼法과의 판계에서 벗어나 

18) Ibid, p. 134./朴秉톰 r빠빼의 빠統률t슬와 法J. 셔 율 f.;. ti‘ R힘Aß. 1990. Iψ. 16 

-19. 
19) 훨훌!훌， lbid. , pp. 135 -139./尹빠i' . “I훌외 w톨과 ，댄，헨! ~IY-) 짜톨 빼뼈 

훌外， r.1뼈思핸‘의 F훌메l홉fleJ( 서옳 : 字石. 19R2). pp. 392 - 403 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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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近代化된 西洋法과 그것옳 재빨리 풋容한 日 本法과 관련율 맺는 

훌華期였다. 律學이 아닌 法훌이라는 近代的 훌間이 비로소 출발한 

時期였고 韓園의 法思想史는 그 때로부터 새로운 意義와 內容을 갖추 

었다고 볼 수 있다. 

西洋法思想의 훌훌園的 受容의 特徵으로서는 (1) 중국·일본으로부터 

法學賣緣율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였다. 이것은 韓圍法學이 漢字

文化團에서 벗어나지 봇하여 法의 非大顆化의 한 要因이 되었다. 

(2) 國際法인 『萬國公法.J(원명 :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著者 : 

美圍의 Henry Wheaton, 1785-1848) 이 西洋法學 수용의 가장 큰 자 

극이었다. 그러나 일본 帝團主義의 세력에 대하여 園際法이 아무런 

제지도 할 수 없옴을 實感하게 되었다.(萬圍公法 不如 大施-門)

(3) 국가의 近代化와 外交·빼規·內政의 規律올 위해 西洋의 顧間官

을 채용하였다.(法務 顧問 : 프랑스인 크레마지) (4) 徐敵弼(1866-

1951) 퉁이 英美의 法思想(團民主權， 法治主義， 正當한 法節次 等)을 

심어 주었으나 日本 法學홈를 통하여 獨i훌 法思想(大훌훌團 團힘j에 최 

초로 J. C. Bluntshli의 「文H月諸圍의 現代 團際法J， 1867-훌훌훌는 宣敎

師 월 리 암 마아틴의， 1880년 r公法會遭」反옳) 이 강하게 定훌되 었다. 

따라서 훌韓末의 西洋法 수용은 서 양척 民主主義와 法思想올 동양 

척 權威主義와 圍家主義로 받아들여 法의 抽象性과 橫威主義性올 탈 

피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20) 

〈解放홉 韓園의 法思뺑〉 

解故後 훌훌團의 民主主義的 法思想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20) 뿔웰庫， lbid., pp. 222 - 224/.徐빼弼의 F훌룸者的 法思想、은 田빼빼， Op. Cit., 
pp. 264- 309 資휘훌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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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民主主훌的 法思행에 가장 큰 영 향율 춘 西洋외 法‘톰껄충 하나논 

한스 캘첸(Hans Kelsen, 1881-1973) 외 .~블法외 本률(웰뼈~-후和)을 

빼明하는 純홈法훌(Reine Rechtslehre)理흩을 돌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純陣法훌이 지니는 홉외 科톨1t외 매력과 反이 

데올로기척 성격이었다. 

둘째로， 世界후和률 달생하려는 法技術의 改훌훌이다. 웰챈온 톨톰 

法을 圍內法 질서쳐럼 그 技術율 발달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켈첸의 法思뺀은 共훌主훌훌 法理톨흩율 비판하는 f릇솟t훌 法

理홉움이었다. 즉 共훌主훌의 法理훨은 共훌主훌훌 政治.빼’l 의 일부로서 

政府政覆의 待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낀) 

解放後 훌훌園의 法哲훌휴에 가장 큰 영 향율 준 西洋의 法훌훌 또 한 

사람율 紹介 하면 구스타브 라드브르호(G. Radbruch, 1878-1949)로서 

라드브르흐의 相對主훌훌的 法思센(正훌〈음텀的性〈法的安휠性)은 法과 良

心읍 추구하는 知性A들에게 강력한 呼짧力이 되었고 훌와 훌융 총합책 

으로 추구 하는 東洋A의 眼덤에도 共째하는 바가 켓다고 본다 22) 

또한 홈放이 되면서 범意半·他意半으로 民主主훌 톨家를 캔껄하면 

서 무엇이 民主主훌인가 하는 理뼈的 홈累에 대한 판심의 t를大와 뼈 

北分斷과 政r台的 不安定이 극단척 對立보다논 훌빼和와 I흉의 정신을 

內心으로 갈구한 當時의 社톨t~톨 111뤘.퉁이 그의 思젠‘홉 혹히 훌好합 수 

21) 崔훌庫， lbid. , pp. 306 - 308. 
純*후法畢理훌훌이란 째i훌나쩌政빠의 政j台R률位a￥ ft에 나혼- 판抗ej f￥.월 o 로서. 

對훌온 를定法(1훌훌훌的規훌， 빼삐規훌)으로서. tt." t:를예 엔 정 되 는 빼ff 
法훌이며 法治主훌훌 훌石에 ，~.옳 주었다. 

22) lbid .• pp. 329 - 330. 
라드브르호외 相뭘主훌 빼빼이란 法외 삐를톨 캘대객 ~I *1 예셔 대회객인 
개인주의·단쩨주의·문화주의 같은 세계판의 제약융 반한 m뼈trJ 메 III까. 남 

추는 것율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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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民主主義的 法思想과 관련하여 民主主훌률 간단히 定훌훌하기는 어렵 

지만 法治主義 측면에서 볼때， 특히 南北으로 分斷된(社슐主훌 이데 

올로기 對時) 現. 現.況속에서 우리의 園蘭이 분열된다면 여기에 對應

할 만한 自由民主主義 만큼 절실한 法思想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民主主義에 집중객 빼心올 가졌던 玄民 兪훌를午(1906-

1987)의 法思想、올 憲法올 중심으로 간략하게 紹介해 보도록 하겠다. 

兪騙午는 憲法의 基本精神을 A間의 自 由와 尊嚴올 존중하면서 無

制限의 自由가 抽者에 의한 弱者의 支配툴 초래하거나 無政府 상태로 

轉落하는 것올 방지하기 위해서 r政治的 民主主義」와 r社會·뺀濟的 

民主主훌훌」의 調和툴 주장하였다 23) 

즉， 政治的 民主主義는 趣濟活動의 범由와 所有權·財훌權의 철대척 

保障이 요청됨에 反하여 社會的·經濟的 民主主義는 團民 輕홉의 일정 

한 計훌lJ性과 所有權은 公共의 必要에 의 해 뼈l 限되 고 그 社會性이 강 

조 된다는 것이다. 또한 基本權은 自由權， 훌政權， 풍益權동으로 크게 

區分되는데， 兪離午는 個A의 범由權의 철저한 保障과 社會·經濟的

福맨11:를 위 한 受益權(生存權的 基本權)올 基本權 思想으로 특히 F휠關 

하였다 24) 

따라서 兪뿔午의 훌f法思想은 대체로 英圍式 內뼈를任制툴 骨格으로 

한 民主主義툴 志向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第 1 共和圍에서부터 控折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憲法理홉움의 實現.을 표當化하기 위해 區區

하게 理論으로 說明한 객이 없는 훌法學者였다고 본다 25) 

23) 뿔훌庫 r훌훌圍의 法훌者J( 서율 : 서율大畢校出版部， 1990) , pp. 62 -64. 
24) lbid., p. 68. 
25) Ibid.,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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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 3 節 比 홉 

南北훌훌은 政治·빼빼의 理念과 .삐의 相률로 홉뿜、쟁도 다르다. 北

활에서는 法은 홉政寶의 ~則化·規.훌化의 한 훌現으로 보기 때문에 

法治主義는 사실상 否定된다. 그러면 남북한의 헌법정신풍에 나타나 

고 있는 r樞力分立， 私的所有， 自 由民主的 훌후폴"J의 相反된 法l훌理 

'IK元에서 南北의 法思흉율 比*X.置明하여 보겠다. 

첫채로， 北훨의 「뿔力훌中」에 대한 훌훌빼의 「뺨力分立」의 !훌理이다. 

홈力分立은 뼈家의 統治作用율 立法， 行政， 司法으로 分剛하여 이돕융 

각각 立法府， 行政府， 司法府에 귀속시켜 圖象빼빼 相효뻐예 빼1 MtJ 와 

均홉빼係톨 維持하고 어 떤 個A 또는 組훌도 톨뻐家의 숲 빼빼률 효;룸 

掌握할 수 없도록 하는 原理이 다. 

둘째로， 北훨의 生훌手段의 私的 所有훌止에 대한 .톨의 私的所有

原則이다. 합團훌法은 財훌樞은 無뼈l限的으로 保障되는 것이 아니라， 

그 行使는 公共福利에 i훌음하여야 한다(훌法 23조 2항) . 이 財흩빠 

保障은 民法上의 r휠約덤由原則」과 結음하여 덤由市헬필빠 I훌Jl IJ 융 빼 

成한다. 

그러나 團民經빠의 成f훌 및 安定과 짧l륙 1:6뻐의 l톨￥n톨 륭한 휠 

i훌의 民主化풍율 위하여 훨F에톨에 관한 規.$lJ와 뼈훌율 함 수 있다논 훌 

法條項(119조 2항)에 따라 순수한 市場짧빠라기 보다는 「社슬的 市

場훨~~혹몫F￥」롤 휩向하고 었다. 市場짧빠는 홉業홉홉의 담 由와 빼빼이 

있고， 職業選홉의 빔由는 財훌훌의 保障없이논 인갱훨 수 없다. 

셰째로， 北합의 主.思챙에 함빼하는 톨톨외 r 自 由民主的 훌후8: 

序」의 原理이다. 自由民主的 훌훌本~F톰의 Jl理는 어떠한 톨꺼的 *~ 

혹온 담 1릎的 支홈E에도 반대하고， 多It決 1J理예 외거한 톨民외 빔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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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올 土률로 하는 法治團家的 統治폼序이 며 훌훌半島의 統-政第의 

方向(憲法 4燦)올 定立한 것이다 26) 自由民主的 基本模序의 內容으로 

서는 圍民主樞主義， 基本的A樞保障， 樓力分立， 政府의 를任性， 司法橫

의 獨立， 法治主옳， 園際的 후和主훌훌퉁이 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은 法治主義 原理이다. 

法治主義는 r政治主훌훌」나 fA治主義』에 반대 되는 維念으로서 圍家

權力의 行使는 議會에 의하여 制定된 法律에 根擾하여야 한다. 

즉， 圍民의 범由와 權利를 制限하거나 새로운 義積를 職課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議會가 制定한 客觀.的 法律로써 하여야 하며， 行政

은 이러한 客觀的 法올 根擺로 행하여져야 하고， 司法도 客觀的 法律

로 載뼈j 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原理가 法治主義이다. 

또한 法治主義가 실질적으로 保障되기 위해서는 法의 形式과 內容

이 憲法의 原理에 適合하여 야 한다. 

그러나 北韓의 法令은 金日成 개인의 敎示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A治主義J(A格化된 法)가 支配하고 있다. 

또 北韓의 경우는 法이 權力의 手段으로만 쓰이고 團家樓力을 統制

하는 機能은 없기 때문에 r政治主義』의 道具가 된다. 다시말해서 북 

한의 법치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중의 하나는 김일성의 개인숭배 

인 것이다. 

한편 법 由民主的 基本我序는 複數政薰힘l의 保障과 政黨의 存立 및 

활동의 범由에 대한 保障을 前提로 하지만， 北韓은 사실상 1薰 個A

獨載롤 실시하고 었다. 

26) 뺨훌星 r新훌法 要輪J(서율 : 훌훌出版빠， 1989) ， pp. 61-63, 79-83. 
우 리 헌 법 제 4 조는 “大합民園은 統一옳 指向하며 , 법 由民主的 훌本族~ 에 

立빼한 平和的 統一政策올 빼立하고 이톨 推進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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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南·北빠의 法思행온 r客I톨的 法」과 rA格ft된 法」외 특징홈 

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北.. 에서의 진갱한 法治主훌는 相뼈的으로 뼈 

1IJ보다 落後되 어 있다고 본다 27) 

南北훌훌이 행정편의상 r法律의 支配4만 If定하고 「法의 支配」를 무시 

한다면 市場훨~i홉도 活性化 될 수 없고 法治主훌의 쟁 학도 기 대 함 수 없 

을 것이다. 法의 支配라 함은 民主뻐l度에 있어서의 펼수적이고 훌本的인 

전제가 되는 理念이고 議슐뼈l度， 훌훌뻐j 度， 司法의 빼立， 司法的 갱의의 

구현둥의 理急과도 상통하여 民主主훌의 바탕옳 이루고 있다. 

南北훌흩어 법치주의의 확립율 필요로하는 이유중 하나논 훌훌- --지향적 

南北交流톨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法맴l度가 존째하고 시행되어야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올 기초로 지속성있논 교류률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法治主훌훌 대신 통치화 개인의 생각이나 감갱에 따라 화우 된다면 

객관척 신뢰가 없어서 제도척 동질화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21) 

第 3 章 統一훌훌圍의 i去思想、 鐵索

南北훌훌은 1991년 9월 23일 U.N.에 정식으로 加入하였고 高位짧슬 

談풍을 통하여 統-율 위 한 훌本음意훌와 부속 음意톨퉁율 채 택 함으 

로써 이체 南北훌훌 빼係는 相互 를(11 훨定과 U.N.훌훌의 훌훌， 그리 j7 

和解와 不可홉과 交流·協力의 성실한 이행 이라논 새로훈 法的 빼i훌 

27) 뿔松和， “北월의 法뱀u훌脫 .. 法빼훌， r~t"iξ"J빠흩J 199 1. pp. 56 - 64. ‘까뿜 

뺨， “統一율 위 한 北.. 法빠쭈、의 이해" r톨월J (l 992. 4. 5 월흐). pp. ì4 -80. 

110-117. 
28) 柳炳華， “룡일지향척 남북한 관계의 법이혼 연구" 톰일원 r한민혹풍낳예 

統-方윷의 를빠과 힘l度 ft TiJ￥究J. 1990. pp.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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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段階로 進入하기 시작 하였다. 즉 南北훌훌 빼係가 후和共存 속에서 

統一을 志、向하기 위해서는 이톨 뒷받첨 할 수 있는 法的·制度的 裝置

를 하나씩 하나씩 캘아 가면서 相互 f름뼈를 構藥하여야 합 섯점에 이 

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法的 惜置를 準備하는데 있어서는 南北韓은 쌍방 오 

랜 不信과 協商 테이블에서 과거 法的 次元에서의 옴意의 경험이 없 

기 때문에 東·西獨의 統一(’90. 10. 3) 의 敎劃|중 法的 規範의 틀 위에 

서 행해진 西獨의 對 東獨 交流 關係툴 再 n今味해 볼 必、要性이 있을 

것이다. 즉 統-法制는 統-前에 관계 표當化와 交流·協거의 開始·擁

大를 위 한 過獲的 法뼈j度와 結一後 두 國家의 異質的 法制度를 同質

的 法制度로 統一시키기 위한 立法 推進으로 區分하여 이를 統-獨遭

國家의 法治主義로 昇華시킨 歷史的 事實들얼 것이다 29) 

j뭘適統一은 歷史的으로 理융:的 個j面에서 Hegel( 1770 -1831) 主義

의 理性法(本體 : 담 由意志)과 國家觀(圍家至上主義/共훌主義)이 第 2 

'Ix 世界大戰 이라는 웹￥훌훌法的 反 (Anti these) 의 戰，爭·을 挑體하였으나， 

마침 내 統-民主園家라는 合(Syn these) 으로 歸結된 생 이 다 30) 

南北韓은 統一韓國의 法思想올 換索함에 있어서 비록 現 體制가 法

思想面에서 相異한 첨이 많으나 최근 合意書의 導出과 傳統思想속에 

나타나고 있는 『主體性」과 「鷹敎的」 忠孝思想이 아직도 우리 民族感

29) 法制處Ir獨速 統一關f系法 liJf究J ， 1991 , pp. 1-10, 127-]34 참조. ~톰邊의 

統一力量은 西빼의 강한 經}힘겨， 內部改草을 통한 훌훌會民主主義의 공정한 

分配를 통한 西獨國家體制의 道應↑生 提高， 人的·物的·交流롤 통한 民族同質

性 回復 노력， 成功的인 統一努力퉁이며， 西獨의 統一政훌이 원활히 速行되 

도록 한것은 國內的·民族的·團際的 다자간 차원에서의 民族自決 原、則에 基

睡한 法뼈l度的 뒷받첨이었다. 

30) 椰鎔碩， “혜겔의 역사철학에 따른 남북통일 논리" 롱일훤 r統一閒뽑맑究」 

(1992년 여름호)， pp. 252 - 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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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의 기저에 그 뿌리가 남아 있홈을 발견빼 블 수 있는 것온 홈훌的 

인 사실이라 하겠다.피) 

또한 라드브르효의 r相활主훌」굉) 法思룹은 한국의 民호솟훌와 륙한 

의 .뻐l主훌훌에 同빼에 理홉톰的 根훨I훌 줄 수 있고， 한스 캘첸의 「빼빼 

法훌」엽)의 思想은 反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여 法의 빠念융 反 規

훌힐的으로 캡큰하려는 맑스의 法理활에 대한 反톨흩띄 根톨로도 훌示할 

수 있어 체3자객 立場에서 統一 .빼의 法맨、뺑으로 접끈하는데 一助

가 될것으로 휩l홉 된다. 그러나 이 훌에서는 우리의 빠統뿜、~과 l: gè, 

西洋의 두분의 思想이 統-훌훌圍의 法思想으로 홈素이 可龍하다는 점 

옳 제시하면서， 統一훌훌圖의 훌훌本法이 될 統一훌法의 빼成l훌理의 次元

에 局限하여 斷片的으로 張明훌 敎授의 見牌인 統-法외 l훌理와 思뺑 

올 정리하여 紹介하고자 한다 lt) 

먼저 統-훨園올 향해 將~ 北훌훌 훌法이 改훌되어져야 할 훌후方向 

은 훌훌훌聯 및 東歐의 社슐主훌훌 團家의 1톰法와 뿔化가 장 示뺏해 준다 

고 하겠다. 東歐社會主훌 圍家에서의 1릎法&훌의 훌本方向온 대체로 

다음과 갈다. 

첫째， 훌法改훌의 큰 方向은 社훌主훌的 立훌솟.義톨 指向하고 있다. 

이는 共훌흙의 支配에서 빠次로 훌法의 支配로 移行하고 있는데서 나 

타나고 있으며， A民主樞의 를톨化와 市民의 自 由와 톰利의 {훌훌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多흙뼈l에 立빼한 훌훌슬民휴主훌훌톨 외lλ하고 

31) 톰l元훌， “빼統思첸‘의 理聊" 統-院， r.톨의 ，쁘‘’를과 tt'" 훌유f￥톨J 1988, 

pp. 5-37. 
32) 뿔훌庫 r위대한 法맨‘흉흉툴 n J( 셔융 : 훌맑jf ， 1991), pp. 32 - 88 깎죠. 

33) lbid, pp. 135 - 171 창조. 
34) 張明훌， “南北빠 統-파 統一1톨法외 에l成톰률" .亞빼亞·太각'i. i후法 ... 1: 

f뿔， 제 3 회 I톨'"씌，，~톨大 ... <’92. 3. 20) W률흩文， pp. 9-10. 

-127-



.. 
民主的 選훌制度툴 採擇하고 있다. 이는 政治的 多元主義의 훌法的 

制度化툴 意味하는 것으로， 스탈린主義的인 一薰 支配톨훌뼈l툴 i홉1훌하 

고 民主主義的 樞力行使의 保障율 나타내는 것이다. 세째로， 樓力構

造의 改빼과 司法制度의 改훌훌으로 樓力分立올 實現.하고 었다. 西歐的

大統領制를 採擇한 反面에 最萬圍家機빼의 樓限을 配分하여 權力分立

의 原理를 指向하고 憲法載휩j制度를 導入함과 同時에 司法뿜j度를 論

化하여 社會主義的 法治圍家의 基뭘훌툴 다지고 있다. 아울러 圍家保安

機關동을 廢止 또는 縮小하여 民主的 適法節次의 保鷹을 꾀 하고 있 

다. 네째로， 經濟의 分權化와 部分的으로 私有財훌制를 인정하여 社

會主義的 市場經濟의 創出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統一憲法 次元에서 統一憲法의 힘j定方向과 構成原理는 우리가 指向

하는 統-이 吸l많統-이 아닌 음憲統一이라면 統-憲法올 통하여 통 

일을 이룩하는 것은 후和的 統一올 위한 가장 「規範的인 方法」이 되 

고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南北評讓슐에서 南北韓이 협의하 

여 統-憲法草案과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공동체 헌장을 마련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 35) 

統一憲法에서의 각분야별 기본질서로서는 우선 政治的 基本폴序는 

政治的 多元主義에 기초하여야 하고 北韓에서와 같은 -黨支配體制를 

배제하고 複數政黨制에 바탕한 훌훌會民主主義가 확립되어야 한다. 統

-園家의 經濟的 基本我序는 멈由와 조화되는 福힘止社會建設올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統一團家 民族構成員 모두의 삶의 質

을 향상시키는 福jt圍家의 理念율 지향하고 동시에 자립척인 民族經

濟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南北算이 가지 는 기 폰 經濟밟制의 격 차를 

좁히는데 관심이 모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市場經椰와 計훌j짧 

35) lbid., pp. 11-14. 

民族共同l훌훌章에 담율 內容은 1p.和統一의 훌本方훌， 相표不可홉훌項， ~

의 中뼈段階로 南北聊음의 빼밥짧흩·릎훌훌項 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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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륙의 톨밟률이 혼합된 經빠11삐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It 

슐·文化的 훌本폼"는 統-뭘家가 南北빼의 훌흩的인 R톰'J 의 統음임 

을 고려할 때， 全빠主훌률 배격하고 多元的 훌훌훌民主主훌흙Ff톨 기반 

으로 樓활의 j톨뼈이 훌意의 훌훌爭율 하는 II$lJ 애 바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統-圍家에서는 fI備빠系·文化빠쭈、의 훌톨톨的 흩훌훌를 없얘 

고 相互 民族共同빠 文化톨 형성하여 法的·뼈l度的 統--과 함째 文ft

的 統-올 이루어 진청한 統-을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빼際的 

基本積序는 自主的 對外政策의 훌本l훌則과 相互 t~톨.톨 및 .fJ互-1f'.

等의 原則에 입각하여 모픈 圖家와 友好協거의 빼{系톰 맺뉴 켓홉 바 

탕으로 圍際平和主義와 團際協調主훌의 확립에 푸어야 합 것이다. 

따라서 統-훌훌圖의 톨톨法上 基本原理와 思뺑、은 民族 自 決 +:훌， 염 由

民主主義， 圍民主樞主義， 基本*흩尊톨主훌훌， 훌力分立솟훌훌， j흩社홉 1훌-추. 

義， 文化園家主義， 法治主義， 圖際각1和主훌훌톨 채돼하면서 統--훌法은 

南훌훌의 「自由原理」와 北웰의 「平等原理」의 *훌음때I念위에서 fi-i뼈家 

의 이상적 미래상으로 高度의 福社뼈家톨 設定하고 民族의 p/f뿔파 利

益의 特珠性 그리고 A類文明의 普훌性옵 합치시 킬 수 있는 Ji r머￡￡ 

構成되어져야 할 것이다 36) 

36) 崔大樞 r천게논문J， pp. 113 - 155 참조. 
趙素1ft은 그의 「三均主훌」 사상에 서 객1홉과 원 f섬이 념 을 중 시 하고 !~條f{t

지향과 ~읍正훌훌툴 追求하였다. 

한편 뻐遭의 훌法學에서의 1틀法.은 「뼈를1:훌的 .1.ξftJ으보사 Georμ 
Jel1inek( 1852 -1911) 의 “法.，훌主훌훌的 規흩-효훌 .. 와 Hans Kclscn 으1 .. 빼를훌 

理主義"， Rudolf Smend(l882-1975) 의 r統음主훌的 .톨法톨.J， Carl Schmill 

(1888-1985)의 r決톰主훌的 훌法톰」이 歷史的으로 혐立하였으나. 統· 톨 
法의 톨빼흥 텀흙에 ft存의 r 엽由， 民主， 法治. 후和， 후홉， 를t*빼흥」 매‘"할 
에 r勞tJj， f.톨境」둥융 i良1Jo 시키는 뼈톰가 ’훌훌톨 되고 있다. (흘빠 : 홈휠훤. 
「훌法훌의 톨}互 理톨. t1J向」 홉 7 뼈 서융大 러法뭘흩 iJf究Il f￥l t'l H( ’92. ’-
9) , pp. 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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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結 홉훌 

本 홈홈題를 展開함에 있어서 필자는 南韓과 北韓의 法制와 法思想올 

따로따로 斷片的으로 鼎究한 廳存의 鼎究 成果는 다소 찾아 볼 수 있 

었으나， 이를 綠合的으로 比較 鼎究하고 장차 統-을 향한 法思想을 

模索해 보는 흩死存의 맑究 實緣은 현재 初步的인 段階에 있음올 確훌뭘 

할 수 었었다. 

南北韓이 統- 以前에 쌍방 內部的으로 南北 基本合意홉의 實빨에 

걸림돌이 될 基本 憲法과 法令들의 條項의 훌훌備와 法的 保障惜置를 

先行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南北韓閒에는 思챔的 對決意훌훌과 主導權

싸움이 尙存하고 있어 뿔方關係 進展의 肯定的 期待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南北韓의 法思想은 공히 實定法 및 政策과 密接

하게 相互的 빼聯을 맺고 있어 實定法이 統一 法思뻔、의 i疑結體인 것 

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統一 韓團의 法思想、은 쌍방의 異훨化 

된 現體制와 思想에서 逃避하여 解放前의 1홈敎的 道懷(三鋼五倫) 뿜、 

想으로37) 다시 돌아가서 統-法思想을 擾索해 보는 韓民族의 뽑慧가 

要請되기도 한다. 

따라서 統一法思想은 우리의 傳統法과 뿜統思想、의 客觀的·發展的

37) 1需敎的 道應思想으로서 三網은 @ 君屬b!網(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î) 夫屬椰網(男子는 女子의 模範이 되어야 한다)@ 父뚫子 
網(아버지는 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며， 표倫은 @ 君톰有義(윗사람 

과 아햇사람은 의리로서 맺어져야 한다)@ 父子有훌(父母와 子，톨‘은 친얘 

로서 맺어져야 한다)@ 夫빼有別(男子와 女子는 달라야 하며 서로 薰重하 

여야 한다)@ 훌웰有Fr=(先뿔와 f훌훌는 ~~와 ~flJ올 1:훌하여야 한다) 
@ 朋友有f륨(친구는 신의에 의하여 맺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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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뭘훌훌 위에 西歐的·近代的 法思흉이 훌훌木되어 統-.톨의 홉思웰이 훨 
R台되어야 하쨌다.혜) 

이는 우리 훌法 第 9 條와 r한민촉공동체 統-方훌」의 정신과도 -

服相通하기 때문이다. 

38) 뿔뿔!훌 r法史와 法思젠J(셔울 : 빠훌社， 1981), p. 575. 

法f활家는 f훌릅훌들의 무덤을 파는 자률 이라는 훌훌처럽 現狀예 ?}추하려 

는 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tt*主훌삐 톨흥률의 굽격한 톨훌·을 판합하변서 

이제는 法思젠‘외 分tJ-예셔도 社슬主훌와 톨本훗훌외 qt없이환( Convergencc 

Theory)융 진지하계 생각해 보아야 할때가 된 갓 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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